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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교과서는 학습에 필요한 내용을 담은 핵심적인 자료로서 교육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교과서의 연구개발, 발행, 공급 및 질관리 등

교과서 정책에 대한 여러 분야의 연구가 실시되어 왔으며,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그동안 우리나라의 교과서는 많은 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취하고 있는 교과서 제도의 성격과 유형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수많은 교수학습자료 중 일정한 절차를 거쳐 교과서로서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

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교과서 관련 선행연구들을 검토해볼 때 어떠한 기준과 절차

에 의해 교과서를 심의하고 채택하는 가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

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교과서 심의채택 제도 국제 비교연구의 필요성은 매우 크

다고 생각합니다. 금번의 미국, 독일, 프랑스와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를 비교한 연

구는 우리나라 교과서 심의채택제도의 개선에 필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21세기 지식 기반사회를 맞아 지식과 정보가 폭증하고 급속한 환경의 변화 속에

서 국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교과서에 담아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이번 연구는

교과서의 새로운 변신을 도모하는데 적지 않은 도움을 주리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본 연구를 위해 연구와 집필의 노고를 아끼지 않은 박도순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학장님을 비롯한 연구진에게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2001년 11월

한국교과서연구재단 이사장 김 효 수





연 구 요 약

교과서 정책과 제도 및 교과서의 질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를 드러내는 것

은 교재의 검인정 및 채택의 절차와 그 기준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런 분야의 전문적 연구는 여전히 미진한 편이다. 이 분야의 연구가 전문적으

로 심도 있게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는 어느 나라이든 어떤 교과서 제도를 취

하든 모든 교육용 교재들은 일정한 절차와 '여과 장치 '를 거쳐서 '교육용 교

재'로서 자격을 부여받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여러 가지 교과서 제도를 지닌 나라들의 교과서 채택 및 심의 기

준과 절차를 연구하여 우리나라의 교과서 심의 및 채택 기준과 절차에 도움

을 주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다른 나라의 교과용 도서 심의 및

채택 기준과 절차를 명료하게 밝히어, 우리나라의 교과서 심의 및 채택 기준

과 절차를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다음과 같은 그 구체적인 연구 목표

를 설정하였다.

첫째, 각국의 교과서 정책 및 제도를 개관하여 도서 심의와 채택의 비중과

지위를 알아본다.

둘째, 각국의 교과서 심의 기구, 구성원, 절차, 기준을 살펴본다

셋째, 각국의 교과서 채택 기구, 구성원, 절차, 기준을 살펴본다.

넷째, 각국의 교과서 심의 및 채택의 절차와 기준을 비교할 준거를 수립하

고, 상호 비교를 한다.

다섯째, 다른 나라의 교과서 심의 및 채택의 절차와 기준이 우리 나라의 그

것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한다.

이와 같은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외국의 교과서 제도

중에서도 교과서 심의 채택과 관련된 제도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현재까지

포괄적인 외국의 교과서 제도에 대한 여러 연구가 있었으나 실제로 구체적인

교과서 검정 기준과 관련된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제도의 비교 연구는 없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실제로 교과서 검정 기준과 관련된 각 국가의 교과서



제도를 비교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다른 나라(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와의 비교를 위하여 한국

의 교과서 제도를 개관하고, 2종 교과서인 검인정 교과서가 실제로 심의되는

기준과 절차, 그리고 채택 기준과 절차, 그리고 보조자료의 채택기준 및 절차

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먼저, 한국에서 검정 업무의 주관은 제6차 교육과정까지는 교육부가 검정위

원회를 구성하여 실시 운영하여 왔으며,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한 검정부터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가 협조하여 실시 중에 있다. 한국의 교육과정에

따른 검정 심사의 기본 원칙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시안을 마련하고 교육

부 장관이 교과목 또는 도서별 교과용 도서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확

정된 검정기준은 검정 신청기간이 시작되는 날의 6월 이전에 이를 공표하도

록 하여 교과용 도서 저작·편집자들이 이를 충분히 숙지하고 교과용 도서를

개발하도록 하고 있다. 제 7차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2종 교과용 도서의 심의

기준은 공통기준, 교과 공통기준 및 교과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교과심

의회에서는 이 기준을 토대로 교과별 특성을 반영하여 교과서와 지도서의 기

준을 적용 심사한다. 교과용 도서의 심사는 검정위원회와 심의위원회를 구성

하여 공통기준을 검정하고 교과 기준을 고려하여 합·불합격을 결정한다. 불

합격된 교과서는 재검정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이 다른 나라에 비하여 특이점

이다. 교과서의 채택은 각 학교에 위임하여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권을 갖고

있는데 실제로는 각 학교에 학교장과 교사들로 구성된 교과서 선정위원회를

두고 학교별로 선정기준과 선정 절차에 따라 선정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우리와 같은 검정 제도는 아니지만, 주 교육부 차원에

서 제도적으로 교과서의 질 관리를 하는 인정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

는 우리나라의 검정과는 다르지만, 교육 당국에서 교과서를 제도적으로

질 관리한다는 점에서는 그 취지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주 수준에서

중앙집권적으로 교과서를 심사하여 채택하는 대표적인 주는 텍사스, 켈리

포니아, 플로리다 등이다. 여기서는 텍사스 주의 교과서 심의·채택 제도

를 살펴보았다.



교과서 저작의 근거는 국가 혹은 주의 교육과정과 국가 혹은 주에서 자체적

으로 제작한 교과서 심사 채택 기준이다. 심사 기준은 텍사스 주에서 정한 교

과목별 혹은 학년별 필수 지식 및 기능(T EKS) 즉, 교육과정 기준이 곧 심사

기준이 되고 있다. 심사는 교육과정 기준에 나타난 것을 교과서가 포함하고

있는 정도를 중심으로 한다. 이것을 대다수 포함하고 있다면 교육과정 기준

일치본 교과서로 분류하고, 절반 이하로 포함하고 있다고 판정하면 교육과정

비일치본 교과서로 분류된다. 또한 교과서 외형 체제나 오류 정도를 종합적으

로 보아 교육감이 탈락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에는 교과서를 일시적

으로 심사함으로써가 아니라 항상적으로 수정·보완하여 질 높은 교사용·학

생용 교재를 공급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주 교육부에서

작성한 교과서 목록 내에서 각 지역 교육청과 학교는 교과서를 신청할 수 있

으며, 목록 밖에서 신청하는 경우 지역 교육청에 대한 주 교육부의 교과서 보

조금은 가격의 70%이다. 교과서의 채택은 학교의 운영위원회에서 하며, 교과

서 채택의 근거는 인정을 거친 도서들의 목록이라고 할 수 있다.

독일은 민간 출판사들이 개발한 교육용 교재를 각 주의 교육부가 심의 선

정하여 교과서 목록을 제시하면,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교과서 및 교재를 선

택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독일 연방내의 16개 주마다 일반 학교를 위한

교과 과정과 그에 따른 교과서 채택에 관련된 법규와 규정이 정해져 있다. 교

육부가 교과를 정하고 교육부가 심의 선정한 교과서를 각 학교가 선정하는

과정의 법적 절차는 각 주마다 조금씩 다르다. 여기서는 독일의 다양한 교과

서 심의·채택에 관련된 법규 중 가장 중요하며 모든 주에 공통적으로 해당

되는 규정을 소개하였으며, 특히 헤센 주와 바이에른 주를 중심으로 심의 채

택 제도를 살펴보았다. 독일의 교과서 심의·채택 방식은 우리나라의 교과서

검정제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지만, 교육부의 심의를 통과하는 교재의 수, 즉

학교에서 채택할 수 있는 교과서의 수는 우리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모든 주에서는 교과서와 수업 교재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법규가 오래

전부터 시행되고 있다. 교과서 심의·허가에 관련된 법규는 각 주 마다 거의

일치하지만, 교과서 및 교재 자율 선택에 관한 법규는 각 주의 재원과 학교의



조직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다.

학교 교육을 위한 교재를 승인할 때 아주 면밀하고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한편, 학교를 위해서는 방대한 교재 목록을 제시하여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학교 특성과 과목에 적합한 교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재 및 학

습재료의 예산까지 주 정부가 부담하는 점과 학생들에게 그것들을 소중하게

물려 쓰게 하는 제도는 그 경제적 운용의 면에서뿐만 아니라 정신적 태도에

서도 우리가 본받을 만 하다고 할 수 있다.

프랑스의 교과서 제도는 자유발행제 및 자유경쟁제로서 국가적 차원의 교

과서 심의 제도 또는 검·인정제도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국가는 교육과

정 중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두어 편찬하라는 개괄적인 교과서 편찬 방향만을

공표할 뿐, 교과서의 집필, 채택, 공급 등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따라서 교과서

의 저작, 편찬, 발행은 국가교육과정 문서에 제시되어 있는 목표, 내용, 학습

지도 등의 지침에 근거하여 출판사별 자유발행제 형태로 이루어진다. 단지 초

등학교 교과서의 경우는 발행된 도서에 대해 학구 교과서 선정위원회에서의

인정 절차 ⇒ 교과서 리스트 작성 ⇒ 각 학교의 담임교사 채택·사용의 절차

를 거친다. 별도의 교과서 심의 제도가 없더라도 부실 교과서들이 나타날 수

없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다. 완전히 교과서 시장 경쟁의 원리에 지배되도록

하고 있는데, 교과서의 내용이 부실하고 질이 나쁜 경우에는 교과서의 선택권

자인 교사들로 구성된 교육위원회에서 채택되지 못하며 자연 소멸되는 것이

다.

교과서의 채택 방식은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의 경우가 다른데, 먼저 초

등학교의 경우를 보면, 매년 각 출판사의 교과서 안내 책자와 각 지방 교과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교과서 선정 리스트를 참고하여 담임 교사들이 선정

하며,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교과서를 개발하는 출판사들에서 보내온 교과

서 소개 책자를 바탕으로 교과별 교육위원회 회의(Conseil d'Enseignement )에

서 각 교과 담당 교사, 학교장 및 사서가 모여 교과서를 선정하는 방식을 취

하고 있다.

프랑스에서 교과서란 수많은 교수·학습 자료 중 하나의 자료집일 뿐이다.

반드시 교사가 수업 시간에 교과서를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달달 외



워서 학습해야할 하나의 성전처럼 인식되어왔던 우리 나라에서의 교과서와

는 다른 것이다. 교과서를 각종 다양한 학습 자료와 멀티미디어 자료와 문서

들과 연계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현장 학습 및 실험이 병행된다. 요컨대 교

사는 자신의 전문가적인 판단에 따라 교육과정에 제시된 주제를 다양한 교과

서 및 교수학습자료와 매체를 자율적으로 선정, 활용하여 가르칠 수 있는 자

율권과 교권을 존중받으며, 학생은 자신의 교육을 주도적으로 형성해갈 수 있

는 학습권을 보장받음으로써 다양하고 개성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점이 프랑스의 교과서 정책이자 프랑스 교육의 기본 철학이자 성격이라 할

수 있다.

일본은 학교교육법에 의해 소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에서 사용되는 교과

서에 대해서 교과서 검정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교과서 검정은 대략 4년 주기

로 시행되고 있으며, 문부과학대신은 교과서 검정을 실시함에 있어서 검정실

시 전년도에 검정신청을 받고자 하는 교과서의 종목과 기간을 공시한다. 민간

업자에 의해 검정용 도서가 신청되면 먼저 교과용 도서 검정 조사 심의회는

심사에 앞서 조사원 및 교과서 조사관으로 하여금 검정용 도서에 대한 조사

를 실시케 한다. 교과용 도서 검정 조사 심의회는 검정 신청이 있는 도서에

대한 조사원 및 교과서 조사관의 조사결과와 위원 스스로의 조사결과를 토대

로 하여 합격 및 불합격 또는 합격판정 유보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 심의회의 의견에 근거하여 문부과학대신은 검정용 도서 신청

자에게 검정의 결과를 통지한다. 문부과학성은 검정에 있어서의 심사기준으로

서 의무교육제학교 교과용 도서 검정기준 및 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검정 기

준을 정해 이를 고시하고 있다. 검정 기준은 검정심사의 기본방침인 총칙과

각 교과 공통의 조건과 각 교과 고유의 조건들을 포함하고 있다. 교과서 채택

의 권한은 공립학교에서 사용되는 교과서에 대해서는 그 학교를 설치하는 시

(市), 정(町), 촌(村)이나 도(都), 도(道), 부(府), 현(縣)의 교육위원회에 있으며,

국립이나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교과서의 결정 권한이 교장에게 있다. 채택의

방법은 의무교육제에서 사용되는 교과서에 대해서는 「의무교육제학교의 교

과용 도서의 무상조치에 관한 법률」 의해 정해지고 있다. 고등학교 교과서의

채택에 대해서는 법령상 구체적인 규정내용은 없으나, 각 학교의 실태에 입각



해서 공립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채택의 권한을 가지는 소관 교육위원회가 채

택을 실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진 상호간 협의를 거쳐 각국의 교과서 심의·채택 제도

를 파악하고 상대적으로 어떤 점에서 다른 나라들과 차이점이 있는가를 드러

내는데 도움이 되고, 우리나라의 검정 제도 개선에 도움이 되는 준거를 교과

서 기본 제도, 교과서 저작의 기본 바탕이 되는 문서, 심의 기준의 종류나 분

류, 교과서 심사 업무의 관리 운영 기구, 교과서 검정(심의, 심사) 신청의 주

체, 검정(심의, 심사)의 대상이 되는 교육용 출판물의 종류, 심사에 참여하는

위원과 명단의 공개 여부, 검정 심사의 주요 절차, 소요 기간, 검정(심의, 인

정, 심사)의 의의, 재검정 제도 유무, 채택(선정)의 주체, 채택(선정) 결정의 효

력 범위, 교과서 구입 및 사용 제도 등 15 가지로 추출하였다.

결과적으로 우리와 가장 비슷한 제도를 두고 있는 나라는 일본이다. 일본의

검정제도와 채택제도를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제도와 매우 유사하

다고 할 수 있다.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검정제는 많은 부분을 일본의

검정제에서 빌어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일본에서 실시되고

있는 심의, 채택제도의 장점들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검토하여 실시하는 것

은 우리나라 교과서 정책 전반에 걸쳐 많은 질적 향상을 가져올 수 있을 것

이다. 미국과 독일도 엄정한 심사 절차를 두고 있는 반면 프랑스는 심사 채택

을 소비자에게 맡기는 제도를 택하고 있었다.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검정 심사의 신청자를 대표 저작자로 하고 있고, 심사 탈락본에 대한 재검정

제도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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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 . 연구의 필요성

학교 교육과 학습 실제에서 교과용 도서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런 만큼 교과용 도서의 연구 개발, 심의, 채택, 발행,

공급 및 질 관리 등과 관련된 교과서 정책과 연구가 갖는 중요성은 다른 어

떤 분야 못지 않게 중요하다. 교과서 관련 온갖 연구와 정책의 최종 목표는

질 높은 교과용 도서가 학습자의 손에 들려지게 하는데 있다. 6차 교육과정

이후 교과서는 여러 면에서 발전을 거듭해 왔다. 이와 함께 교과서 관련 연구

들도 점차 세분화되고 전문화되고 있다. 교과서 정책과 제도(곽병선 외, 1986;

홍웅선 외, 1990), 교과서의 체제(한종하 외, 1998; 김재복 외, 1997; 허강 외,

1997; 정찬섭 외, 1992; 이영덕 외, 1985), 인쇄와 발행, 검정 체제(조난심 외,

1999), 심의와 채택의 절차와 기준, 전자 및 멀티미디어 도서(곽병선 외,

1997), 초등 교과서의 2종화 방안(박도순 외, 2000), 저작권 문제(이상정 외,

1998), 가격 결정(김태웅 외, 1997; 1998), 검정 합격 종수 문제(조난심 외,

1999), 발행권 제도의 합리화(박도순 외, 2000), 각종 국제 비교 연구(이용숙

외, 1995) 등이 다수의 연구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특히 교과서 정책과 제도 및 교과서의 질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를 드러내

는 것은 교재의 심의 절차와 그 기준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분야

의 전문적 연구는 여전히 미진한 편이다. 이 분야의 연구가 전문적으로 심도

있게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는 어느 나라이든 어떤 교과서 제도를 취하든 모

든 교육용 교재들은 일정한 절차와 '여과 장치'를 거쳐서 '교육용 교재'로서

자격을 부여받기 때문이다. 기존에 여러 학습용 자료들 중에서 교육용 교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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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하는 개방적 제도를 취하는 나라들은 채택 과정에서 일정한 기준을 적용

하여 심사를 거쳐 교재를 교실에서 사용하게 한다. 이보다 훨씬 엄격한 절차

와 기준을 지닌 나라들은 여러 차례의 심사를 거쳐 교재로 자격을 부여하고

또 그들 중에서 다시 학교와 지역 실정에 비추어 적합한 교재를 채택하기 위

하여 채택의 기준에 적합한 것만을 골라 교실 수업용 교재로 쓰게 된다. 결국

교과서로서 쓰일 수 있느냐의 여부는 어떤 여과 장치를 거치는데 있다.

우리의 교과용 도서는 선진 외국의 교과용 도서에 비해 그 질이 뒤떨어질

뿐만 아니라, 시중에서 접하는 다른 교육 자료보다도 외적 체제 면에서 질이

낮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런 점에서 교과용 도서는 학생과 교사들의 교

수·학습 활동을 돕는 자료로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값은 싸지만 질은 그다지 만족스럽지 못한 자료라는 인식이 고착되어

있는 것이 우리 교과서의 현실이다. 결국 이렇게 만족스럽지 못한 교과용 도

서의 질이 학생, 교사, 학부모들로 하여금 교과용 도서보다 질이 더 좋은 교

수·학습 자료를 요청하게 되는 한 가지 요인이 되고 있다. 부실하고 질이 낮

은 교과용 도서의 최종적인 피해자는 결국 학생들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교

과서의 질은 그것을 교과서로 인정하고 채택하는 기준이 어떠하냐에 달려 있

다. 현재의 심의 및 채택 절차와 기준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이를 다른 나라

의 그것들을 벤치마킹하여 개선해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된다.

교과서 채택의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개별 교사가 수업의 참고용으로 채택

하는 것과 절대 다수의 학생을 위한 교과성의 채택 기준은 달라야 할 것이다.

어떤 채택 관련 기구를 두어, 누가 참여하여, 어떤 절차를 거쳐, 어떤 기준을

적용하여 교과용 도서를 정하는 것이 합리적인가는 올바로 정립될 필요가 있

다.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2종 교과용 도서의 채택을 둘러싸고 학교행정가,

교육당국, 교원들 사이에 빚어진 문제와 쟁점들도 바로 채택 절차와 기준의

불확실성 내지 미비에서 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나 . 연구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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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여러 가지 교과서 제도를 지닌 나라들의 교과서 채택 및 심의

기준과 절차를 연구하여 우리나라의 교과서 심의 및 채택 기준과 절차에 도

움을 주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다른 나라의 교과용 도서 심의

및 채택 기준과 절차를 명료하게 밝히어, 우리나라의 교과서 심의 및 채택 기

준과 절차를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다음과 같은 그 구체적인 연구 목

표를 설정하였다.

첫째, 각국의 교과서 정책 및 제도를 개관하여 도서 심의와 채택의 비중과

지위를 알아본다.

둘째, 각국의 교과서 심의 기구, 구성원, 절차, 기준을 살펴본다

셋째, 각국의 교과서 채택 기구, 구성원, 절차, 기준을 살펴본다.

넷째, 각국의 교과서 심의 및 채택의 절차와 기준을 비교할 준거를 수립하

고, 상호 비교를 한다.

다섯째, 다른 나라의 교과서 심의 및 채택의 절차와 기준이 우리 나라의 그

것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한다.

2 . 연구내용 및 범위

가 . 연구내용

교과서 검정기준에 대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서 외국의 교과서 심의 제도

에 대한 관련문헌 및 선행연구 분석을 통하여 각국의 교과서 관련 정책 및

제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좀더 구체적으로 교과서 채택, 심의와 관련된 각국

의 제도를 살펴보고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교과서 제도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

하고자 하였다.

( 1) 각 나라의 교과서 제도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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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인 각 국가들의 교과서와 관련된 교육제도, 교육과정, 교과서 제

도를 개관한다.

( 2) 각 나라의 교과서 심의 ·채택 기준 제도 조사

각 학교급별(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 심의 채택기준

과목별 교과서 심의 채택기준

보조자료의 채택 방식 및 채택 기준

각 나라의 교과서 채택 절차 비교 분석

각 나라의 교과서 심의·채택 제도가 우리나라의 검정 기준 설정에 주

는 시사점 도출

나 . 연구범위

본 연구에서는 외국의 교과서 제도 중에서도 교과서 심의 채택과 관련된

제도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현재까지 포괄적인 외국의 교과서 제도에 대한

여러 연구가 있었으나 실제로 구체적인 교과서 검정 기준과 관련된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제도의 비교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제로 교과서

검정 기준과 관련된 각 국가의 교과서 제도를 비교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진

행되었다.

또한 여러 외국의 국가 중에서 우리의 검정 기준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의 교과서 심의·채택과 관련된 교과서 제도를 살펴

보았다. 그동안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의 교과서 제도에 많은 연구가 이루

어졌으나 심의·채택제도의 소개수준에 그쳤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국, ,

독일, 프랑스, 일본의 교과서 제도에 대한 비교 연구를 통하여 교과서 검정

기준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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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연구 방법 및 연구일정

가 . 연구방법

교과서 관련 문헌, 인터넷 자료 및 선행 연구 검토

각국의 교과서 정책 관련 국가 문서 수집 및 분석

각국의 교과서 및 교수 자료 수집 및 분석

각국의 교과서 관련 정책 전문가 면접

나 . 연구일정

<표 Ⅰ- 1> 교과서 심의·채택제도 국제비교연구 일정

( 연구기간 : 200 1. 4. 0 1. ∼ 200 1. 10. 3 1. )

월
연구내용 4 5 6 7 8 9 10

1차 연구진 회의:
업무분담 및 연구세부
계획

문헌 조사 및 자료수집

조사자료의 정리 및
분석

1차
전문가 자문면접

2차 연구진 회의:
분석자료 및 면접 결과

검토

2차
전문가 자문 면접

보고서 초안 작성 및
추가 자료 수집

3차
전문가 자문 면접

3차 연구진 회의:
보고서 작성 및 검토

최종 보고서 작성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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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선행연구 개관

최근에 이루어진 교과서 관련 선행 연구들은 주로 교과서 정책, 외형 체제,

내용 구성, 심의·검정기준 등을 연구주제로 하고 있다. 여기서 교과서 정책

연구라 하면 발행 주체(정부, 민간)의 소유관계(개인소유, 대여제) 및 개발, 절

차와 예산 등에 관한 연구를 말하며, 외형 체제 연구는 인쇄본이나 전자 도서

등 다양한 유형의 교과서 모습에 관한 연구이며, 내용구성은 내용선정-조직-

제시방식 등 교과서 체제의 본질적인 부문의 연구라고 할 수 있으며, 심의와

검정에 관한 연구는 외형과 내용을 평가하여 좋은 교과서를 선정하는 과정에

관한 연구를 의미한다.

1990년대 이후 수행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교과서 개발 과정의 기술, 교과서

내용 체제 개선 방안, 교과서 국제 비교, 외적 체제 개선 방안 등에 관한 것

이 주종을 이루는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박도순 외 4인(2000)에 의한 교과서백서 개발 연구는 교육부의 전반적인

교과서 정책과 그에 따른 교과서 연구·개발 현황을 체계적으로 알리려는 목

적에서 연구·집필되었다. 특히, 제7차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새 교과용도서

가 적용되는 첫 해인 2000년도를 기준으로 각종 교과서 정책에 대한 방향과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교과서 내용 및 정책에 대한 광범위한 합의를 구축해

나가고, 향후 더욱 발전적인 방향을 함께 모색해 나가려는 취지에서 개발되었

다. 제Ⅰ장에서는 교과용도서 전반에 대한 개관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교과

용도서의 의미, 교과서의 기능과 조건, 교육 내용과 교과서의 관계, 우리 나라

의 교과서 제도 개관 및 교과서의 의미 변화에 대해 개괄적으로 다루었다. 그

리고 다양하고 질 좋은 교과용도서의 개발과 공급이라는 교육부의 교과용도

서 정책 방향과 관련된 정책 실행 방향을 제시하였다. 제Ⅱ장에서는 교과용도

서 관련 주요 정책 및 사업을 제시하였다. 1종 교과용도서의 편찬, 2종 교과

용도서의 편찬, 전자 교과서 개발의 방향, 그리고 재외 동포용 교재 개발 및

공급 업무에 대해 다루었다. 아울러, 외국의 교과서 제도를 검토하여 우리의

교과서 정책과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제Ⅲ장에서는 교과서 정책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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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와 미래 전망을 제시하였다. 교과용도서 발행의 자율화, 교과용도서 개념의

확장, 연구·개발형 교과용도서의 편찬, 교과용도서 공급 방식의 개선, 교과서

가격 결정 및 공급 제도 개선, 교과서 국제 비교 연구와 교과서 전시관 설치

의 문제 등을 다루었다.

허강 외 4인의 교과서 외적체제 및 편집디자인 현상 국제 비교 연구 (1999)

는 앞으로 우리 나라의 교과서 편찬·검정·발행 등에 적합한 새 교과서 제

도를 마련하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정책판단자료를 제시하기 위하여 실시되었

다. 연구의 주요 결과를 제시하면 첫째, 교과서 외적 체제 현상 조사 및 국제

비교에 있어서 지질은 일본과 동일한 중질지를 쓰고 있으나, 교과에 따라 모

조지 이상으로 상향 개선되어야 하며, 색도수와 서체는 외국에 비해 매우 뒤

떨어진 분야였다. 쪽수는 일본과 똑같이 얇은 편이었으며, 도판류 중 일러스

트는 우리나라가 많은 편인데 비해, 학습효과 측면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었

다. 우리나라 교과서의 긍정적인 체제요인은 판면율이 낮았으며, 제책에 있어

무선철이 부담감을 주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둘째, 교과서 편집 디자인 현상

조사 및 국제 비교에 있어서 표지의 경우, 우리나라는 보통식 그리드 시스템

이었으며, 외국은 프리 방식이었다. 레이아웃은 우리나라는 조형성이 떨어지

고 물리적 균형감 위주인데 비해 외국 교과서는 조형성이 우수하고, 비례·리

듬·조화 등의 표현이 뚜렷하였다. 포맷은 우리나라는 긴장감 없는 여백 사용

과 대칭형 등으로 장식성과 기능성 쪽에 문제점이 있었다. 타이포그래피도 우

리나라는 글꼴의 심미성이 취약하였으며, 이에 비해 외국 교과서는 폰트의 조

화 등이 우수하였다. 본문은 우리나라는 보통 그리드 시스템에 일관하였으며,

레이아웃도 대칭형으로 조형성이 취약하였다. 셋째, 학교 제도와 교과서 제도

국제 비교에 있어서 학교 제도는 그 나라의 역사와 전통, 문화적 배경 및 국

내외 상황변화 등에 부응하고 있었다. 교과서 제도는 그 나라의 역사, 문화

등에 따라 자국에 알맞는 자유발행제, 검정제, 인정제 및 이들의 병용제를 실

시하고 있었다.

이용숙 외 5인(1995)은 교과서 정책 및 내용 구성 방식 국제 비교 연구를

통해 한국,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교과서를 비교하여 우리나라 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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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외형체제와 내용 구성 및 삽화의 현황을 밝혀 내고자 하였다. 이들 나라

를 비교 연구한 결과 우리나라 교과서는 외형 체제가 학습자의 흥미를 끌지

못하고 많은 주제를 적은 지면에 압축시켜 제시함으로써 암기하기 어려운 암

기 대상 내용을 전개하며 학습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는 장식용 삽화가 많다

는 문제점을 찾아냈다. 이 연구는 내용 구성만이 아니라 삽화도 국제적으로

비교 분석한 점에서 교과서 실상 파악 및 개선 방향 설정에 도움을 준 것으

로 평가된다.

제6차 교육과정에 따른 국정 교과서를 개발한 한국교육개발원(1995- 1996)은

국어, 사회, 도덕, 자연, 과학, 체육, 미술 등의 교과서 개발 과정을 기술한 보

고서인 '제6차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초등학교 [국어, 사회, 도덕, 자연, 과학,

체육, 미술] 교과용 도서의 개발 연구'를 내었다. 이 보고서들은 교과서 개선

의 선결요건으로 1종 도서 개발의 제도적 문제 해결을 들었다. 연구자들은 교

과서 개발의 예산 부족과 짧은 개발 기간 및 전문 연구 인력 부족이라는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예산 확충과 기간 확장 및 1종 도서의 검인정

화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김재복, 김왕근, 양미경(1997)은 교과서 체제 개선 연구를 통해 제7차 교육

과정에 따른 초·중학교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교과서의 예시안을 제

시하였다. 이 연구는 정보화, 인식론 동향, 수준별 교육과정 등을 배경으로 하

는 자기 주도적 학습과 교과 통합적 학습 경험 등을 예시안의 토대로 하고

있다.

최석진, 이승구, 조난심, 박경미(1997)는 제7차 교육과정에 의거한 교과용

도서 개발 지침 연구에서 외국의 교과서 검정제도를 참조하면서 교과용 도서

의 바람직한 개발 방향을 설정한 뒤, 현행 교과용 도서 개발 지침에 대한 분

석적 논의를 토대로 새로운 교과서 개발 방향과 지침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

는 교과서 개선 방향을 열린 교과서관으로 설정하고 전자도서와 같은 새로운

정보 매체 도입을 강조하였다. 특히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별 교과서 개

발 지침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점이 시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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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과서 연구소는 전자교과서 개발 방안 연구(Ⅰ) (곽병선 외, 1997)를

통해 컴퓨터 통신망을 활용하는 전자 정보화 방법을 제시하였다. 첨단 정보

공학의 기술을 활용하는 전자교과서는 인쇄 도서의 보조 기능이나 대체 자료

구실을 하면서 앞으로 교과서를 보는 눈과 교수 학습 과정 자체를 근본적으

로 변혁시켜 나가게 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백명진 외 3인(1998)은 교과서 외적 체제 개선에 관한 연구를 통해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도서의 외적 체제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교과용도서

개발 지침으로 제시한바 주요 내용은 외적 체제 및 편집 체제 일반지침과 초

등학교 교과별 지침, 중학교 교과별 지침 및 고등학교 교과별 지침, 그리고

실업계 고등학교 교과별 지침 등을 작성하여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 개발시 외적 체제 개발에 기초 자료가 될 수 있게 하였다. 이 연구는 제

7차 교육과정 정신에 부응되는 방향에서 교과서의 외적 체제와 편집 체제 등

을 작성한 것으로서 학교별, 교과별 지침은 국민공통기본교과(초·중·고 각

10교과)를 기준으로 하였고, 실업계 고등학교 전문교과는 농, 공, 상, 가사 등

계열별 주요 과목중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것과 설계, 제도, 회계, 디자인 등

과목을 추가하였으며, 그 숫자는 제한하지 않았다. 또한 각급학교 교과서의

판형, 지질, 색도와 편집 체제 등에 대한 공통사항을 요약 정리한 일반지침에

는 표지의 중요성을 감안 "표지디자인"을 언급하는 등 새 교과용도서를 개발

하는데 있어 외적 체제 개선에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서 질 좋은 교과서를

만드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운방 등(2000)의 '전자 교과서 설계 지침 및 모형 개발 연구' (국어, 사회,

수학, 과학 교과서)는 다양한 학습자의 특성과 교과별 특성을 고려하여 효율

적인 수준별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전자교과서의 개발을 위하여

실시되었다. 지금까지의 인쇄 매체로 된 교과서는 제한된 지면과 수정, 보완

의 어려움으로 고정된 학습 내용을 제시하는 데 그치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

한 한계를 보완하여 보다 다양하고 풍부한 자료를 제시하여 학생들이 능동적

으로 학습을 주도하면서 탐구할 수 있는 전자교과서의 모형을 개발한 것이다.

이 연구는 다음 사항을 제안하고 있다. 즉 칠판과 교과서만을 가지고 하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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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서는 학습에 대한 흥미가 일어나기 어렵고 창의성도 길러지기 어렵다. 학

생들은 자신이 직접 참여하여 조작하고, 실험하고 움직이는 과정에서 보다 학

습 효과를 높일 수 있다. 교과서로만 배우는 실험 실습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탐구력과 창의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전자교과서에서 이루어지는 시뮬레이

션을 통하여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야 할 것을 과제로 제시한

다. 또한 학생들이 보다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학습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일

정한 지식의 영역을 넘어 사고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방안으로서의 전자 교과

서의 역할을 환기시키고 있다. 특정 교과를 뛰어넘는 문제 제시와 수업 방법

은 학습자들이 일정한 영역을 넘나드는 사고를 하게 하는 기회를 제공해 준

다고 볼 때, 전자교과서는 이러한 기회를 제공해 주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각 교과별 전자교과서 안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이 하나

의 큰 교과서 체제로 개발되어 하나의 전자교과서에서 한 교과만을 학습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연결지어 학습할 수 있는 체제가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

음을 강조한다.

또한 이 연구는 보다 효과적인 전자교과서의 개발을 위하여 다양한 학습자

유형에 맞게 보다 구체적이고 전자교과서의 모형이 개발되어, 그 모형에 맞게

실험용 전자교과서가 개발되고 현장에서 교사와 학생들에게 적용하여 현실에

적합하고 효과적인 전자교과서가 개발되어야 할 것도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학생의 교과에 대한 흥미와 관심은 학습 내용이 재미있게 구성되어 있을 때

보다 깊어진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만들어진 전자교과서는 학생들의 흥미

와 참여도를 높이게 되며, 이러한 전자교과서를 활용한 창의적인 수업 방법이

계속 연구될 때 학습은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향

후 흥미있는 전자교과서의 개발과 함께 이를 활용한 수업 방법의 연구가 지

속적으로 이루어져야함을 강조하였다.

김광용 외(2000)의 교과서 개발 Digital Library 설립 운영 연구: The

Development of Digital Library for T he T ext Materials는 교과서용 삽화의

library화 를 목적으로 연구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교과서용 삽화의 표준화가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교과서용 삽화의 표준화를 전제로 이루어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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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library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교과서용 삽화를 web site의 개설

자가 유형별로 종합적으로 관리·운영하여, 교과서를 저술하려는 자가 필요로

하는 삽화를 손쉽게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교과서를 저술하려는 자

의 편의를 위해서는 물론이고 출판산업의 발전과 컨텐츠 비즈니스의 기반 마

련을 위해서 요구되는 것으로서, 이러한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교과서용 삽화

를 library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3가지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교과서용 삽

화의 표준화, 기술적인 측면에서 교과서용 삽화의 library화 , 운영적인 측면

에서 교과서용 삽화의 library화 이다. 이외에도 수행된 교과서 검정, 심의,

채택, 공급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연구들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초등학교 교과서의 검정제 도입 방안 연구, 조난심, 2000.12

·2종 교과용도서 과목별 적정 합격 종수 연구, 조난심, 2000. 6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2종 교과용 도서 검정 체제 개선 연구, 조난심. 1999.

5

·교과서 주문방법 개선방안 연구, 손병길, 2000. 9

·한국 편수사 연구 (I), 허 강, 2000.12

·교과서 개발 Digital Library 설립 운영 연구, 김광용, 2000.11

·교과서 띄어쓰기 용례조사 (5, 6차 1종 교과서), 이승구, 1999. 5

·우리나라와 제 외국의 교과서 외형 체제 및 편집, 디자인의 현상 비교 연

구, 허강, 2000. 2

·교과용도서 정가결정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 김태웅, 1998.12

·한국 교과서 목록 작성 및 그 수집 방안에 관한 연구, 최영복, 1998.12

·전자교과서 개발 방안 연구(Ⅱ), 곽병선, 1998.12

·교과용도서 공급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화 방안, 김태웅, 1998.12

·한국교과서 연구소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 함수곤, 1996. 3

·교과서 대여제 실시 대비를 위한 기초 연구, 함수곤, 1997. 4

·교과서 외적 체제 개선에 관한 연구, 허 강, 1997. 6

이러한 선행 연구들의 공통된 논점은 앞으로 교과서를 개선하기 위해서 전

통적인 교과서관(觀)의 전환, 개발과정의 구조적 문제 해결, 새롭게 제기되는

교수학습이론과 평가방안의 도입 및 외형체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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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것,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모형 설정과 심의·

검정 방향을 좀더 구체화시킬 수 있는 교과별 교과서 연구가 심층적으로 개

발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이들 연구들에 나타난 뚜렷한 경향은 정

보화 시대로의 변화에 따라 전자교과서에 대한 급증하는 관심과 연구와 개발

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5 . 연구 결과의 기대 효과 및 활용

가 . 기대 효과

첫째, 각국의 교과서 정책 및 제도 속에서 교과서 심의와 채택의 비중과 지

위를 알 수 있게 된다.

둘째, 각국의 교과서 심의 기구, 구성원, 절차, 기준을 알 수 있다

셋째, 각국의 교과서 채택 기구, 구성원, 절차, 기준을 알 수 있다.

넷째, 다른 나라의 교과서 심의 및 채택의 절차와 기준이 우리나라의 그것

에 주는 시사점을 알 수 있다.

나 . 활용 방안

첫째, 교육부의 교과서 정책에 활용할 수 있다.

둘째, 한국교과서연구재단, 2종 교과서협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 교과서

관련 연구 검정 실행 기관의 심의 및 채택 제도 개선에 활용할 수 있

다.

셋째, 교육청과 학교 등 교과서 채택 단위 기구의 교과서 채택 절차의 개선

에 활용할 수 있다.

넷째, 향후 이 분야의 후속 연구에 기초 자료로서 도움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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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한국의 교과서 심의 ·채택 제도

한국의 교과서는 교육과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학교교육에서 교과교육의 실

제를 안내하는 교과서, 지도서, 보조자료를 의미한다. 한국에서 교과서는 전통

적으로 권위 있는 교육수단으로 학교교육에서 수업은 교과서를 중심으로 전

개된다. 한국의 교과서 제도는 1종과 2종으로 구분하여 국가에서 발행 편찬하

고 판권을 갖는 검인정제와 일반 출판사에서 제작하고 편찬하여 일정한 검정

기준에 맞는 교과서를 승인하는 검인정제를 병행하고 있다. 이런 교과서 제도

에 대한 법적 근거를 살펴보면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는(교육과정 등) 학

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고 하고 있다. 이 교육과정의 결정에 대하

여 교육부 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

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 안에서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라고 하고 있다. 이 교육

과정이 구체화된 교과서에 대해서 초·중등교육법 제29조(교과용 도서의 사

용)는 학교에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 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한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고 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이 교과서에

대한 국가 관여의 법적 근거라 할 수 있다. 또한, 제2항은 교과용 도서의 범

위·저작·검정·인정·발행·공급·선정 및 가격 사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하면, 교과용 도서 라 함은 교과서,

지도서 및 인정 도서를 지칭하며, 교과서라 함은 학교에서 교육을 위하여 사

용되는 학생용의 주된 교재와 그 교재를 보완하는 음반 영상물 등을 말하며,

교과서는 교육부가 저작권을 가진 교과서인 1종 교과서와 교육부 장관의 검

정을 받은 교과서인 2종 교과서로 구분한다. 지도서는 교육부가 저작권을 가

진 1종 지도서와 교육부 장관의 검정을 받은 2종 지도서로 나뉜다.

본 장에서는 다른 나라(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와의 비교를 위하여 한국

의 교과서제도를 개관하고, 2종 교과서인 검인정 교과서가 실제로 심의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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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과 절차, 그리고 채택 기준과 절차에 대하여 논의할 것이다.

1 . 교과서 제도 개관

가 . 현행 교과서 제도의 구분

국가 교육과정을 가진 한국의 교과서 제도를 교과서 편찬 과정에 대한 국

가의 관여 정도나 방식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이 나누어진다.

먼저, 국정제는 국가가 직접 저작하거나 위탁하여 저작하는 교과서 발행 제

도로 편찬 계획, 연구 개발, 심의, 발행과 공급에 이르기까지 국가에서 철저히

관장하는 교과서 제도이다. 한국, 일본, 싱가포르 등의 몇몇 국가에서 모국어

나 국민교육과 같은 핵심 교과목에 한하여 시행하고 있다. 교과서의 내용, 질,

형태, 공급 등을 국가에서 관장하고 저작권도 국가가 가지며 학교는 교과서

선택의 권한이 없다.

검정제는 교과서의 저작에 국가가 참여하고 도움을 준다는 측면에서는 국

정제와 같으나, 교과서의 저작 주체는 민간이며, 검정 결과 교과용 도서로서

부적합한 부분에 대하여만, 그것도 저작자로 하여금 수정하게 한다는 점에서

간접적 관여 방식이라 할 수 있고, 교과서 편찬에 국가가 직접 관여하는 국정

제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가는 교육과정

과 검정기준을 미리 제시하고 일반 민간의 출판사가 교과서를 제작하고 학교

에서는 검정기준에 통과된 교과서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간접적

인 방식이라 할지라도 국가가 교과서의 저작 과정에 관여한다는 점에서 사용

여부에만 관여하는 인정제에 비하여 국가의 관여의 폭이 훨씬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정제는 국가의 관여의 폭이 가장 낮은 형태의 교과서 제도로 한국에서는

교과서가 없거나 사용이 어려운 교과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고 보충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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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내용에 한하여만 허락하고 있다. 인정제는 국가는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민

간에서 교과서를 제작하고 교사가 자유로이 선택하는 제도로 미국의 몇몇 주

와 프랑스, 뉴질랜드의 몇몇 주에서 사용되고 있다.

교과서의 저작에 대한 국가의 관여 방식을 민간 저작자의 입장에서 보면,

민간 저작자의 교과서 저작권을 가장 크게 보장하는 제도가 자유발행제 내지

인정제인 반면, 국정제는 민간의 교과서 저작 자체를 배제한다는 점에서 민간

의 저작권 보장은 가장 미흡한 제도라 하겠다.

<표 Ⅱ- 1> 교과서 제도의 구분

국가의 관여 형태에 따른 교과서 제도 구분

□ 교과서의 저작에 관여

□ 교과서의 사용에 관여

국정제를 통한 직접적 관여

검정제를 통한 간접적 관여

인정제

( 1) 국정제

교과서 저작에 국가가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방식임.

교과서를 국가 기관이 직접 편찬하거나 특정 기관에 위탁 편찬하는 제도임

예: 우리 나라의 1종 교과용 도서, 일본의 시장 수요가 적어 경쟁성이 없는

도서 등

( 2) 검인정제

교과서 저작에 국가가 간접적으로 관여하는 방식임.

민간이 저작한 교과서를 국가 기관이 교과용 도서로서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정함.

부적합한 부분은 저작자로 하여금 수정하게 하는 제도로서 검인정제라고도

불림.

예: 우리 나라의 2종 교과용 도서, 일본과 독일의 교과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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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인정제

교과서의 사용에 국가가 관여하는 방식임.

민간 저작 도서에 대하여 국가 기관이 교과용 도서로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 결정하는 제도임.

예: 우리나라의 인정 도서, 미국과 프랑스의 교과서 등

(4 ) 자유발행제

국가가 교과용 도서의 저작이나 사용에 대하여 일절 관여하지 않는 방식임

그러나, 국가 또는 지방 정부에서 정한 교육과정 기준에 따라 교과서가 집

필된다는 점에서 순수한 의미의 자유발행제는 거의 없음. 또한 이는 출판의

자유에 따른 것으로 자유 발행이라 함은 교과서 발행제도라기는 어려움. 자유

발행과 자유 채택은 초중등학교 교육용 교과서 제도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어

려움.

<표 Ⅱ- 2> 교과서 발행제도 비교

구 분 국정제 검정제 인정제 자유발행제

발행자

국가/주 o

출판사 o o o

저작자 o o o

교과서

저작의

근거

국가/주 교육과정 o o o o

별도의 교과서 기준 o o

학문적, 교육적 필요 o

교과서

발행절

차

저작→심의→발행 o

저작→검정→발행 o

저작→발행→인정 o

저작→발행→사용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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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국정제 검정제 인정제 자유발행제

교과서

인정자

국가/주 o o o

별도의 기관 o

교육구 o

학교 o

교사 o

교과서

채택자

국가/주 o

교육구

학교 o o o

교사 o o

교과서

채택의

근거

없음(의무) o

교과서 목록 o o o

채택자의 자유 o

교과서

구입,

사용 ,

소유

국가/주/학교 구입,

학생 무료 사용후 반납

국가/주/학교 구입,

학생 무료 사용후 소유
o

국가/주/학교 구입,

학생 유료 사용후 반납

학생별 유료 구입,

사용, 소유
o o o

나 . 한국의 교과용 도서의 구분

한국의 교과서는 크게 1종 도서(국정 교과서)와 2종 도서(검인정 교과서),

그리고 인정 도서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 1) 1종 도서

1종 도서는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과목 중 국어(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독본에 한한다)와 교육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의 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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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지도서 , 그리고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제외한 각급 학교의 교

과목 중 교육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의 교과서 및 지도서로서 교

육부가 편찬하는 것이다. 다만 교육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1종 도서

는 연구기관 또는 대학 등에 위탁하여 편찬할 수 있다.

( 2) 2종 도서

2종 도서는 1종 도서 외의 것으로서 교육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

목의 교과서 및 지도서로서, 2종 도서는 교육부 장관의 검정을 받아야 하며,

2종 도서의 검정은 그 원고를 집필한 자(저작자)가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 저

작자는 일정 자격의 출판사와 2종 도서 출판에 관한 약정서를 체결하고 원

고를 집필,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검정 심사를 거쳐 교육부 장관의 검정

합격 결정을 받은 도서이다. 2종 도서의 검정 기준은 교과목별로 교육부 장관

이 정하도록 되어 있다.

2종 도서는 제1차 교육과정 이후로 점차 그 대상이 넓어져 왔다. 특히, 제7

차 교육과정에 의한 검정 대상에는 사회과 도서가 포함되었다. 제7차 교육과

정까지 검정 대상이 된 2종 도서는 아래 <표 Ⅱ- 3>과 같다.

<표 Ⅱ- 3> 교육과정의 변천과 2종 도서의 변천

중 학 교 고 등 학 교

제

1

차

수학, 사회생활, 공민,

역사, 국토지리, 세계지리,

체육, 생물, 물상, 음악, 미

술, 서예, 영어, 가정(14)

영어, 중국어, 독일어, 불란서어, 교육사, 교육심리, 교육원리, 교육방법,

철학, 논리, 국어Ⅱ(한문), 일반사회, 국사, 지리, 세계사, 일반수학, 해석, 기

하, 물리, 화학 생물, 지학, 체육, 음악, 도화, 공작, 서예, 가정, 농업, 공업,

상업, 수산업(32).

제

2

차

수학, 사회, 과학, 체육,

음악, 미술, 가정, 영어(8)

일반사회, 정치경제, 세계사, 지리 ⅠㆍⅡ, 공통 수학, 수학 ⅠㆍⅡ, 화학

ⅠㆍⅡ, 물리ⅠㆍⅡ, 생물ⅠㆍⅡ, 지학, 체육, 음악ⅠㆍⅡ, 미술ⅠㆍⅡ, 농

업일반, 공업일반, 상업일반, 가정일반, 영어 ⅠㆍⅡ, 독일어, 프랑스어, 중국

어(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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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학 교 고 등 학 교

제

3

차

<국 정>

작문, 고전문법, 사회과부도, 수학 ⅠㆍⅡ,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체

육, 음악, 미술, 서예, 한문 ⅠㆍⅡ, 영어 ⅠㆍⅡ, 독일어(상ㆍ하), 프랑스어

(상ㆍ하), 가정, 중국어(상ㆍ하)(19).

제

4

차

체육, 음악, 미술, 한문,

서예, 사회과부도 (6)

현대문학, 고전문학, 작문, 지리ⅠㆍⅡ, 세계사, 사회과부도, 수학 ⅠㆍⅡ

- 1ㆍⅡ-2, 물리 ⅠㆍⅡ, 화학 ⅠㆍⅡ, 생물 ⅠㆍⅡ, 지구과학 ⅠㆍⅡ, 체육,

음악, 미술, 서예, 한문 ⅠㆍⅡ, 영어ⅠㆍⅡ,Ⅱ- 1, 독어 ⅠㆍⅡ, 불어 ⅠㆍⅡ,

일본어(상ㆍ하), 산업기술, 가정 (28).

제

5

차

수학, 과학, 체육, 음악,

미술, 서예, 한문, 영어, 사

회과부도 (9종)

문학, 한국지리, 지리붇, 작문, 세계지리, 세계사역사부도, 일반수학, 수학

ⅠㆍⅡ, 과학ⅠㆍⅡ,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체육, 음악, 미술, 서예, 한

문, 영어, 독어 프랑스어, 에스파냐어, 중국어, 일본어, 기술, 가정, 농ㆍ공ㆍ

상업, 가사상업부기, 상업대요, 전자계산일반, 상업계산, 타자(38).

제

6

차 수학, 과학, 체육, 음악,

미술, 서예, 가정, 기술·

산업, 영어, 한문, 사회과

부도 (11종)

초등학교영어

문학(상·하), 작문, 화법, 독서, 한문 Ⅰ, 한문 Ⅱ, 공통수학, 수학 Ⅰ, 수

학 Ⅱ, 공통사회(한국지리), 사회·문화, 세계사, 세계지리, 역사부도, 지리부

도, 공통과학, 물리 Ⅰ, 물리Ⅱ, 화학 Ⅰ, 화학Ⅱ, 생물 Ⅰ, 생물Ⅱ, 지국과

학Ⅰ, 지국과학Ⅱ, 체육Ⅰ, 음악Ⅰ, 미술Ⅰ일본어, 기술, 가정, 농ㆍ공ㆍ

상업, 가사 상업부기, 상업대요, 전자계산일반, 상업계산, 타자 (38), 서예, 기

술, 가정, 농업, 공업, 상업, 가사, 정보산업, 공통영어, 영어Ⅰ, 영어Ⅱ, 영어

독해, 영어회화, 실무영어, 독일어 Ⅰ, 독일어 Ⅱ, 프랑스어 Ⅰ, 프랑스어 Ⅱ,

에스파냐어Ⅰ, 에스파냐어 Ⅱ, 중국어Ⅰ, 중국어 Ⅱ, 일본어 Ⅰ, 일본어Ⅱ,

러시아어 Ⅰ, 러시아어 Ⅱ, 상업경제, 상업부기, 전자계산일반, 상업계산, 문

서실무(59).

제

7

차

사회, 사회과 부도, 수학,

과학, 기술·가정, 체육, 음

악, 미술, 중학영어, 한문,

컴퓨터, 환경

(교과서 33책, 지도서 32

책)

국어생활, 화법, 독서, 작문, 문학(상),(하), 사회,지리부도,세계사,역사부도,사

회·문화,세계지리,정치,경제,한국근·현대사,인간사회와 환경, 한국지리,경제지

리, 법과 사회, 실용수학, 수학 10-가,나, 수학I,II, 미분과적분, 과학, 물리I,II, 화

학I,II, 생물I,II, 지구과학 I,II, 기술·가정, 정보사회와 컴퓨터, 농업과학, 공업기

술, 기업경영, 가정과학, 체육, 체육과 건강, 음악, 음악과 생활, 미술, 미술과

생활, 고등영어, 영어I,II, 영어회화, 영어독해, 영어작문, 독일어I,II, 프랑스어I,II,

스페인어I,II, 중국어I,II, 일본어I,II, 러시아어I,II, 아랍어 I,II, 한문, 한문고전(보통

교과교과서 68책, 지도서 48책), 공업입문, 상업경제, 상업계산실무, 경영대요,

원가회계, 세무회계, 무역영어, 회계원리, 컴퓨터일반(전문교과 9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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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인정 도서

인정 도서는 교육장(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장)이 관할 구역 안의 학교

(고등학교의 경우는 당해 학교)의 교과목에 관하여 교과서나 교사용 지도서가

없는 경우 또는 이를 사용하기 곤란하거나 이를 보충할 필요가 있어 인정 도

서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와 또 다른 경우 당해 학교장이 교육

부 장관에게, 또는 당해 학교장이 교육감을 거쳐 교육부 장관에게 인정을 신

청하여 인정 심사를 거쳐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인정 합격 결정을 받은 도서

이다.

<표 Ⅱ- 4> 현행 도서의 구분

구 분 1 종 도 서 2 종 도 서 인 정 도 서

저작편찬

교육부가 저작·편찬

한 교과서와 지도서

교육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교과서와 지도서

교육감 또는 교육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도서

과 목

초 : 교과서 ,지도서

전부

중 : 국어 , 도덕,

국사의 교과서 ,

지도서

고 : 국어(독본) ,

윤리, 국사의 교과

서의 지도서

중 : 영어 등 11개 교

과목(6차 교육과정)

고 : 화법 등 59개 교

과목(6차 교육과정)

초: 사회(3학년) , 환

경 등

고: 교양교과(철학 ,

논리, 종교 등)

발 행
교육부장관으로부터

발행권을 부여받은자

2종 교과서협회(공동

발행 , 공동 생산)
개별 출판사

공 급
국정교과서 (주 )에서

대행

국정교과서 (주 ) 에서

대행
개별 출판사

다 . 2종 도서 검정의 의미와 목적

검정이란 민간 출판사와 저작자가 편찬한 도서를 학교에서 교수·학습용

도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지를 교육부나 그 위임을 받은 공공성있는 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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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하는 절차 이다. 검정 업무의 주관은 제6차 교육과정까지는 교육부가 검

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 운영하여 왔으며,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한 검정부터

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가 함께 실시하게 된다. 검정의 목적은 공정

하고 전문적인 심사를 통해 제7차 교육과정에 따라 2001학년도부터 연차적으

로 사용할 질 높은 중·고등학교 2종 교과용 도서를 확보하여 공급하는데 있

다.

검정제도의 배경은 교과서라는 상품의 속성과 교과서 시장 문화에서 찾을

수 있다. 교과서도 도서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자유시장 경제체

제에서는 개인이 자유롭게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교과서는 역

할1)면에서 다른 상품과 속성이 다르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은 그 상품의 특성에 따라 참여자의 자격이나 거

래 조건이 달라진다. 휴지나 과일 같은 일회용 단순 사유재는 공급자가 특별

한 자격 조건을 가진 사람일 필요도 없으며 수요자도 별다른 책무를 지킬 일

도 없기 때문에 시장 진입을 모든 이에게 허용해도 별 문제가 없다. 그러나

의료나 교육과 같은 전문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므로 특정한 자격

을 가진 사람만이 상품을 공급해야 하고 수요자에게도 준수 책무를 요구하기

때문에 거래 과정에 아무나 참여할 수는 없다.

검정은 정부 독점제의 폐해를 해결하고 자유발행제의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한 2중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정부가 시행하는 검정에는 질적으로 우수한

도서를 선별해 낸다는 긍정적인 면과 그로 말미암아 민간 저작자를 규제한다

는 역기능이 같이 들어 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맞물려 있는 듯 하지만 결국

은 같은 의미로 통한다. 질적으로 우수한 도서를 개발한 저작자는 그 질을 정

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당당하게 시장 진입을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보상을 받게 된다. 이런 경우의 저작자는 검정을 정부가 규제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품질을 보증해 주는 정부의 서비스 정도로 생각한다. 그러나

반대로 합격되지 못한 저작자가 볼 때는 검정이란 정부가 저작자의 자유로운

창의성을 저해하는 일종의 규제라 할 것이다. 이렇게 상반되는 해석을 내포하

1) 교과서는 세계 인식의 창 (窓 )과 교수·학습의 선도 (先導 ) 구실을 한다 (김정호 외 ,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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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것이 검정 제도라 할 수 있다.

2 . 심의 (검정 )제도

가 . 검정 시행의 법적 근거

초·중등교육법 제23조는 (교육과정 등)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

다. 고 천명하고 있다. 이 교육과정을 교과별로 구체화한 교과서에 대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9조(교과용 도서의 사용)에서는 학교에서는 국가가 저작

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 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한 교과용 도서를 사용

하여야 한다 고 정하고 있다. 이 규정이 교과용 도서에 대한 국가 관여의 법

적 근거라 할 수 있다. 그밖에도 검정의 법적 근거는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

정 제 13조내지 제 22조에 나타나고 있다. 물론 해당 학교급 교육과정 개정

고시, 검정실시에 대한 교육부 공고, 세부사항 공고,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 한국교육과정평가원법( 97. 8. 22) 제5조 제 2항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제29조 2항은 교과용 도서의 범위·저작·검정·인정·발행·공급·

선정 및 가격 사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

하고 있다. 이에 따른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하면, 교과용 도

서 라 함은 교과서 지도서 및 인정 도서를 지칭하며, 교과서라 함은 학교에서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학생용의 주된 교재와 그 교재를 보완하는 음반 영

상물 등을 말하며, 교과서는 교육부가 저작권을 가진 교과서를 1종 교과서와

교육부 장관의 검정을 받은 교과서인 2종 교과서로 구분한다. 지도서는 교육

부가 저작권을 가진 1종 지도서와 교육부 장관의 검정을 받은 2종 지도서로

나뉜다.

2종 도서는 검정 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교과용 도서이다. 2종 도서는

1종 도서 외의 것으로서 교육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의 교과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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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서로서, 2종 도서는 교육부 장관의 검정을 받아야 하며, 학교 교육에 사

용할 수 있는 2종 도서의 검정은 그 원고를 집필한 자(저작자)가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 2종 도서는 저작자가 일정 자격의 출판사와 2종 도서 출판에 관

한 약정서를 체결하고 심사본을 작성 검정 출원하고 검정위원회의 심사를 거

쳐 교육부 장관의 합격 결정을 받은 도서이다. 2종 도서의 검정 기준은 교과

목별로 교육부 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다.

나 . 교과용 도서 검정의 필요성

2종 도서를 검정하는 이유나 교과용 도서 검정제의 정당성은 다음과 같다.

( 1) 교과서는 미성숙한 학생들이 배우는 주요 자료이기 때문에 검정이

필요하다 .

미성숙한 학생들이 학습하는데 사용되는 교과서는 다른 제품들과 달리 특

별한 취급이 필요한 것이다. 교과서는 판단력이 성숙된 성인이 아니라 외부의

자극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를 쉽게 받아들이는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재인 만큼 특별히 취급되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미성숙한 학생이 무

엇을 배워야 하는가는 많은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가지고 있는 우리 나 경우 국가 교육과정 기준에서 정한 교육 내용이 바로

학생들이 배워야할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 교육과정은 그 자체가 학생

들의 교육을 목적으로 합당한 절차에 의해 연구·개발하여 교육부가 고시한

내용이기 때문이다.

특정 교과용 도서의 내용이 국가 교육과정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는 국가

기관 혹은 공공성 있는 국가 위임 기관이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학생의 지

적·정서적 발달 단계에 적합하고, 학문적인 오류나 정치적·종교적 편견을

배제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각급 학교에서 사

용될 교과서를 공공성 있고 권위 있는 기관의 검증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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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불가결한 것이다.

( 2) 초·중등 학생이 배우는 교재의 질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

기 위해서 검정은 필요하다 .

교과서 검정의 근거는 교과서의 저작을 민간에 맡김으로써 민간의 창의와

자율, 경쟁을 통하여 다양하고 질 좋은 도서가 저작, 발행되도록 하되, 교육

내용의 적정 수준 유지, 정확성, 중립성, 보편·타당성을 확보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각국은 학교, 교육

청, 주, 국가 등 어떤 수준이든 학교의 교재에 대해 거름 장치를 사용하고 있

다. 초·중등학교는 우리 나 전체 국민의 대부분이 거치는 교육 기관이다. 이

교육기관에서 배우는 내용은 결국 우리 나 국민들의 상식과 지식, 가치, 정서,

언어, 행동에 일정한 통일성을 부여하므로 이 내용은 국가의 교육적 요구를

만족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시기 학생들이 배우는 내용은 매우

정선된 것이어야 하며 국가의 2세 국민을 위한 교육적 배려와 일치하는 것이

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나 그 위임을 받은 공공성 있는 전문 기관은

특수한 교재인 교과서를 검정하는 것이다. 검정 제도는 소극적으로는 2세 국

민의 정서나 가치를 해치는 수준 이하의 교재가 교실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

길이며, 보다 적극적으로는 질 높은 교재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 3)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발현한 도서를 안정적으로 확보 ·공급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

초등학교 도서와 국어, 도덕 등의 도서는 1종 도서이다. 1종 도서는 이데올

로기 측면에서 2세 국민 교육에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민

국가 유지 발전의 근간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데올로기적 문제로부터 비교

적 자유로운 교과용 도서에 대해서는 1종 도서인 국정제일 필요가 없으며, 가

급적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살리면서도 다양한 형태의 교과용 도서를 안정적

으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1종 도서가 주로 국고 지원을 통해 연구, 개발,

실험, 심의, 발행되는데 비해, 2종 도서는 민간의 자본과 민간의 창의를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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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활용하여 국민 교육에 기여토록 하려는 것이다. 검정제는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양질의 도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국가의

전략이므로, 국가는 검정을 거쳐 이러한 취지에 부합하는 도서만이 학교에서

사용되도록 하려는 것이다.

다 . 검정의 주된 대상

현재 교과별 검정 대상으로 명시된 것은 교과서와 지도서이다. 보기에 따라

서는 현행 초등학교 영어 교재 검정 때보다 검정 대상이 줄어든 것이다. 영어

과의 특수성도 있었겠지만 6차의 초등학교 영어 검정에서는 오디오테이프, 비

디오테이프를 심사 대상으로 하였다. 특정 교재가 교사와 학생의 교수-학습

상황에서 가장 기본 되는 교재이면 그것은 검정 대상이 되어 공익성 있는 기

관이나 단체로부터 질 관리를 받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검정의 기본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교과서만이 검정 대상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 검정은 기본적으로 미성숙한 학생의 교육 자료를 국가 수준에

서 관리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국가가 검정의 권위를 가진다는 점

에서는 원칙적으로 국가가 국민의 세금인 재정을 이용하는 교육기관인 유

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에 재학하는 학생의 교과서가 검정

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지도서는 교과서를 학생에게 가르치는 방법에 관한 도서이므로 원칙적

으로 검정의 대상으로서 타당성이 적다. 왜냐하면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해석하거나 이를 전달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지도서를 검정하

는 것은 이를 획일화하는 것이요, 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될 수 있다. 지도서는 교과서를 편찬한 발행사의 후속 써비스 차원에서

발행되고 공급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장차 교재 출판의 전문화가 달

성되면 교사용 지도서는 검정 대상이기 보다 인정 대상이 되는 것이 바람

직하다.

그러나, 현재 우리 나에서 교사용 지도서가 검정 대상이 되는 것은 매

우 특수한 상황에서이다. 즉, 그간 발행사들은 지도서를 매우 엉성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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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 놓고 그 후속 작업으로 각종 참고서와 문제집 등을 만들어 실속

있는 장사 를 해왔다. 이렇게 만들어진 참고서와 지도서는 교육과정의 수

준과 범위를 벗어나 사설 학원과 개인 교습에 이용되도록 조장해왔다. 참

고서나 문제집이 교육적으로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나 이를 규제할 마땅한

방도가 없는 점에서 대신 지도서의 충실성을 검정함으로써 그간의 발행사

들이 교과서⇒ 지도서 ⇒ 참고서 ⇒ 문제집으로 이어지던 고리를 끊고,

대신 교과서 ⇒ 지도서 ⇒ 각종 원전 또는 보완 교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한시적 조처라고 할 수 있다.

현 행 중기적 발전 과제 장기적 발전 과제

교과서 검정제

지도서 검정제

교과서 검정제

지도서 인정제

교과서 인정제

지도서 인정제

[그림 Ⅱ- 1] 검정대상의 발전과제

그러나, 민간의 창의와 다양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보완 교재들을 검정보다

인정 대상으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는 현재 계통 학습 위주로 되어

있는 교재 발행 형식에 더하여, 주제 학습, 토의 학습, 각종 참고 자료, 연

습용 자료 등이 많이 발간되도록 하는 방향이다. 지물류 서책 중심에서 벗어

나 각종 멀티미디어 자료 개발을 적극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교과별로

어떤 교재가 검정 대상인지, 어떤 교재가 인정 대상인지 상세화하여 구분할

필요가 있다.

라 . 교과서 심의 기준

( 1) 교과서 심의 기준

한국의 교육과정에 따른 검정 심사의 기본 원칙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Korea Institute Curricula and Evaluation)이 시안을 마련하고 교육부 장관이

교과목 또는 도서별 교과용 도서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확정된 검정

기준은 검정 신청기간이 시작되는 날의 6월 이전에 이를 공표하도록 하여(교

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14조) 교과용 도서 저작·편집자들이 이를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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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지하고 교과용 도서를 개발하도록 하고 있다. 제 7차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2종 교과용 도서의 심의 기준은 공통기준, 교과 공통기준 및 교과기준으로 구

성되어 있다. 여기서는 모든 교과에 공통적으로 평가해야 할 요소만을 제시한

다. 각 교과는 이 기준을 토대로 교과별 특성을 반영하여 교과서와 지도서의

교과기준을 선정한다.

가 ) 공통기준

공통기준은 법규범의 준수, 내용의 보편성등 교과용 도사 갖추어야 할 필수

기본 조건이므로, 심사 판정도 있다 , 없다로 한다. 이 기준은 질판단의 대상

이 아니라 준수여부만 판단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공통기준의 어느 한 항목이

라도 위반한 도서는 부적격 도서로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헌법과 법률

에 관련 규정이 없고, 합의되지 않은 쟁점에 대해서는 학계의 통설 및 사회적

통념에 따라 판단한다.2)

<표 Ⅱ- 5> 공통 심사 기준

심사영역 심사관점

판정

비고
있음 없음

1 .헌법정신과의

일치

·대한민국 국가 체제를 부정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이

있는가?

·특정 국가 , 종교 , 단체 , 계층 등에 대해 부당하게

선전·우대하거나 , 왜곡·비방한 내용이 있는가?

2 .교육기본법 ,

교육과정과의

일치

·교육이념과 교육목표에 위배되는 내용이 있는가?

3 .저작권 위배

여부

·타인의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을 무단으로 표절 , 또

는 공표된 저작물을 현저하게 모작한 내용이 있는

가?

4 .내용의 보편

타당성

·학문상 오류나 정설화되지 아니한 저작자의 개인적

인 편견이 포함되어 있는가?

2) 교육부 (2000),「교과서백서」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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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과 공통기준

<표 Ⅱ- 6> 교과 공통 심사 기준

심사영역 심사관점

판정

비고
있음 없음

1 . 교육 과 정의

준수

·교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성격 , 목표 , 내용 , 교수·

학습 방법 , 평가등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가?

2 .내용선정 및

조직

·내용의 수준과 범위는 해당학년의 특성에 적절하

고 , 전호 학년간의 계열성을 고려하는가?

·내용의 오류나 편향적인 이론을 담고 있지는 않는가?

·특정 인물 , 성 , 지역 , 상품 등을 부당하게 비방 ,

왜곡 , 옹호 , 우대하는 내용은 없는가?

·범교과 학습 (민주시민교육 , 인성교육 , 환경교육 ,

경제교육 , 에너지 교육 , 근로정신함양교육 , 소비자

교육 , 통일교육 , 한국문화정체성교육 , 국제이해교

육 , 해양교육 , 정보화교육 , 양성평등교육등 )은 관

련단원에 적절히 반영되어 있는가?

·학습량은 적절하며 심도있는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하였는가?

3 .교수·학습

방법

·교과 교육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적절한 교수·학

습 방법을 제시하였는가?

·교과 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의 수집 , 분석 , 활

용 방법이 적절히 제시하였는가?

·교과 교육의 목표- 내용- 방법과 일치하는 평가 방법

과 과제를 제시하였는가?

4 .표현 및 표기

·한글은 한글 맞춤법 , 표준어 규정 , 외래어는

외래어표기법 ,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을 따르고

있는가?

5 .편집 및 외형

체제

·판형 , 쪽수 , 색도등 외형체제는 집필상의 유의점에

제시된 내용을 반영하고 있는가?

·편집디자인이 참신하고 , 지면을 효과적으로 잘 활

용하고 있는가?

·사진과 삽화 등은 선명하고 , 내용과 잘 조화를 이

루고 있는가?

6 . 독창성

·학문상 오류나 정설화되지 아니한 저작자의 개인적

인 편견이 포함되어 있는가?

·교수학습과정과 활동이 독창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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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교사용 지도서 심의 기준

<표 Ⅱ- 7> 교사용 지도서 심의 기준

심사영역 심사관점

판정

비고
있음 없음

1 . 교 육과 정의

준수

·교과 교육과정을 충실히 설명하고 , 교육과정의 최

근 동향을 소개하고 있는가?

·교과에 적합한 교수·학습방법 및 평가 방법을 제

시하고 있는가?
·교과서의 편찬 방향과 체제 , 지도서의 내용구성 및

활용 , 연간 지도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가?

·교육과정 운영 및 교과서 활용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가?

2 . 구성체제

·총론 , 각론 , 부록 등을 사용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유기적으로 구성되었는가?

·학습내용을 효율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각 단원

의 내용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심화·보충 학습 (또는 수준별 교수·학습 )등 학습

지도에 필요한 자료와 적절한 지도계획을 제시하였

는가?

3 .교수·학습

방법

·학습의 흥미와 관심을 보일 수 있도록 다양한 교수

학습방법을 제시하였는가?

·학습목표 , 제재 , 내용의 특성에 적합한 교수학습

활동을 제시하였는가?

·학습목표 , 내용의 특성에 적합한 교수·학습방법을

제시하였는가?

4 .자료의 활용

과 안내

·교수·학습 과정과 교과교육연구에 도움이 되는 국

내·외의 최신 참고 자료를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

는가?

·단원내용과 관련된 멀티미디어 등 각종 참고자료의

활용방안을 제시하고 , 글 자료의 출처를 명시하였

는가?

5 .표현 및 표기

·한글은 한글 맞춤법 , 표준어 규정 , 외래어는

외래어표기법 ,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을 따르고

있는가?

6 . 편집체제
·편집디자인이 참신하고 , 지면을 효과적으로 잘 활

용하고 있는가?

7 . 독창성 ·참신한 내용을 선정하여 독창적으로 구성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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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 교과서 심의 방법 및 절차

교과서 심의는 양질의 교과서를 선정하여 학교교육의 질을 보장하는데 있

으므로 효율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한국의 교과서 심의 위원회는 교육과정

에 알맞은 교과서를 선별하기 위하여 심의의 기본방향을 합목적성, 공정성,

최소비용-최대효용성, 효율성의 원칙을 정하였다.

[그림 Ⅱ- 2] 는 이런 도서 검정의 방향에 대한 도식이다3).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2종 교과용 도서 검정 방향

공정성 합목적성 효율성

검정 원칙 검정 목표 검정 과정

위원선정의 공정성

출원도서의 익명성

법규적용의 엄정성

검정과정의 객관성

검정결과의 공개성

최고 전문가의 참여

검정 도서 심층 분석

최고품질의 도서 확보

창의적·혁신적·진보

적인 도서 적극 수용

검정 기간의 적정화

운영 과정의 합리화

소요 예산의 최적화

참여 인력의 전문화

교육과정의 기본 방향을 구현할 수

있는 고품질의 교과용 도서 선별

교과용 도서 개선 → 교수·학습 내용 , 방법, 평가 개선 →

학교 교육의 혁신

[그림 Ⅱ- 2 ] 도서검정의 방향

3) 조난심외 (1999). 초등학교 교과서의 검정제 도입 방안 연구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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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심의를 위한 조직구성

검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검정관리위원회와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검정관리위원회는 검정의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직원으로 구

성하며, 심의위원회는 교사·교수, 교육부 편수 담당자 및 한국교육과정평가

원 연구원이 참여하는 연구위원과 검정위원으로 구성된다. 검정관리위원은 검

정관리 위원장이 임명하고, 연구위원과 검정위원은 교육부장관이 위촉한다.

심의위원 위촉은 비공개로 하며, 그 인적사항은 비밀로 한다. 이 검정 조직의

구성원의 활동 기간은 심사 대상 학년의 교과서·지도서 검정 사업이 완료되

는 시점까지로 한다. 각 심의회는 5인 이상 2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해 교과목 또는 도서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와 교육부 소속 공무원 중에

서 교육부 장관이 임명한다.

가 ) 검정 구성원의 역할과 준수 사항

1) 검정구성원의 역할

① 연구위원 - 기초조사

연구위원은 검정 신청 교과용 도서의 내용과 외형 체제에 대한 기초 조사

를 하고, 그 결과를 교과목별·신청 도서별로 보고서로 정리하여 본심사의

교과별 검정심의위원회에 제출한다.

【내용 조사 연구위원】(과목별)

집필 계획서 검토

·교육과정의 내용 요소 반영 여부 확인

·내용의 계열성 확인 : 전(前)·후(後) 학년간 계열성 유지 여부 확인

·집필 계획서와 교과서 구성 내용의 일치 여부 확인

도서 내용 조사

·검정기준의 공통기준 위배 여부 조사

·내용 오류 조사 : 오류 내용의 수정·보완 사항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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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의 오류 사항 : 오류 부분 및 그 이유 제시

- 내용의 보완 사항 : 교육과정에 비추어 누락된 부문 제시

·내용의 적절성 : 해당 학년의 학생 수준에 맞는 내용 요소를 선정하

고, 학생들이 알기 쉽게 서술하였는지 조사

·학습 방법 및 평가 과제의 다양성 조사 : 교과서에 제시된 학습 방법

과 평가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그 다양성을 확인

·삽화 자료의 본문 내용과의 일치성 조사 : 사진, 그림, 통계 등을 본

문과 비교하여, 학습 자료인지 장식용인지 확인

·자료 출전 표시 확인 : 통계, 인용 자료의 저작권 준수 여부 확인(→

저작권)

·외형 체제 준수 여부 확인 : 판형, 색도, 쪽 수

【원어민 연구위원】(외국어)

외국어 표현의 적절성 분석 - 모국어 화자의 관점에서 볼 때 문법적으

로 적절하고 문화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인지 검토

·내용의 오류 사항 : 잘못된 부문의 수정 방향 제시

【국어 표현·표기 조사 연구위원】(모든 과목)

문장 표현 분석

·문장의 어법 분석 : 비문(非文), 난문(難文), 졸문(拙文), 과도한 장문(長

文) 등 검토

·문장 구성의 논리성 분석 : 문장의 체계성, 일관성 등 추출

한글 맞춤법 규정에 따른 표기 정확성 조사

【어휘 검색 연구위원】(외국어)

발행사의 어휘 보고서와 교과서 내용의 일치성 확인

어휘 수의 적정성 분석

·교육과정에서 정한 학년별 사용 어휘수의 초과 또는 미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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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디자인 조사 연구위원】(모든 과목)

편집 체제 검토 - 편집 체제의 독창성, 다양성, 지면 활용의 효율성

사진, 삽화 배치, 내용과의 상응 정도 검토

·사진, 삽화의 독창성 및 선명도

·구성의 적절성

·본문과 사진, 삽화 배열의 조화성 등

② 검정심의위원 - 적격/부적격판단

◎ 주요 업무 사항

1차 심사 부적격/적격본 판정 및 수정·보완 요구 사항 지시

2차 심사 수정·보완 사항 확인 및 적격 도서 판정

재수정·보완심사 재수정·보완 사항 확인 및 최종 적격 도서 판정

【교과 검정심의위원장】

※ 검정심의위원장은 교과별로 두며, 교과 검정심의위원이 선출한다.

심의회 활동을 대표하며 업무 총괄

·심의 규정에 따라 효과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를 운영

한다.

·심의위원들에게 역할을 배분하고 일의 진행을 점검한다.

·심의 결과 처리의 적합성을 확인한다.

·심의 결과 서류를 확인한다.

분과별 심의시 분과 및 심의위원간의 균형 유지

적격/부적격 도서 판별 협의회 주관

·판별 : 검정심의위원 전원 협의체로 운영 → 위원 전체 2/ 3 의견에 따

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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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 검정심의위원】

제반 규정에 따라 검정신청 교과용 도서(집필 계획서 포함) 1, 2차 심의

·준거 : 교육과정, 집필상의 유의점, 검정기준

적격/부적격 도서 판정

·검정심의위원 합의를 거쳐 1차 및 2차 심사 결과에 따라 적격·부적격

판정을 한다.

·부적격 도서에 대한 판정 이유서를 작성한다 → 검정심의위원 전체 명

의로 함

·수정·보완이 필요한 내용을 추출하여 수정·보완 요구서를 작성한다.

·수정·보완 요구사항에 대하여 제출된 검정신청자의 의견을 심사한다.

③ 간사 운영팀

〔간사〕

☞ 간사는 기초 조사 , 1·2차 심사에 교과별로 1인을 둔다.

·기초 조사 간사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원

(교과별 간사는 교과목의 연구위원을 겸한다.)

·1·2차 심사 - 교육부 교과 편수 담당관

검정 업무 준비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원

·검정 편람 작성 및 검정 과정 준비

위원 연수 담당

·연구위원, 검정심의위원에 대한 연수를 할 때 교과별 연수 담당

해당 업무 진행

·위원 역할 배분 및 진행 과정 점검 → 위원별 전공 영역에 따른 심의

단원 분담

·간사 모임 참석

·교과 위원 모임 주관 - 연락 사항 전달 및 여론 수렴

보고 서식 확인 및 정리

·담당 분과의 결과 보고서 최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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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팀〕

연구지원팀 - 교과군별 검정 실시 과정을 지원한다.

·교과별 검정 과정에 대한 점검 및 담당 교과군의 진행 지원

·제출 서류의 형식 확인

행정운영팀 - 검정 업무를 진행하기 위한 제반 행정 업무 담당

2) 위원 준수 사항

① 공정성 유지

2종 도서 무관련성 확인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중등학교 2종 교과용 도서 개발에 특정 발행사와

관련된 사실(→집필 및 검토)이 없음을 문서로 확인한다(행정 운영팀은 제

외).

객관적인 심사

연구·검정심의위원은 발행사나 저작자와의 모든 관계를 초월하여 공정하

게 심의한다. 특히, 검정심의위원은 판정 결과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객관

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비밀 준수

모든 위원(간사 및 운영팀 포함)은 검정과 관련되는 일체의 사항(위원의 인

적 사항, 판정 과정 등)을 검정 뒤에 공개하지 않는다.

위원회 합의 원칙

의사결정은 해당 위원회의 합의를 원칙으로 한다.

② 합숙 운영 방침 준수

장소 제한 - 모든 위원은 합숙 심사 기간 중 외출·외박 제한

통신 제한 - 합숙시 외부 통신 제한

③ 위원 사전 연수 실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심사 실시 전에 해당 심의회의 위원을 대상

으로 심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 연수를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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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내용: 교육과정, 집필상의 유의점, 검정기준, 검정 절차 및 방법,

심사 유의사항 등 심사에 필요한 사항

( 2) 심사 방법

가) 1차 심사

1) 기초자료 조사·연구

·검정 신청 도서별 연구위원이 해당 도서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한 내

용 또는 표현·표기상의 오류 기타 수정·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조사·연구.

·영어 어휘수 분석: 기준 어휘수(±10%범위내)의 초과 또는 미달 여부를

조사·분석함.

·한문 어휘수 분석: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900자 미달 여부와 추가 한자

100자 초과 여부를 조사·분석함

2) 검정기준에 의한 심사(검정위원)

·검정위원이 검정 신청도서에 대한 자신의 검토 결과와 연구위원의 조

사·연구자료를 종합하여 공통기준과 교과기준별로 심사함

·공통기준에 대한 심사

공통기준상의 각 평정항목에 대하여 검정위원이 개별적으로 있음 또는

없음 으로 평정, 검정위원 1인이 있음 으로 평정한 항목에 대해서는 심

의회를 거쳐 확정, 심의회의 심의결과 1항목이라도 있음 으로 판명된

교과서는 부적격으로 판정

·교과기준에 의한 심사

교과기준상의 각 평정항목에 대하여 검정위원이 개별적으로 A,B,C로 평

정, 검정위원 1인이 C"로 평정한 항목에 대해서는 심의회를 거쳐 확정,

심의회의 심의결과 2항목이상 C"로 평정된 도서는 부적격으로 판정

3) 수정·보완요구

·대상도서: 적격 판정 도서중 B" 또는 C"로 평정된 항목이 있는 도서

·수정·보완 요구방법: 검정 신청자에 대하여 도서별 수정·보완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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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사항)을 항목별로 적시하여 수정·보완 할 것을 요구함.

나) 2차심사

1) 수정·보완 요구사항 이행여부 심사

·수정·보완을 요구한 각 항목에 대하여 검정 위원의 합의하에 그 이행여

부 및 수정·보완의 적절성을 심사하여 수, 우, 미, 양, 가의 5단계로 평

정함

·전 항목에 대하여 우 이상으로 평정된 도서: 적격판정

· 미 이하로 평정된 항목이 있는 도서는 1회에 한하여 재수정·보완의 기

회부여, 재수정·보완후 전 항목이 우 이상일 경우에는 적격, 미 이하

가 있을 경우에는 부적격 판정

2) 수정·보완 요구사항에 대한 의견심사

·수정·보완 요구사항에 대하여 검정 신청자로부터 의견이 제출된 경우에

는 해당 심의회에서 당해 의견의 타당성 여부를 심사함.

·심사결과 제출된 의견이 이유 있다고 판정되었을 때에는 수정·보완 요

구사항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음.

다) 검정합격의 결정

·검정신청 교과서는 1차 심사와 2차 심사에 모두 적격으로 판정되어야 합

격도서로 함.

·한 과목의 교과서가 2이상의 책으로 구성된 경우, 그 어느 한 책이라도

부적합 하거나 교과서와 지도서중 어느 하나라도 부적합 한 경우 그 저

작자의 신청도서는 모두 불합격으로 함.

라) 불합격도서의 재 검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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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 8> 검정 절차 및 내용

구분 과정 필수 내용 제출 서류 확인자 비고

기초조사

(연구위원)

o 내용오류 ·종합의견

o 표현 표기 오류

o 편집 디자인(문제점)

o 어휘 검색

기초조사 보고서 간사

위원

날인,

간사

날인

적·부

판정

(검정심의
위원)

1차

o 적·부 판정*

-적격본: 수정 보완 지시

-부적격본 : 이유 제시

1차 심사

1. 집계표(심의도서 전체 상황)

2 . 심사표(심의도서 개별 결과)

3 . 수정 보완요구서(적격본)***

4 . 부적격판정이유서(부적격본)****

5 . 검정심의위원심사표(위원·책별)

6 . 검정심의회심사표(위원회·책별)

7 . 회의록

2차 심사

1. 집계표(심의도서 전체 상황)

2 . 2차심사표(책별)

3 . 재수정 보완요구서(판정보류본)

4 . 회의록

위원장

간사

위원

날인,

간사

날인

2차

o 수정 결과 확인 평가**

- 적격본

- 판정보류본:재수정 보완

요구

재수정

·

보완심

사

o 재수정 결과 확인 평가

**

- 적격

- 부적격

* 근거 : 교육과정·집필상의 유의점·검정기준·기초조사보고서 공통기

준 있음 / 교과기준 C 두 개 이상 → 부적격 판정(위원 2/ 3이상 찬

성)

** (재)수정 항목 중 미 이하가 있으면 → 판정 보류(부적격 판정)

*** 수정 지시 사유를 명확하게 하고 , 저작자의 독창적 아이디어는 존중함

**** 부적격 사유 : 저작자가 승복할 수 있도록 판정 요지를 명료하게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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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검정 진행 절차

도서 검정 진행과정은 교과서 검정을 먼저 하고 적격판정을 받은 교과서에

따른 교사용 지도서 검정을 별로로 실시한다. 교과서와 지도서 모두 적격 판

정을 받은 도서만이 최종 합격본에 포함될 수 있다. 단 지도서가 없는 교과서

에 대해서는 교과서 합격으로 마무리된다.

검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 2종 도서 검정 공고(교육부) → 집필상의 유의점(교육부)

· 검정 신청 예정자 등록(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검정 기준 발표(교육부)

· 심사본 접수 → 기초조사 → 1차 본심사(검정위원 - 적격/부적격 도서

잠정발표 및 적격본에 대한 수정 보완지시) → 2차 본심사(검정위원 -

수정보완 지시 이행 확인) → 교과서 확정판정 → 지도서 심사(기초조사

- 1차 심사 - 2차 심사) → 교과서·지도서 종합 판정 → 최종합격본

발표(교육부장관)

검정 진행과정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Ⅱ- 9> 검정 진행과정

단 계 내 용 조 건 비 고

심사본 접수

(검정관리위원 )

심사본 제작 형식

심사본 제출 부수

각종 서류

수수료 납부 확인

→ 서류 및 형식 확인

단순 미비 사항

은 보완한 뒤

재접수

기초조사

(연구위원 )

내용 오류

표현·표기

어휘 검색

편집·디자인

→ 조사 보고서는 본심사

의 핵심적인 참고 자료

가 됨

- 39 -



단 계 내 용 조 건 비 고

본심사

(검정심의

위원)

1차

적격/

부적격

판정

【공통기준】적용

헌법 준수

교육법·교육과정

준수

저작권 준수

내용 타당성

<제척 사유>

→ 심사 관점 5개 항목

중에서 있다 는 판정을

받은 도서는 부적격으로

처리

과목별 합격 종

수는 교과 검정

심의위원회가 결

정함

1차 부적격 판정

교과서는 재검신

청 (심의위원은 1

차 부적격 판정

이유서 제출 )

【교과기준】적용

교육과정 준수

내용 선정 및 조직

교수·학습 방법

표현·표기

편집 및 외형 체제

독창성

평정-검정기준 항목별

A, B, C 로 평가하여 C가

두 개 이상 있는 도서는

부적격으로 판정

2차

수정·보완 지시사항

이행 확인

재수정·보완 지시사

항 이행 확인

(재수정 보완 심사 )

평정 - 항목별 수 ,

우 , 미 , 양 , 가 평정 결

과 미 이하가 한 개라

도 있으면 2차에서는 재

수정지시 , 재수정 보완

심사에서는 부적격 판정

5 . 지도서 심사
→ 교과서와 같은 과

정으로 검정 실시

지도서 불합격시 교과

서 합격도 취소

6 . 최종판정

(검정심의위원 )

교과서·지도서 종합

판정 - 적격/부적격

교과서와 지도서가 모

두 합격된 경우만 최종합

격본으로 인정함

2차 부적격 판정

이 난 교과서는

재검정 신청을

할 수 있다 . (심

의 위원은 2차

부적격 판정이유

서를 제출 )

7 . 합격본 발표 → 교육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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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채택제도

가 . 교과서 채택제도

한국의 교과서 채택제도에 대한 내용은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 3조 '

교과용 도서의 선정 에 명시되어 있다. 교과용 도서 선정은 ①학교의 장은 1

종도서(1종 교과서 1종 지도서를 말한다)가 있을 때는 이를 사용하여야 하고

1종 도서가 없을 때에는 2종 도서(2종교과서, 2종지도서를 말한다)를 선정한

다. 다만 제 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도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에서 사용할 2종 도서를 선정함에 있어서

는 당해 학교의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학교운영위원회가 구

성되지 아니한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방법에 준하여 구성되는 학교

운영에 관한 협의기구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관할

구역 안의 학교의 장에게 당해 학교에서 사용할 2종 도서를 선정함에 필요한

도서의 편찬방법 및 내용 등 도서별 특징에 관한 자료를 작성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④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관할 구역 안에 신설되는 학교가 있는 경우에

는 제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학교가 사용할 2종 도서를 선정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교과서 채택제도는 선정기준을 따로이 정하지 않고 각 학교의

장과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각 학교는 교과서 선택을

위하여 교과서 선정위원회를 두고 교과서 및 학습자료를 선정하고 있다.

나 . 교과서 채택을 위한 기준과 선정방법

대부분의 학교는 교과서 채택을 위한 위원회를 두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고 있다. 학교에 따라 약간의 선정 기준이나 선정방법에 차이가 있

으나 대부분의 학교가 선정위원을 두고 심의하여 학교장이 최종 결정하는 형

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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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 교재 및 학습지선정위원회 교감을 위원장으로 하고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1명)과 교원위원(1명), 당해과목 교과부

장, 교무기획부장, 교육연구부장, 해당 학년부장으로 한다.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교육연구기획부장을 간사로 하되, 이때

간사는 결의권이 없다. 위원회의 소집은 교재 및 학습지(부교재) 선택을 위한

심사청구가 있고, 또 동학년 교과협의회에서 적절하다는 결의가 있을 때 한하

여 학교장 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한다.

교과서 채택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수렴(별첨 동의서 청구) 여부

· 학습자료협의회(별첨 교과 협의록) 심사필 여부

· 교재의 질이 우수한지 여부

· 사용목적에 타당한지의 여부

다 . 교과서 선정 절차

·각 교과별로 교과서선정협의회를 구성하여 협의를 거쳐 당해 교과서의 3

배수를 위원회에 추천한다.

·위원회는 교과별로 3배수로 추천된 교과서를 심의해서 교과별로 한 권을

정하여 학교장에게 추천한다.

·위원회가 선정한 교과서는 학교장의 최종 결재를 받아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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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요약

본 장에서는 다른 나라(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과의 비교를 위하여 한국

의 교과서제도를 개관하고, 2종 교과서인 검인정 교과서가 실제로 심의되는

기준과 절차, 그리고 채택 기준과 절차, 그리고 보조자료의 채택기준 및 절차

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검정이란 민간 출판사와 저작자가 편찬한 도서를 학

교에서 교수·학습용 도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지를 교육부나 그 위임을 받

은 공공성 있는 기관이 판단하는 절차 이다. 검정 업무의 주관은 제6차 교육

과정까지는 교육부가 검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 운영하여 왔으며, 제7차 교

육과정에 의한 검정부터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가 함께 실시하게 된

다. 검정의 목적은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사를 통해 제7차 교육과정에 따라

2001학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사용할 질 높은 중·고등학교 2종 교과용 도서를

확보하여 공급하는데 있다.

한국의 교육과정에 따른 검정 심사의 기본 원칙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Korea Institute Curricula and Evaluation)이 시안을 마련하고 교육부 장관이

교과목 또는 도서별 교과용 도서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확정된 검정

기준은 검정 신청기간이 시작되는 날의 6월 이전에 이를 공표 하도록 하여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14조) 교과용 도서 저작·편집자들이 이를 충분

히 숙지하고 교과용 도서를 개발하도록 하고 있다. 제 7차 교육과정에서 제시

한 2종 교과용 도서의 심의 기준은 공통기준, 교과 공통기준 및 교과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는 모든 교과에 공통적으로 평가해야 할 요소만을 제시

한다. 각 교과는 이 기준을 토대로 교과별 특성을 반영하여 교과서와 지도서

의 교과기준을 선정한다.

교과용 도서의 선정방법은 검정위원회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공통기준

을 검정하고 교과 기준을 고려하여 합·불합격을 결정한다. 불합격된 교과서

는 재신청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이 다른 나라에 비하여 특이점이다.

교과서의 채택은 각 학교에 위임하여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권을 갖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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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실제로는 각 학교에 학교장과 교사들로 구성된 교과서 선정위원회를 두

고 학교별로 선정기준과 선정 절차에 따라 선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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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미국의 교과서 심의 ·채택제도

미국은 민간 출판사가 개발한 교육용 교재를 주 교육부가 심의, 선정하여

교과서 목록을 발표하면 지역 교육청 혹은 학교가 교과서를 채택하는 우리의

검정제 혹은 인정제와 유사한 방식의 교과서 심의 및 채택 제도를 취하고 있

다. 특히, 주 교육청이 교육의 주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중앙집권적인 남부의

여러 주는 교과서 심의 및 채택 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다. 텍사스, 플로리다,

캘리포니아 등은 그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중앙집권적인 엄격한 교과서 심의

및 채택 제도를 취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이들 주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들 주는 소위 캘리포니아-텍사스 효과라고 불릴 정도로 교과서 시장에서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들 주가 채택하는 교과서들이 결국 전국의 다

른 주의 교과서 채택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본 장의 연구는 다음과 같은 그 구체적인 연구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 미국 텍사스 주를 중심으로 교과서 정책 및 제도를 개관하여 도서 심

의와 채택의 비중과 지위를 알아본다.

둘째, 미국 텍사스 주를 중심으로 교과서 심의 기구, 구성원, 절차, 기준을

살펴본다

셋째, 미국 텍사스 주를 중심으로 교과서 채택 기구, 구성원, 절차, 기준을

살펴본다.

넷째, 미국 텍사스 주를 중심으로 교과서 심의 및 채택의 절차와 기준을 비

교할 준거를 수립하고, 텍사스 주의 교과서 심의 및 채택의 절차와

기준이 우리 나라의 그것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한다.

이 연구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먼저 (1)

미국의 교과서 제도를 개관하고, (2) 교과서 심의 절차 개관, (2) 심의 공고의

내용, (3) 교과서 관련 주 교육청의 기구 및 역할, (4) 교과서 출원 기관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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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5) 출원 출판사들의 준비 사항, (6) 교과서의 제작 단계, (7) 제안서

의 심사, (8) 교과서의 심의 과정, (9) 심의 기준, (10) 교과서의 선정 및 목록

발표, (11) 교과서 채택 절차, 기준 및 기구 개관, (12) 교과서 공급 및 사용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특히 교과서의 심의 및 채택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살펴보았고 세 개의 주의 제도를 상호 비교하고, 우리나라의 교과서 심의 및

채택에 주는 시사점을 밝혀 본다.

1 . 교과서 제도 개관

미국의 교과서 발행제도의 근간은 인정제이다. 미국에서 채택하는 교과서

인정제(textbook adoption system)는 민간출판사가 제작, 발행한 도서에 대하

여 주 교육부에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 교과서로 인정한 후 목록을 정하여 제

시하고 그 범위 내에서 학교에서 교과서를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인정제

교과서의 발행자는 민간(출판사 혹은 저작자)이다. 교과서는 저작 후 발행되

어 해당 국가나 주, 교육구의 교과서로 인정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우리

나라에도 인정도서가 있기는 하나, 외국에서 시행되는 인정제와 달리, 1종 도

서나 2종 도서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사용된다

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인정제에서는 교과서 저작의 근거는 국가 혹은 주의 교육과정

과 국가 혹은 주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한 교과서 인정기준이다. 저작 → 발행

→ 인정의 절차로 교과서가 발행되며, 교과서로서의 승인자는 국가/주 또는

학교의 교과서 인정위원회이다. 교과서의 채택자는 학교 또는 교사이다. 교과

서 채택의 근거는 인정을 거친 도서들의 목록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교과서 제도는 기본적으로 교육과정 기준을 정하는 것과 비슷한 결

정 체제를 띠고 있다. 우리가 교육과정 결정 체제를 국가수준 중앙집중, 지역

수준 중앙집중, 지역 수준 지방 분권으로 나눌 때 교육과정 기준은 점차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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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 교육과정 기준을 해당 학회를 중심으로 그 기준(standards, intended

learning outcomes)을 정하고 있고, 대다수의 주에서 주 수준 평가 기준을 정

하고 있어 점차 중앙집권적, 전국 공통적 성격을 띠어가고 있다. 이러한 경향

은 이미 남서부(sun belt ) 여러 주에서 시행되어 왔다. 알려진 것과 달리 미국

의 남서부의 여러 주들은 주에서 학교의 배울 과목과 내용 및 성취 수준에

관한 규정을 갖고 있다. 앨리바마, 애리조나, 알칸사스,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조지아, 하와이, 인디애나, 캔터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네바다, 뉴멕시코,

노스캐롤라이나, 오클라호마, 사우스 캐롤라이나, 테네시, 텍사스, 유타, 버지

니아 등 20개 주가 주 수준의 교육과정 기준을 중앙집권적으로 결정해왔다.

최근에는 학력의 상대적 저하와 이에 따른 국가 경쟁력의 상대적 저하를 우

려하여 연방정부에서는 각 주에서 가르칠 내용 기준, 가르치는 교수 기준, 가

르친 결과에 대한 평가 기준을 엄격히 정해가고 있다.

미국의 인정제는 각 교과서 발행자가 먼저 발행한 도서에 대하여 주 단위

에서 일정 절차를 거쳐 인정목록을 작성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주 단위 인정

제(statewide adoption)와 주 단위에서 인정하지 않고 교육구나 개별 학교에서

채택하도록 하는 지역 인정제(local adoption)의 두 가지 유형으로 행해지고

있다. 지역 인정제는 주 정부의 인정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영국이나 프

랑스의 이른바 자유발행제와 유사하며 이 제도를 실시하는 주를 개방 지역

(open territory)이라 부른다. 주단위 인정제를 채택하는 주는 22개주, 지역 인

정제를 행하는 주는 28개에 이르는데, 20세기 초 이래 각 주별로 교과서 발행

제도에 있어 큰 변화가 없었다.

교과서는 교육과정의 개정에 따라 개정되며, 교육과정은 대체로 5∼8년 주

기로 개정되는데, 모든 교과목에 대해 일시에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1∼2개의 교과 교육과정을 개정한다. 교육과정 기준과 마찬가지로 전통적으로

남부의 여러 주와 서부는 주에서 교과서를 채택한다. 알라바마, 애리조나, 알

칸사스,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조지아, 아이다호, 인디애나, 캔터키, 루이지애

나, 미시시피, 네바다, 뉴 멕시코, 노스 캐롤라이나, 오클라호마, 오리건, 사우

스 캐롤라이나, 테네시, 텍사스, 유타, 버지니아, 웨스트 버지니아 등 22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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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특히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는 주의 크기, 인구의 크기 등에서

상대적으로 우세하기 때문에 이들 주에서 어떤 교과서를 채택하느냐가 나머

지 주들의 교과서 채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미국의 주단위 인정제에서

사용되는 책은 주단위 인정제를 실시하지 않는 주에도 영향을 미친다. 미국

교과서 시장의 20- 30%가 되는 물량이 거래되는 텍사스, 캘리포니아, 플로리

다(혹은 노스 케롤라이나)는 미국 전체 교과서 시장의 판도를 결정한다. 주

단위 인정이 행해지지 않는 주에서도 대개 주 단위 인정 주에서 인정받은 책

을 많이 사용하는 형편이다. 이중에서도 캘리포니아와 텍사스는 교과서 시장

에서 California와 T exas효과 라고 할만큼 여기서 잘 팔리는 책들이 미국 전

역에서의 교과서 채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Farr & Tulley, 1985;

Lockwood, 1992; 이용숙외, 1995).

교과서 심의 기준은 공통 사항과 교과목 사항으로 나누어지며, 전자는 주

교육법 준수 사항을 점검하는 기준이며, 후자는 교과목과 관련된 교육과정 기

준과 관계된다. 검정 과정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공통 사항 기준은 주

교육부 담당 직원들이 검토하여 수정 사항이 있으면 수정 지시를 하게 된다.

일반 사항기준은 교과서 검정 위원회에서 검토한다. 일반적으로 주 교육부 산

하 교과서 검정위원회에서는 유치원부터 8학년까지 교과서를, 각 지역 교육청

에서는 9학년에서 12학년 사이의 교과서를 검정한다.

미국의 연방정부는 교재기금을 확보하여 주정부에 배정하고 각 주 교육과

정 개발의 근간이 되는 연방 정부 교육기본방침을 시달하는 업무 이외에는

모든 교과서 업무를 주 정부에 위임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50개 주정부는

인정제라는 틀을 가지면서도 각 주의 요구에 따라 교과서는 다른 양상으로

심의, 채택, 공급되고 있다.

2 . 심의제도

여기서는 미국 내에서 비교적 체계적으로 교과서를 심의·채택하는 텍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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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교과서 인정제(textbook adoption system)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텍사스

주 교육부(T exas Education Agency)는 교과서 행정국(Division of T extbook

Administration)을 두고 있다. 여기에는 교과서 내용 검토진(content staff)들

과 행정 관리진(textbook staff)가 함께 일하고 있다. 교과서 심의·채택은 텍

사스주 교육법(T exas Education Code, Chapter 31. T extbooks)에 의한다

(T EA, 1997). 이들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외부에서 교과서 심사진을 구성하

고 심의·채택 과정에는 출판사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심사진의 질문에 답하

고 소명할 기회를 주고 있다. 물론 참여한 출판사 관계자들의 명단은 공개된

다.

텍사스주에서는 교과서의 범주에 서책 형태의 교과서와 전자교과서를 포함

시키고 있다. 따라서 출판업자(publisher )에는 온라인 서비스나 전자 교과서를

개발·제공하는 사람을 포함시키고 있다.

교과서는 서책형, 체계적인 수업 매체, 서책과 보조 수업 자료를 조합한 형

태로서 학생에게 정보를 전달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학습의 과정에 도움을 주

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것들은 못쓰게 되면 각 학교구에서 판매하여 주

교육부 교재 기금에 적립할 수 있다.

기술적인 장비(technological equipment )에는 하드웨어, 수업에 필요한 장비

나 장치를 의미한다. 이들 장비는 학급의 수업에 사용하며 여기에는 전자 교

과서의 사용을 고취시키거나 접근이 쉽도록 해준다.

전자교과서(electronic textbook)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상호작용 비디오디스

크(interactive videodisc), 마그네틱 미디어, CD- ROM, 컴퓨터 코스웨어

(courseware), 온라인 서비스, 전자매체 또는 전자적인 수단으로 학생에게 정

보를 전달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학습의 과정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것들은 주 정부가 사용권을 구입한 것으로 폐기되더라도 이를 판매하

여 이익을 취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수업용 교과서에는 학생 교육용으로 개발하는 모든 교재를 포함한다. 교과

서는 교육과정 일치본(conforming)과 비일치본(nonconforming)의 2종류로 분

류하여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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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일치본(conforming instructional materials)은 주 교육부의 교육

과정이 제시한 텍사스주의 필수 교육내용(T EKS; T exas Essential

Knowledge and Skills)을 100% 반영하여 저작한 교과서로 기초 교과목군에

해당되는 도서들이다. 기초 교과목(foundation)은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세계

사, 미국 헌법, 지리이며, 기초 교과목의 발행 주기는 6년, 연간 심의 과목 수

는 전 교과목의 1/ 6 이하이다.

교육과정 비일치본(nonconforming instructional materials)은 교육과정이 제

시한 내용을 적어도 50% 반영하고, 나머지는 재량으로 내용을 구성한 교과서

로 교양 교과목군에 해당되는 도서들이다. 교양 과목(enrichment )은 외국어,

보건, 체육, 미술, 경제, 직업, 공학응용 등이며, 교양 교과목의 발행 주기는 8

년이다. 이것들은 주 교육위원회 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지며,

왜 교육과정 비일치본인가 하는 이유가 첨부된다.

주 교과서 검정 위원은 주 교육위원회(SBOE; State Board Of Education)에

서 지명하지만, 대부분은 교과서 인정 담당자가 지명하는 일이 더 많다. 교과

서 인정시의 평가기준은 주로 텍사스주의 필수 교육 내용(T EKS; T exas

Essential Knowledge and Skills)에 의해 이루어진다. 교과서의 인정은 상원

의 법안에 의해 일치본과 비일치본의 비율을 70대 30으로 정하고 있다.

텍사스주의 교재의 심의(review )와 채택(adoption)에 걸리는 기간은 대체로

24개월이다. 5- 8년 정도 되는 교과 교육과정 주기가 다가오면 주 교육부의 교

육감은 5∼10여명의 교육행정가, 교사, 학부모, 학생으로 구성된 교과서 인정

위원회(textbook adoption committee)를 구성하여 교육과정 시안 및 교과서

기준을 작성하여 공청회를 통한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확정 고시한다.

교육감은 주 교과서 심의 위원(state textbook review panels)을 임명한다.

텍사스 주가 정한 필수 지식과 기능(T EKS; T exas Essential Knowledge and

Skills)은 교과서 심의 평가 기준이다.

주 교육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려면 교과서들은 첫째, T EKS에 포함된 내용

요소를 포함해야 하고 둘째, 공시된 제조 및 사양 기준을 지켜야 하고 마지막

으로 사실상의 오류가 없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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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주 교육청의 심의 실시 공고 ( Proc lama t io n)

1998년과 2000년 사이에 이루어지는 텍사스 주의 수업 교재(instructional

materials, 교과서) 인정 과정은 다음 [그림 Ⅲ- 1]과 같이 13단계로 이루어진

다(T EA, 2000).

1. 주 교육위원

회 ( S B O E )에서

교과서 인정에

대한 공고

(1998년 11월 )

⇒

2. 주 교육위원회

가 출판사의 질의

및 응답 사항 발

표문을 승인

(2000년 1월)

⇒

3. 주 교육감이

교과서 심의 위원

(review pa ne ls)을

임명

(2000년 3- 4월)

⇒

4. 교과서 출판사

는 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제출

(2000년 4- 6월)

⇒

5. 주 검토위원의 자료 검토

텍사스주 기준(TEKS)

의 포함 여부 조사

오류조사

외형 체제 검사

(2000년 5- 7월)

⇒

6. 주 교육감이 검토

자료에 근거하여 출판

사와 주 교육위원회에

예비 보고서를 작성

(2000년 9월 )

⇒

7. 출판사는 주 교육감의

교과서 수정 계획을 포함

한 예비 보고서에 대해 반

응 제시(2000년 9월)

⇒

8. 출판업자의 의견

청취(2000년 10월) ⇒

9. 주 교육감이 교과서 수

정 사항에 대한 최종 권고

사항과 보고서를 작성(2000

년 10월)

⇒

10. 주 교육위원회는 교육

과정 일치본과 비일치본으

로 수업 자료를 선정(2000

년 11월)

⇒

11. 각 지역 교육청

에 교과서 선정 결과

정보를 송부(2000년

12월)

⇒

12. 각 학교구(s chool

district)는 새로 선정한

수업자료의 주문서를

제출(200 1년 4월)

⇒

13. 새로운 수업자료를 텍사스 교

과서 배급소에서 선적 . 선적일은

학교구에서 제안함

출판사는 수정요구 사항이 이루

어졌는지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

출

계약 체결

수정사항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증

하기 위해 수정 견본을 검증

(200 1년 여름)

[그림 Ⅲ- 1] 주 수준의 수업 교재 채택 과정

※출처: 1998- 2000년 텍사스주 교재 채택 공고 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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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2002학년도용 교재를 심의·채택하기 위한 상세한 일정은 아래와 같

다.

1998. 7 : 주 교육위원회 회의, 교육감은 교육위원회에 예비 교과서 심

의 공고를 설명함.

1998. 11 : 주 교육위원회 회의, 1998년 교과서 심의 공고

1999. 9 : 주 교과서 심사 위원 후보 추천 및 예비 심사 실시, 이들은

주 교육부 관계자를 만난 이후부터 교과서 출판업자와 직간접

적인 접촉이 제한됨.

1999. 12. 1 : 출판업자 의향서 제출 마감

2000. 2. 11 : 각 교육구청은 교과서 전시본의 접수 담당자, 일시, 장소

를 교육부에 통고. 또한 시민들에게 교과서 전시본 열람

장소, 일시, 문의자를 공고함.

2000. 4. : 교과서 심사진에 대한 예비 교육 실시.

2000. 4. 9 : 출판사들은 심사본 총 5부, 가격, T EKS와 상관성, 보증서

등을 제출할 것.

2000. 5. 5 : 출판사들은 이 날까지 출원을 취소할 수 있음.

2000. 5. 20 : 심사를 위해 심사본 열람 가능함.

2000. 6. 12 : 스페인어로 된 교과서 출원 접수 마감.

2000. 7. 20 : 심사본에 대한 심사 결과 제출, 출판사에 대한 질문 사

항 정리 제출 마감.

2000. 7. 14 : 심사 결과서를 심사진, 지역 교육청, 출판사, 요청한 일반

인에게 배포함.

2000. 7. 15 : 출판사의 교정 내용 제출

2000. 8. 7 : 일반인의 공청회 참여 신청 마감.

2000. 8. 14 : 심사 위원의 교과서 평가서 제출. 교과서의 오류목록 제

출

2000. 9 : 주 교육위원회 회의, 교과서 공청회 개최

공청회 후 14일째 : 심사 의견 및 제안 사항에 대한 반박 및 이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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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2000. 9. 11 : 교육감이 참여 출판사에게 예비 보고서를 통해 교육과정

일치본, 비일치본, 탈락본에 대해 통고함.

2000. 9. 20 : 출판업자들은 예비보고서 내용에 근거하여 변경, 추가,

삭제안 제출. 출판사들이 무료로 제공할 보조 자료 목

록을 제출함.

2000. 10. 2 : 일반인들의 교과서에 대한 오류 제출, 위헌 사항, 위법

사항 민원 제출 마감. 교육감의 예비 보고서에 대한 검

토 의견 마감.

2000. 10. 6 : 예비 보고서에 대한 이의 및 해명 신청 마감.

2000. 10. 9- 13 : 예비 보고서에 대한 출판사의 이의 제기 및 해명 공

청회 개최.

2000. 10. 27 : 교육감의 심사 결과 최종 보고서 발표. 오류 수정 보고

서 발표. 출판사의 교과서 공급 입찰 신청서 접수.

2000. 11 : 주 교육위원회 회의, 교육감의 최종 보고서 심의 검토. 최

종 채택 결정 이틀 내 학생용 교재 2부와 컴퓨터 디스켓

상태 원고 제출 마감.

2001. 1. 2 : 출판사는 지역 학교구에 교재에 대한 정보 제공.

2001. 3. 16 : 출판사는 보조 교재 2부 제출.

2001. 5. 1 : 교과서 최종 완결본 2부씩을 주 교육부와 각 지역 교육청

에 제출. 교정 요청에 따른 수정 이행을 증명하는 자료

제출.

2001. 5. 14 : 교과서의 학생 배포용 자료 제출 마감.

교과서 심사 계획이 발표되면 1∼2년의 준비 기간을 주며, 출판사는 공개된

심사 기준(교육과정 기준, 외형 체제 기준, 무오류 기준)에 맞추어 해당 과목

교과서 및 부속물을 제출한다. 주 교육부는 교과용 도서 개발 및 심의에 관련

된 종합 안내 지침서를 2년마다 발표하고, 교과용 도서 출원 희망자(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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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에게 개발 제안서 제출을 요구한다. 이와 아울러 주 교육부의 교과서 개

발 행정 지원 업무를 상세하게 제시한다.

나 . 출판사의 제안서 제출 및 준비

( 1) 출판사의 제안서 제출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기관으로는 비영리 기관, 대학 연구

소, 민간출판사, 개인 또는 지역 교육 서비스센터이며 교과서 출원을 목적으

로 최근에 출판사와 사업 관계를 맺은 개인 또는 기관은 배제한다.

하청 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교과서 개발 업무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회사와 계약 체결할 것을 권장한다. 출원 출판사는 아래 내용을 담은 제안서

를 주 교육부 교과서 행정과에 지정한 기간 내에 접수하여야 한다.

1) 표지(서식)

2) 기술적 측면

상세한 사업의 목표, 필수 요건의 실천 의지

텍사스 주 교육과정의 기본 지식과 기술의 이해

텍사스 주의 교과서 채택과 공급에 대한 법규 이해

출판사의 컴퓨터 및 기술 관리 능력

3) 관리적 측면

교과서 개발 관리 능력에 대한 만족스러운 증거와 정보 제공

출판사의 기구 조직 표

담당 직원의 전문성 및 자격에 관한 상세한 이력 사항

하청 회사의 교과서 관련 사업 추진 경력(하청을 주는 경우)

4) 업무 추진 계획

월별 교과서 개발 업무 추진 표

담당자별 업무 분담 내용

서식에 의한 상세한 예산 내역(합리적이며 현재 시장 가격과 일치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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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회사, 개인, 비영리 기관의 재무 확인

최근에 감사받은 재무 확인서 또는 공인 회계사의 재무 확인서

비영리 기관의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확인 자료

6) 제안서 양식 및 제출에 따른 필수 조건

제안서는 8½×11 용지 30 매 이내로 작성

제안서에 특이한 장식 및 표시 등이 부착되어 제출되지 않도록 유의

하고, 심의 위원들이 제안서를 주 교육부에 재송부하는 데 운반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7) 기타

제안 요구서의 내용을 일부만 제시하면 자금 지원을 받지 못한다.

주 교육부는 제안서를 거부 또는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제시된 가격이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안서에 요구한 비

용을 전액 지원하지 않고 일부만 지급한다.

주 교육부는 가장 우수한 입찰 조건을 제시한 제안서를 선택할 권한

이 있다.

마감 일자가 지난 후에는 제안서 내용에 대한 추가나 대체가 불가하

다.

주 교육부 업무 담당자는 사업 계획, 사업 활동, 교과용 도서와 관련

하여 개발자가 제출한 모든 자료 등을 검토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다 . 출판사의 교과서 제작 단계

인정제를 실시하는 미국 출판사의 경우에 좋은 교과서라는 것은 교육적 이

유와 시장성이라는 경제적 이유가 맞는 것이어야 한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만

족시키고자 하는 미국의 한 출판사에서 이루어지는 교과서 제작 9단계 과정

을 살펴보면 다음 <표 Ⅲ- 1>과 같다. 미국 내 출판사에서는 외적 체제에 대

해 출판사 나름대로 계획하고 시행하고 있으며, 외부의 규제사항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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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 1> 미국 출판사의 교과서 제작 단계

작 업 단 계 내 용

① 제1단계

(개념화)

교육 관계의 연구 동향, 재정 투자 및 견적 , 시장

조사 , 편집 조사 및 재정에 대한 계획 단계

② 제2단계

(교육프로그램 계획)

조사 연구를 바탕으로 교육 프로그램 계획을 세운

다.

③ 제3단계

(교육프로그램개요작성)

교과서 편집자 , 저자 및 협조자가 함께 단원을 개발

작성한다.

④ 제4단계

(편집)

저자가 교과서 내용을 집필하고 , 이것이 편집되면

현장 검토(fie ld te s t) 후 다시 편집한다. 이때 디자

이너에 의한 도판 등의 레이아웃이 정해진다.

⑤ 제5단계

(제작)

교과서의 내용을 조판한다. 삽화, 지도 , 도표 등의

원판이 제작된다. 사진도 준비되고 최종 편집이 완

료된다.

⑥ 제6단계

(인쇄 , 제책)
인쇄·제책 기준에 따른다.

⑦ 제7단계

(시장 조사 및 판매)

학교 측 교사에 정보를 제공하고 , 학교 또는 전시회

에 출품·전시한다.

⑧ 제8단계

(출판 후 조사 연구)

출판사는 교사가 새 교과서를 가지고 새 교육 프로

그램에 따라 교수 학습 할 때 전문적 협조와 서비스

를 제공한다. 또 교과서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

법에 대해 모니터한다.

⑨ 제9단계

(재개정 등)

시장 동향, 연구 성과 등에 따라 체제를 바꾸거나

교육 프로그램을 가감한다.

※ 출처: 최석진 외( 1997 ) . 『제7차 교육과정에 의거한 교과용 도서 개발

지침 연구』 . 한국교육개발원 . 45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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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교과서 심사 ( t ex t boo k rev iew) 기준과 심의 진행

출판사가 교과용 도서의 출원을 위해 제안서를 제출하면 이 제안서에 대한

심사 내용은 다음 <표 Ⅲ- 2>와 같다.

<표 Ⅲ- 2> 출판사가 제출한 제안서의 심사 내용

영 역 소 영 역 배 점

기술의 질

- 사업 수행에 관한 자세한 설명

- 교육과정 및 심의 과정에 관한 선행 연구와

이해

- 사업 계획의 적절성

- 컴퓨터 운용 능력

15

관리 능력

- 사업 관리 능력 관련 증거

- 사업 참여 경력

- 회사 직원의 자격

50

업무 및 활동

계획

- 합리적이며 적절한 월별 업무 추진 일정

- 생산품의 운송과 관련된 신속한 서비스와 업

무활동에 관한 증거

15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재원과

비용 효율성

15

평가의 질 및

심사 기준의

적합성

5

계 100

텍사스 주에서 교과서 심사위원들이 인정 교과서를 심의하는 절차는 다음

과 같다.

교과서 행정 관리진(textbook staff)에서 전체적인 오리엔테이션을 실

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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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검토진(content staff)이 심사위원들에게 텍사스주의 필수 교육내

용(TEKS)에 대해 훈련을 시킨다.

행정 관리진과 내용 검토진이 함께 회의가 진행되는 내내 기술적인

지원을 한다.

심사 위원 임명 - 학교, 교육청, 주 정부, 민간, 학부모회 등 여러 기

관의 추천을 받은 인적 자원 중에서 전문성, 영역, 지역 안배 등을 고

려하여 주 교육부 장관이 최종 임명한다. 여기에는 교육 위원회의 동

의를 필요로 한다.

주 교육부 교과용 도서 심의위원회 (State T extbook Review Panels)

를 운영하며 심의 절차의 소요기간은 약 4 개월 정도이다.

교육과정, 심의 방법, 심사표 등에 관한 훈련 및 오리엔테이션 실시 -

과목별 심사 문항은 100 항목(checklist 형식)이며, 훈련 및 오리엔테이

션 기간은 1 주 정도이다.

오리엔테이션 내용 - 심의 위원의 책무성, 심의 과정 관련 법규 및 심

의 일정, 교육과정, 오류 식별과 수정 지시에 관한 사항, 멀티미디어 운

용, 행동 지침과 뇌물 방지 법규에 관한 사항 등이다.

심의 기간 중 지정된 업무 관련자를 제외하고는 교과용 도서 심의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대인 접촉을 금지한다.

업무를 확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자문인을 만나거나, 정보를 구할 때

는 교육부 관계자에게 즉시 보고하여 한다.

교과서 심의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텍사스 주가 정한 필수 교수학습

내용 및 기능(T EKS)이다. 무엇보다 (1) 주 교육위원회가 선정한 교과서용 도

서는 필수 교육내용의 내용요소를 만족시켜야 하고, (2) 사전에 설정한 교과

서 제조기준과 사양에 충족시켜야 한다. (3) 실제적 사실에 대한 오류가 없어

야 한다.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 <표 Ⅲ-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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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 3> 미국의 교과서 인정 기준

공 통 기 준

(s oc ia l c o nte nt)

교 과 목 기 준

(s ubjec t c o nte nt)

1) 인종, 종파, 성별, 직업에 의한 차

별 배제

2) 법률에 위배된 파당, 종파, 교의,

선전의 배제

3) 사회 과목에 미국 독립선언문, 미

국 헌법 내용 포함

4) 근검 절약, 화재 예방, 동물 애호,

인간 학대 금지 내용 포함

5) 제품 광고 금지

6) 영양과 운동에 관한 내용 포함

7) 직업상 남녀 역할의 배분

8) 인종적 역할 배분

9) 노사간 화합 강조

10) 환경 교육 강조

11) 약물 남용, 오용 금지

12) 장애자 보호 준수

13) 노인 공경 사상 고취

1) 교과목표와 내용의 일치

2) 학력별, 능력별 내용 수준의 적합성

3)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한 조직성

4) 자료의 정확성 및 적시성

5) 학년별, 능력별 설명의 명료성과 가독

성 수준

6) 삽화 수준

7) 편집 기술수준(tec hnica l q ua lity)

8) 학습 보조자료의 풍부성(평가문제집,

요약, 보충학습지)

9) 참고문헌목록, 부록, 색인표, 용어의

해설 등 부속물 구비

10) 편집체제, 활자크기, 색채, 용지의

질, 제책 상태

11) 교사용지도서, 안내서, 교수전략 자

료 구비

12) 저자의 자격 및 전문성 구비

※ 출처: 한정근( 1995 ) , 미국의 교과서 제도 . 『교과서연구』 2 1, 98- 100쪽 .

주로 교사들로 구성된 교과용도서의 인정위원들이 심의하게 되는데 이러한

인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심사위원들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T EKS에서 정한 지식과 기능을

제대로 포괄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다.

2000년 인정의 경우 동일한 교과용 도서에 대해 3명의 심사위원(panel

member)이 평가한다.

심사위원들은 교과용 도서를 독자적으로 평가한다.

심사위원들은 교과용 도서에 텍사스주의 필수 교육내용(T EKS)이 제

대로 구현되었는지에 대해 상호 토론할 수 있다.

- 59 -



출판사에는 심사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학

생들이 사용할 교과서를 심의할 때에 심사 위원이 하는 역할은 다음

과 같다.

교육과정 개발진으로부터 교육과정에 대한 훈련과 안내를 받아야 한

다.

교과서가 텍사스주의 필수 교육내용(TEKS)을 교육 현장에 맞게 제대

로 구현하였는지 할당된 만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개인에게 할당된 교과서에 대한 내용오류를 검토하여야 한다.

교과서에 제시된 새로운 내용이 어디에 적절한지에 대한 재검토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

주 교육감에게 추천할 권고사항을 준비해야 한다.

최근에는 심사본 교과서의 오류를 찾아내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

고 있다. 특히, 미국출판인협회(Association of American Publishers

/Publishers Association)는 ACCURACY E- line 이라는 사이트를 개설하여

교과서 오류 수정을 위한 통로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열고 있다. 교과서 오류

는 어느 나라에서나 문제가 되는데 미국의 경우 출판사에게 벌금을 부과한다.

예컨대, 19992년 한 해 텍사스 주에서는 3,700군데 이상 오류를 발견하여 이

를 적기에 수정하지 않은 출판사에게 86만불의 벌금을 부과했다(Viadero,

1992). 켈리포니아 주에서는 250쪽 짜리 수학 교과서에서 50쪽에서 오류가 백

여건 이상 발견되었다(Manzo, 1999). 따라서 이와 같은 오류를 찾아내기 위해

50만 달러를 들여 전문가 집단으로 하여금 상시적으로 검토하는 체제를 가동

하고 있다. Prentice Hall과 같은 출판사는 아예 웹에 교과서를 올려놓고 관련

전문가나 일반인들이 오류를 찾아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것은 교과서를 일

시적으로 심사함으로써가 아니라 상시적으로 수정, 보완하여 질 높은 교사용,

학생용 교재를 공급한다는데 취지를 두고 있다.

교과서 심의와 채택을 행정 관리하는 공무원은 내용 검토진(content staff)

과 행정 관리진(textbook staff)로 나누어지는데 이들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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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검토진(content staff)과 함께 심사에 참가할 심사위원 후보자들

을 사전 평가한다.

주 교육감의 교과서에 대한 기본 입장을 심사 위원들에게 주지할 수

있도록 권고 사항으로 준비해 둔다.

출판사와 심사위원들을 위해 텍사스주의 필수 교육내용(T EKS)을 상

세히 분석한다.

심사를 할 장소와 일정 계획을 작성한다.

교과서 심사위원이 할 과제를 할당한다.

교과서 검토진과 함께 교과서 심사위원들에게 교육과정에 대한 안내

와 훈련 일정을 작성한다.

교과서 검토진과 함께 심사위원들의 회의를 주선한다.

심의 위원의 심의 업무 조정 및 지원을 한다.

공청회를 개최(심의 실시 2 개월 전) 한다.

심의 위원에 대한 무료전화 (toll- free) 서비스를 한다.

심사 기준 재검토한다.

심의 관련 각종 회의에 참석한다.

심의 위원의 대인 접촉에 대한 제한 사항을 알려준다.

심의회 활동에 따른 회의 경비를 지출한다.

인정위원회에서는 심의가 끝난 후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예비 보고서의 작성

- 텍사스주의 필수 교육내용(TEKS)이 교과서에 제대로 구현되지 않았다

는 사실을 출판사에 통보한다.

출판사는 1차 잠정 보고서의 내용에서 지적 받은 내용을 반박하는 서

류를 제출할 수 있다(소명 기회 부여).

출판사는 텍사스주의 필수 교육내용(T EKS)이 누락된 사실을 인정하

고 여기에 맞는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제3자에

게 의뢰하여 오류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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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최종 보고서와 수정 지시 내용을 주 교육감을 경유하여 주 교육

위원회(SBOE)에 제출한다. 최종 보고서는 출판사와 주 교육위원회에

모두 우송된다.

텍사스 주에서 실시한 교과서 심사 제도에 있어 2000년도에 개선된 사항은

아래와 같다.

인정위원에 학부모와 사립학교 교사들이 새롭게 참여하고 있다.

교과용 도서 인정 출원에 필요한 최초의 설명회(orientation meeting)

에 종전보다 더 많은 출판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교과서의 내용 오류에 대한 인정위원의 확인을 종전보다 더 강조하고 있

다.

인정위원들의 내용 오류 조사 훈련을 시키고 있으며 내용 오류에 대

한 재검토자들 에게도 훈련을 시키고 있다.

인정위원들 간의 내용 오류 조사에 대한 일치성을 보다 증가시키고

있다.

3 . 채택제도

텍사스 주 교육위원회는 교과용 도서의 심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서 선정하고 보급한다.

주 교육위원회는 청문회를 거친다.

주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최종 선정에 필요한 교재를 공급받을 수 있

다.

주 교육위원회는 심사 최종 보고서를 접수한다.

주 교육위원회는 선정된 최종 교과서 목록(adoption list )을 발표한다.

과목당 심사 합격 종 수는 제한이 없으나, 대체로 5 종 이내이다.

합격한 도서의 출판사는 우리나라의 교육연구원에 해당하는 지역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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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센터(educational region center )에 전시본을 우송한다.

심사 결과에 대하여 출판사의 이의 제기가 있으면, 주 교육부는 해명

공청회(show- cause hearing)를 개최하여야 한다.

출판업자들은 각 학교구에 주(州)의 인정을 받은 교과서 목록과 각 교과목

별로 적어도 2책 이상의 전시본(sample)을 제공한다. 각 학교구의 운영위원회

에서는 기초 교육과정과 심화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교재를 선정하여 주

교육위원회에 통고한다. 각 학교에서도 교사, 학부모, 학생이 포함된 교과서채

택위원회가 설치되고 교과서 목록과 평가서를 참고하여 주문서를 작성한다.

학교 교과서 채택의 궁극적 책임자는 교장이 되고, 교과서는 학교의 재산으로

관리된다. 학교의 교과서채택위원회가 교과서 주문에 앞서 고려할 사항은, 학

생 현황(대체로 4월의 최대 등록 학생수에 10%를 더해줌), 재활용 교과서 현

황, 교과별 미확보 교과서 수 현황, 주문할 교과서의 내용 구성, 교수학습 방

법 개선 여부 검토, 학생의 능력에의 적합성 여부 검토, 연방과 주 정부에서

배정된 교재 비(IMP)의 사정 등이다.

학교의 선정 교재는 주 교육청에서 교육과정 일치본과 비일치본 목록 중에

서 선정한 것이다. 또한 주 교육위원회가 제시하지 않은 교재들 중에서 선정

한 것이 있으면 이것도 통보해야 한다. 학교구가 독자로 채택한 교재의 경우

교육위원회는 책값의 70%만 보조해 준다. 교육위원회는 학교구에 교재 구입

비로 제공한 예산을 여기에 쓸 수 있도록 허용해 주고 있다. 학교구 독자적으

로 채택한 교재도 주에서 정한 심의 및 채택 주기를 따라서 갱신되어야 한다.

교과서 채택 및 공급을 위하여 미국 연방정부는 교재기금을 확보하여 주정

부에 배정하고 각 주 교육과정 개발의 근간이 되는 연방 정부 교육기본방침

을 시달하는 업무 이외에는 모든 교과서 업무를 주 정부에 위임하고 있다. 의

무교육에 포함되는 초등교육에서 모든 교과서는 학생에게 무상으로 지급되며,

각 교육청에서 할당된 예산으로 구입하여 학생과 교사에게 배포된다.

텍사스 주의 초등학교 사회과의 경우 통합적 성격의 일반 사회과는 4종이

합격되어 채택을 기다리고 있으며, 여기에 더하여 1- 2학년용 보조 교재 1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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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학년 보조 교재 1종이 합격되었다. 7학년용 텍사스의 역사와 지리를 학습

하는 지역 연구 교재는 3종이며, 플로리다 중에서는 4학년용 3종, 6-8학년용

1종이다. 중등학교용 세계사는 8종, 경제학은 6종, 세계지리는 8종, 정치학은

5종이며, 플로리다 주에서는 미국사 12종, 세계사 10종, 경제학 5종, 지리 3종,

정치학 8종, 심리학 3종, 사회학 1종이다. 과학과는 사회과보다 적은 편이다(한

국 교육과정평가원, 1999).

미국에서는 고등학교까지가 의무 교육이기 때문에 학생들에 배포되는 모든

교과서는 학생의 입장에서는 무상이다. 공립학교에서 사용하기 위해 심의, 채

택되는 교과서는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지급된다. 각 교육청에서 할당된 예산

으로 구입하여 학생과 교사에게 배포한다.

교과서의 사용 형태는 대여제로, 담임 교사나 교과 담당 교사의 책임 하에

학급 또는 교과 담당교사가 상주하는 교실에 비치하여 학생들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게 한다. 학년말이 되면 담당 교사들은 교과서를 수합하여 학교

자료실에 신학기까지 보관하여야 하고, 이때 손실된 것과 파손된 교과서는 학

생에게 손해 액을 청구하여 보충하거나 수선한다.

대여 교과서의 사용기간은 대개 5년 내지 7년 정도이며, 이 기간 동안에 교

과서는 학생에게 1년 단위로 대여하는 형식을 취한다. 사립학교인 경우는 교

과서 구입비를 별도로 내지 않는 대신 많은 액수의 등록금을 부담하게 되고,

공립학교에서는 학교에서 구입하여 무상대여 하고 있다. 대여되는 교과서의

표지 안의 라벨에는 대여한 학생의 이름이 기입되고, 분실과 오손에 대해 책임

지도록 하고 있다.

4 . 요약

미국의 경우에는 우리와 같은 검정 제도는 아니지만, 주 교육부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교과서의 질 관리를 하는 인정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우리

나라의 검정과는 다르지만, 교육 당국에서 교과서를 제도적으로 질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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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에서는 그 취지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주 수준에서 중앙집권적으로

교과서를 심사하여 채택하는 대표적인 주는 텍사스, 켈리포니아, 플로리다 등

이다. 여기서는 텍사스 주의 교과서 심의·채택 제도를 살펴보았다.

교과서 저작의 근거는 국가 혹은 주의 교육과정과 국가 혹은 주에서 자체

적으로 제작한 교과서 심사 채택 기준이다. 심사 기준은 텍사스 주에서 정한

교과목별 혹은 학년별 필수 지식 및 기능(T EKS)이다. 즉, 교육과정 기준이

곧 심사 기준이 되고 있다. 심사는 교육과정 기준에 나타난 것을 교과서가 포

함하고 있는 정도를 중심으로 한다. 이것을 대다수 포함하고 있다면 교육과정

기준 일치본 교과서로 분류하고, 절반 이하로 포함하고 있다고 판정하면 교육

과정 비일치본 교과서로 분류된다. 또한 교과서 외형 체제나 오류 정도를 종

합적으로 보아 교육감이 탈락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에는 심사본 교

과서의 오류를 찾아내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교과서를 일시

적으로 심사함으로써가 아니라 항상적으로 수정 보완하여 질 높은 교사용 학

생용 교재를 공급한다는데 취지를 두고 있다. 물론 출판사들로 하여금 오류를

수정, 보완, 삭제할 수 잇는 기회를 주며, 심사 위원들에게 소명하고 답변할

기회 및 이의 제기를 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주 교육부에서 작성한 교과서

목록 내에서 각 지역 교육청과 학교는 교과서를 신청할 수 있으며, 목록 밖에

서 신청하는 경우 지역 교육청에 대한 주 교육부의 교과서 보조금은 가격의

70%이다. 교과서의 채택은 학교의 운영위원회에서 하며, 교과서 채택의 근거

는 인정을 거친 도서들의 목록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 교과서 심의·채택 과정에서 찾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심사 과정의 투명성이다. 우리는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소지가 있어

서 교과서 검정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공개의 과정은

검정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에게는 많은 행정 부담을 주고 있으며, 교과서 출

원 출판사에게는 많은 심사 비용을 감당하게 한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우리

나라도 공개 심사의 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텍사스 주에

서 운영하는 심사의 과정을 참고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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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심사위원에 학부모 등이 참여하게 된 점 또한 바람직하게 보인다. 학

교교육에 관여하는 다양한 집단들이 교과서 심사에 참여하여 자신의 관점을

반영하게 하는 제도로서, 교과서에 대한 광범위한 합의와 지지를 얻는데 필요

하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이러한 비전문가들의 참여를 열어두는 대신에 주 교

육과정에 대한 연수를 강조하는 것 또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주에서 채택하는 교과서의 70%는 교육과정과 일치하는 일치본 교과

서를 인정해주지만, 나머지 일부 교과서는 교육과정과 일치하지 않는 비일치

본을 인정하는 점 또한 교육의 다양성을 위해 눈여겨볼 만한 점이다. 또한 지

역과 학교의 운영위원회는 독자적인 기준으로 교과서를 채택할 수 있도록 하

고 이에 대한 책임은 채택하는 쪽에서 일부 지도록 하여 책임감있는 채택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교과서를 사후 질 관리하기 위해 일본과 같이 교과서 조사관을 상임

으로 두기보다 웹에 올리게 하고, 독자들로 하여금 오류를 찾아내게 하고, 오

류를 저지른 출판사는 소정의 벌금을 내고, 그 벌금으로 오류를 찾아 교과서

를 질 높게 수정해 준 독자에게 보상하는 방식은 매우 중요한 시사를 주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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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독일의 교과서 심의 채택제도4 )

독일은 민간 출판사들이 개발한 교육용 교재를 각 주의 교육부가 심의 선

정하여 교과서 목록을 제시하면,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교과서 및 교재를 선

택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바덴-뷔템베르그(Baden- Wuerttemberg), 바이에른(Bayern), 베를린(Berlin),

브란덴부르그(Brandenburg), 브레멘(Bremen), 함부르그(Hamburg), 헤센(Hess

en), 니더작센(Niedersachsen), 메클렌부르그-포어폼메른(Mecklenburg- Vorpo

mmern),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ordrhein- Westfalen), 라인란드-팔츠(Rheinl

and- Pfalz), 잘란드(Saarland), 작센(Sachsen), 작센-안할트(Sachsen- Anhalt ),

슈레스빅-홀슈타인(Schleswig- Holstein), 튜링겐 (Thueringen) 총 16개의 주

마다 일반 학교를 위한 교과 과정과 그에 따른 교과서 채택에 관련된 법규

와 규정이 정해져 있다. 교육부가 교과를 정하고 교육부가 심의 선정한 교과

서를 각 학교가 선정하는 과정의 법적 절차는 각 주마다 조금씩 다르다. 여기

서는 독일의 다양한 교과서 심의·채택에 관련된 법규 중 가장 중요하며 모

든 주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규정을 소개하고자 한다.

독일의 교과서 심의·채택 방식은 우리나라의 교과서 검정제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지만, 교육부의 심의를 통과하는 교재의 수, 즉 학교에서 채택할 수

있는 교과서의 수는 우리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그 이외에도 모든 주에서는 교과서와 수업 교재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법

규가 오래 전부터 시행되고 있다. 교과서 심의·허가에 관련된 법규는 각 주

마다 거의 일치하지만, 교과서 및 교재 자율 선택에 관한 법규는 각 주의 재

원과 학교의 조직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다.

본 장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4) 본 장의 내용은 현재 독일에서 연구 활동 중인 장은희 선생 (h0444qu z@r z.hu - b er li
n .de)의 글을 기초로 하고 , 보고서 체제에 맞게 수정·보완·편집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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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독일의 교과서 제도와 교과서 승인 기준 개관.

둘째, 헤센(Hessen) 주를 중심으로 한 교과서 승인 관련 법규의 개관과 구

체적인 개념 규정, 직속 권한, 신청, 심의 절차.

셋째, 바이에른(Bayern) 주를 중심으로 한 교과서 평가의 기준, 형식적 규

정, 내용적 기준.

넷째, 학교에서의 교과서 및 교재 자율 선택.

1 . 교과서 제도 개관

독일 헌법 (Art .7 Abs. 1GG) 및 각 주의 법에 따르는 학교 법규에 의하면

국가가 학교 제도에 관여하여 지침을 내리고 조정할 권한이 있다. 이러한 법

조항에 따라 교육부는 이미 1972년 6월 29일에 모든 학교는 주 교육부가 승

인한 교과서만 사용할 수 있다고 결의했다(Mueller, 1976).

독일에서는 민간 출판사의 교재가 교과서로 채택되기 위해서는 교육부의

검정을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은 각 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

다. 교재로 승인 받기 위해서는 출판업자가 교육부에 직접 신청해야 하며, 교

재를 신청할 때는 어느 학교, 어느 학년, 어느 과목을 위해 만들어 졌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심사 과정에 드는 비용

을 위해 출판사는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해당 주교육부는 일반 교육용 교과서와 전문 직업 교육용 교과서를 구분

하여 선택한다. 그 다음으로 각 학년, 과목, 교과 종류에 따라 해당되는 교재

를 정하고 그 사용 기간을 결정한다.

일반적으로 교과서로 승인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심의 기준에 부합해야 한

다.

첫째, 교과서는 현행법에 모순되는 요소가 없어야 한다.

둘째, 각 교과목이 지향하는 내용을 충족시켜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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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교과서는 해당 학교의 특성과 학년에 적합한 교육학적인 인식, 특히

방법적 원칙과 교수(敎授) 원칙 및 교재의 선택, 배치, 제시와 범위에

적합해야 한다.

넷째, 경제적인 면에서 교육부 재정 운영의 지침에 맞아야하고 그에 따른

적당한 가격이 책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종교 수업용 교과서는 예외적으로 교육부의 심의 기준 외에도 교회

나 신앙공동체의 동의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심의 기준에서 내용과 목적상 다

른 기준이 추가된다.

이러한 승인을 위해 교육부는 특별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전문가를 선정한

다. 심의를 위해 제출된 교과서는 특별위원회나 전문가의 평가를 통해 교재

목록에 등재될 수 있다. 그 평가의 결과는 해당 출판사에 통보된다. 심의에

통과된 교과서의 출판사에는 해당 교과서의 사용 기한과 아울러 심의에 통과

된 교과서라 할 지라도 등재된 목록에서 언제라도 제외될 수 있다는 사실이

통보되고, 그 반대로 등재되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 이유가 자세히 설명되고

아울러 개선 보완 사항이 통보된다.

교육부에서 승인된 새로운 교과서들은 그 해 목록에서 제외된 교과서들과

함께 매년 재 출판되는 교재 목록에 추가되어 공시된다. 이러한 교재 목록을

토대로 각 학교는 자율적으로 교과서를 선택한다. 예를 들면 튀링겐

(T hueringen) 주의 2001/ 2002 학년도 교재 목록에는 총 2,187개의 교과서가

공시되었다. 이를 위해 2000년 3월부터 2001년 2월 사이에 200개의 교과서가

심의되었고, 그 중에 184개의 교과서가 새로이 승인되었다. 이 심의 평가를

위해 300명의 튀링겐 주 전문교사들이 심의위원으로 참여하였다.

승인 받은 교과서들 중에서 해당 과목의 수업 교재를 선택하는 것은 먼저

그 학교의 교사들로 이루어진 해당 과목 전담교사 회의의 임무이고 전담교사

회의는 선택한 교재 목록을 교사 전체 회의에 전달한다. 수렴된 목록에서 전

체 회의는 학교에 배정된 교육재정을 고려하여 각 과목의 교과서를 최종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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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결정하고 그 수량을 결정한다. 그리고 같은 학교의 같은 학년은 같은 교과

서를 써야만 한다는 규정이 있다.

교과서 승인에 대한 규정은 각 주마다 그 심의 기준과 강도에서도 차이가

있다.

2 . 심의제도

가 . 교과서 승인 관련 법규

이 절에서는 교과서 관련 법규를 헤센(Hessen) 주의 경우를 예로 들어 설

명하고자 한다. 헤센 주를 선택한 이유는 교과서 승인 관련 법규가 가장 잘

정비되어있기 때문이다. 2001/ 2002 학년도 일반 교육과 전문직업 교육을 위해

발표된 교과서 목록에는 교과서 자율 선택을 위한 기본적인 법 조항이 자세

히 실려있다.

헤센 주의 경우에도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주 교육부가 먼저 심의를 하여

승인을 내린 후, 각 학교는 교육부의 심의를 거쳐 승인된 교과서 중에서 자신

들의 학교에 맞는 교과서를 자율적으로 채택한다.

( 1) 교과서에 대한 개념규정

교과서란 각 과목별로 각 학년에 적합한 전문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책으

로써 그 속에 적어도 1년 이상의 학습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수업에 정기적

으로 장기간 사용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헤센 주에서는 독어, 영어, 불어, 라틴어, 수학, 음악, 종교, 윤리, 사회, 역사,

생물, 화학, 지리, 물리학 등이 기본적인 교과목들이며, 그 외에 보충적인 교

재들도 수업에 장기적으로 사용된다면 교과서로 인정될 수 있다. 바이에른 주

에서는 일반 교과서들 외에 다음과 같은 교재들도 교과서로써 승인되었다. 예

를 들며 성경, 기도서, 성가집, 교리문답서, 입문서, 음악 이론서, 음악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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밎 실습 교과서, 연습곡 집, 오케스트라와 합창에 관련된 교재들이 그것이다.

하지만, 슐레스빅-홀스타인 주(Schleswig- Holstein)가 발표한 교과서 관련

법규에 의하면 바이에른 주에서 승인된 보충 교재들은 교과서로 인정되지 않

는다(NB1. Schleswig- Holstein 1983).

교재 중에서 이러한 법령의 의미에서 학생들을 위해 정해져 있는 교과서와

학습재료가 있다. 교재는 적어도 원칙적으로 그 과목의 한 학년 과정의 수업

재료를 포함해야 하며 학생들이 정해진 수업 단계에 따라 지속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재료를 포함해야 한다. 학생들을 위한 소비재와 소모품, 예를 들면

자연 교과목에서 학생들의 탐구를 위한 화학제품 등도 그에 속한다. 전자 매

체, 학습·수업 소프트웨어도 그것들이 수업에 참가하는 개별 학생들이나 소

그룹에 의해 사용되는 한에서 또는 수업을 위해 사용되는 한에서 학습 재료

에 포함된다.

교사 개인, 수업의 예습, 복습과 학교 행정에 필요한 매체들은 교재로 인정

되지 않는다. 학교는 교재의 사용기간, 사용빈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비용으로

교재를 선택해야 한다. 수업 이외에 필요한 필기 재료와 도구, 제도 재료와

도구, 악기, 계산기, 학생이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료 및 간단한 학용품들

은 교재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이 사용하는 간단한 학

용품, 즉 필기구, 미술용품, 계산기 등은 학생들이 직접 가져와야 한다.

( 2) 교과서 승인에 대한 권한

독일에서는 각 주의 교육부가 각 교과목 승인의 권한을 갖는다. 헤센 주에

서도 주 교육부가 일반 교육, 만학의 성인 교육, 직업 교육에 필요한 각각의

교과목들을 결정하며, 각 교과목을 위한 교재 목록도 직접 만든다.

교과서의 최종적 선택은 각 학교의 교사들이 한다. 헤센 주에서는 독어, 영

어, 불어, 라틴어, 수학, 음악, 종교, 윤리, 사회, 역사, 생물, 화학, 지리, 물리학

등이 기본적인 교과목들이다.

여기에서 언급되지 않는 과목이나 다른 보충교재는 교장이 직접 결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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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어학 사전, 백과 사전, 수학 공식집, 교과목 참고서, 법률 서적 등은 교육부

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책들이다.

( 3) 신청

어떤 출판사의 교재가 교과서로서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그 출판사가 직접

교육부에 신청서를 제출해야한다. 심의 위원의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심

사본을 제출해야 하는데, 이때 원고들은 <표 Ⅳ- 1>의 요건을 구비하여 제출

하도록 되어있다.

<표 Ⅳ- 1> 독일 검정 신청도서의 원고 요건

원고의 외적 요건 원고 제출시의 각서 요건

·원고(타이프본 또는 가제본

은 원래 계획된 책과 동일하

게 준비되어야 한다. 즉 , 완

전한 내용 목록 , 전체 참고문

헌 , 색깔이 있는 그림, 도표 ,

삽화 , 그림 등이 책과 동일한

방식과 배열로 정리되어 있어

야 한다.

·원고 또는 가제본 상에 손

으로 쓰여진 수정표시가 있어

서는 안된다.

·원고 또는 가제본이 이의

규정에 미비되어 심의될 수

없을 때에는 즉각 보고가 되

어야 한다.

·제목 , 가격 , 제본 , 인쇄 , 출판사의 주문

번호에 관한 필요한 진술

·제출된 책의 최종본이 다음 신학기가 시작

하기 전 늦어도 7월초에 발행된다는 보장

·교육부로부터 송달된 심의 결과서가 출판

사로 하여금 선전의 목적에 이용되지 않는다

는 보장

·제출된 책들이 승인이후 4년 동안 그 내용

이 교육부로부터 수정을 요구받거나 혹은 교

과의 전문성과 관련하여 조기의 수정이 반드

시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내용의 아무 변화

없이 제공된다는 보장

·종교교과서의 경우에는 해당 교회로부터의

승인 여부

※ 출처 : 교육부 (2000 ) , 교과서 백서 , 198쪽 .

헤센 주의 경우 출판사는 신청서와 함께 견본으로 다섯 권의 해당 교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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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해야하며(이 교재들은 무료로 지급되어야 한다.), 이 교재가 사용될 수 있

는 학교의 종류, 해당 학년, 해당 과목에 대한 설명을 기입하고, 학습 지침과

계획서를 덧붙여야 한다. 아울러 발행 판, 제목, 가격, 주문번호, 표지 상태에

대한 정보가 첨부되어야 한다.

교재 승인을 위한 신청 기한은 주로 학기말이고, 만약 이번 학기말에 신청

을 한 교재가 교과서로 승인을 받게 된다고 해도, 교과서로서의 효력은 내후

년 후에 비로소 발생한다.

승인된 교과서의 개정판이 만들어지면 출판사는 다시 교육부의 승인을 신

청해야 한다.

(4 ) 심의 절차

심의 절차의 틀은 각 주의 교육부가 결정한다.

교재의 심의를 위해 교육부는 직접 두 명의 전문가를 선정하는데 이 위원

들에 대해서는 익명을 원칙으로 한다(Mueller, 1976). 또한 교과서 승인 절차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각 결정과 조치의 동기나 원인, 기준, 배경 등은 현행

학교 감독 관청 고유의 행정 업무로서 근본적으로 비공개가 원칙이다. 따라서

교과서 승인 절차의 기준과 교재 선정의 동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입수하

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특히 심의 위원의 선정에 대한 정보는 철저하게

보안이 유지된다.

선별된 두 명의 심의 위원들은 제시된 교재 견본이 그 주의 학교 법에 적

합한 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은 상호 간의 의사소통

이 차단된 상태에서 각각 교재 견본에 대한 자신의 평가서를 작성한다. 이 평

가서는 교육부가 교과서 승인을 내리는 데에 큰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 평가

서는 승인 결정을 위한 보조 자료일 뿐, 직접적으로 교육부의 최종 결정은 아

니다. 해당 교재에 대한 승인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 후 교육부는 그 결과

를 해당 출판사에 문서를 통해 통보한다. 교재를 승인할 때에는 교재의 사용

기한도 함께 정해지는데 그 기한은 언제든지 취소될 수 있다. 교재로 승인되

지 않을 경우에는 그 이유가 자세히 설명된다. 결과가 통지될 때는 두 심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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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평가서도 함께 첨부되기 때문에 이 평가서도 교육부의 승인 또는 승인

거부의 이유를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해당 교재의 개선점과 보완점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나 . 교과서 심의 기준

독일은 미국과 같은 연방국가로서 각 주에 따라 교과서 심의 기준이 조금

씩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주 교육부가 정한 교육과정과 학생의 심신발달단계

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이 절에서는 바이에른 주를 기준으로 교과서 평가 기준을 살펴보도록 한다.

바이에른 주의 교육부는 2001년 초에 교과서 평가 기준 목록을 심의의원들

에게 전달했다. 이 목록은 심의위원들이 결정을 내리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교과서 평가 기준 바이에른, 2000).

교과서 심의위원들이 평가서를 작성하는 데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평가서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작성되어야 하고 저작권자나 출판사를

비난해서는 안된다.

둘째, 평가서는 정확해야 한다. 약점을 명확하게 지적하여 차후에 그 약점

이 실질적으로 개선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셋째, 결함과 개선점은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한다.

넷째, 평가서의 결론에는 정확한 평가가 내려져야 한다. 즉 교과서로서의

승인, 일정한 조건하에서의 승인, 승인 거부가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

심의위원들은 교육부에서 정해 준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 1) 기본적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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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승인 평가의 토대가 되고 있는 가장 최근의 관련 법규는 다음과 같

다.

가) 교과서는 교육 과정에 정해진 교육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야 하고 교

육 목표에 알맞은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나) 교과서는 수업의 결론으로 유도될 수 있는 생각, 그로부터 파생되는

생각 및 그와 관련된 또 다른 생각거리를 내포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학습에 도움을 주고 사고를 촉진시킬 수 있어야 한다.

다) 교과서는 교사를 위한 지침서나 참고 서적으로 이용될 수 있어야 한

다.

라) 교과서에는 전 학년을 통하여 다루는 주제들이 특정 과목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교육부가 학습목표로 지정한 주제 이외의 내용이 포함되

거나 지정된 주제가 삭제되거나 수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전문적이고

교육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

마) 교과서의 재질(표지, 종이)은 장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적합해야한다.

독일에서는 학교가 교과서 및 교재를 학생에게 대여해 주는 방식을 취

하고 있기 때문에 책 여백에 낙서나 메모를 해서는 안 된다.

바) 주 교재에 따른 보충교재는 다루고 있는 주제의 예습과 복습을 위해

도움이 되어야 하며 이 역시 메모나 낙서를 할 수 없다. 이 보충 교재

는 한 학년에 다루게 되는 주제가 모두 포함될 필요는 없다. 예를 들

어 보충 교재는 여러 작가의 작품 모음집이 될 수 있으며 교과서와는

다른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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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형식 심의 기준

교과서로 승인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외형적인 기준을 따라야 한다.

가) 삽입되는 그림이나 내용의 순서, 전개는 이해하기 쉬워야 하고 중요한

것은 강조되어야 한다.

나) 그림이나 사진이 예증으로서 제시되어야 할 뿐 아니라 다루는 주제에

해당되는 문제점이나 내용에 관한 제시도 해야 한다.

다) 가능하면 참고문헌과 색인이 권말에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리 부도와

시험을 위한 교과서들은 참고문헌이 있으면 안 된다.

라) 요약이나 규칙을 설명할 경우 학생들의 학년 수준에 맞추어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와 어휘를 사용해야 한다.

마) 교과서는 지속적으로 학생 스스로 복습할 수 있고, 교과서를 통해 기

초 지식을 체득하고 기본적인 학습·사고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구성

되어야 한다. 반드시 필요한 기초 지식이나 연습 문제, 흥미를 유발하

는 주제들은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알 수 있도록 구분되어야 한다.

바) 교과서는 학생이 구할 수 있고 도움이 되는 참고 서적이나 다른 자료

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사) 일반적으로 개정 독일어 맞춤법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개정 교과서나

현행 교과서의 새 인쇄 본에는 유로화를 사용해야 하며, 2002년 1월부

터는 유로 화를 화폐단위로 사용하는 교과서만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아) 교과서는 양질의 종이를 써야하며 인쇄 질이 좋아야 하고 표지는 견고

해야한다. 그리고 저학년 학생용의 교과서는 무게가 너무 무거우면 안

된다.

자) 1980년 이후부터 가능한 한에서 모든 교과서는 환경보호를 위해 재활

용 용지를 사용해야 한다.

( 3) 내용 심의 기준

교과서의 내용은 최근 개정된 헌법을 기준으로 해야할 뿐만 아니라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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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법에도 일치해야 한다.

가 ) 수업계획과의 일치

첫째, 수업계획에 규정된 목표들과 내용이 각 과목에 부합하여야 한다.

둘째, 교과서의 경우에는 수업 계획에 규정된 조항이 누락되면 안 되고

정해진 목표를 초과해서도 안 된다.

셋째, 교과서는 내용만이 아니라 학생들이 배워야 할 전문지식의 손쉬운

체득 요령과 방법을 전달해야 한다.

넷째, 교과서는 해당교과의 주된 내용과 더불어 독일어(모국어)를 효과적

으로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나 ) 내용의 전달과 선택

교과서의 내용을 묘사하기 선택되는 그림과 인용구는 교과서의 내용에 적

합해야 한다. 그리고 교과서의 내용에는 주입적으로 기술되어서는 안 된다.

뿐만 아니라 사람이나 단체들을 차별적으로 묘사해서도 안 된다.

다) 성적 평등권

남자와 여자가 기본적으로 사회적으로 평등한 지위를 가지고 동일한 역할

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 전달되어야 한다. 아울러 현대 사회에서 여성의 실

제 상황, 즉 가사일과 사회 일을 동시에 하는 여성들의 생활을 표현해야만 한

다. 무엇보다 교과서에는 남녀의 지위에 관한 일반적인 고정관념이 드러나면

안 된다.

라 ) 인격통합

교과서에는 여러 사회 계층의 사람들에 대한 편견, 다른 문화나 언어권의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 들어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장애인

과 정상인이 아무런 제약 없이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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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매체 교육

교과서는 인쇄물에서부터 멀티 미디어에 이르기까지 모든 매체를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포괄하고 있어야 한다. 교과서의 내용은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매체를 활용하는 학습 과정에서 가치관, 평가 능력, 이해력, 책임감, 의사소통

능력, 창의력 등을 키우고 개발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아

이들과 청소년들이 매체가 개인이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깨닫고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매체에 대한 관심을 일깨워주고 매체를

전문적으로 사용할 줄 있는 능력을 북돋아 줄 수 있어야 한다.

바) 전문 과목과 다른 과목의 연관성의 시사

각 과목의 교과서는 가능한 다른 과목들과 연관성을 가지고 서술되어야 한

다. 한 과목의 내용은 다른 과목과 상호 연관성을 지니고 있어야 하고 학생들

이 그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물론 여기에 제한은 있다. 즉 각 과목의 수업 목표가 기본적으로 서로 다르

기 때문에 연관될 수 있고 접목될 수 있는 측면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여기

에서는 교사의 지도방법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렇지만 연관성을 드러

내고자 하는 의도가 해당 전문 과목이 지향하고 있는 교과 목적을 벗어나서

는 안 된다.

사 ) 객관적인 내용 구성

교과서의 내용은 최근의 전문적인 지식과 각 과목의 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수업 방법론을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교과서는 객관성을 결여한 내용을 포함

해서는 안 된다.

아 ) 연령에 맞는 이해 수준

교과서의 내용은 학생들의 나이와 학교 종류에 따라 내용과 이론, 실습 그

리고 사용되는 전문 용어를 고려해서 기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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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 수업 시간

수업 주제는 각 교과목에 정해진 수업 시간 내에 교사들이 학생들 개개인

의 차이를 고려하여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정해져야 한다. 또한 수업 주

제는 할당된 수업 시간과 수업의 진도, 예습, 복습을 위한 시간을 고려하여

정해져야 한다.

차 ) 동기 부여

교과서의 내용은 교수학습을 촉진하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어야 한다.

1) 교과서는 수업 목표와 내용에서 학생과 교사들에게 충분한 자극을 유발

해야 한다.

2) 교과서의 내용은 학습의 통일성을 기할 수 있도록 의미 있게 나누어져야

한다.

3) 새로운 교과 내용은 학생들이 기존에 배웠던 내용과 조화될 수 있어야

한다.

4) 교과서의 내용은 수업의 형태가 학생 개개인의 재능을 북돋워주고 관심

을 유발시킬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5) 학생 스스로 문제를 사고하고 해결할 수 있는 열린 수업 환경을 창조해

야 한다.

6) 파트너 활동, 그룹활동, 학습게임, 기획활동 등을 위한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7) 학생들이 학교를 벗어나서도 학습 내용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해야 한다.

카 ) 시와 노래

교과서는 학습목표에서 정해진 기준에서 해당 학년에 맞는 노래와 시를 포

함할 수 있다.

타) 소프트웨어 전문 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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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쓰기 및 상업·사무 영역에서는 소프트웨어 전문 교재가 내용과 형식 상

교과서가 요구하는 내용을 충족시킨다면 교과서로 승인될 수 있다.

파 ) 과제 제기

교재에 포함된 과제 제기는 가능한 한 현실적 상황을 많이 담고 있어야 한

다. 그 때에 실제적인 경제 발전에 어울리는 내용과 추후 예견되는 경제 발전

의 내용이 고려되어야 한다.

하 ) 광고

수업에 필요 없는 광고는 회사, 이익 집단 또는 정당에 관련된다 하더라도

어느 것이든 허용될 수 없다. 광고에 해당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특정 회사의

거명, 상품명, 회사 이름을 알아 챌 수 있는 그림과 회사 마크 및 그 책 출판

사의 다른 출판물들이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들은 선전에 해당되지 않는다.

1) 교재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테마에 접근할 수 있는 문헌자료 그리고 각

주, 부록은 허용될 수 있다. 이 때 그러한 것들은 수업내용과 관련되어

야 하고, 규정상으로는 해당 출판사의 작품들만 포함해서는 안 된다.

2) 학생들이 이용하는 교재에 필요한 보조재료(카세트, 디스크, 문제집, 문

제지)의 관한 내용은 광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단 출판사의 상품

주문카드는 교과서 속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3) 교과서에 그려져 있는 계산서나 회사 이름이 든 업무 편지 등에서는 실

제로 존재하지 않는 회사 이름만 허용된다.

3 . 채택제도

독일에서는 검정을 필한 교과서 목록 중에서 각 학교의 교사가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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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 담당 교사들의 합의에 의하여 선정된 새 교과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수

업에 사용해 본 후, 실제적인 분석결과를 토대로 교사 협의회에서 채택여부

를 결정한다.

학교의 교과서 자율 선택과 교과서 선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 교과서 목록 제시

교육부에 의해 심의·승인된 교과서들은 매년 발행되는 교과서 목록 속에

공개된다. 새로운 목록이 만들어지면 지난 해 교과서 목록은 그 효력을 상실

한다. 교과서 자율 선택의 틀 안에서 목록은 교과서 선정의 기본 토대가 된

다. 승인된 교과서 목록이 공시되기 전에 일선 학교는 심의되지 않는 교재를

사용할 수 없다.

공립 학교의 교과서 선정에서는 주 교육부가 교과서를 승인하는 조치 이외

에도 각 단위 학교에서 교과서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과정이 포함된다.

나 . 교과서 구입 예산 배정

독일의 각 학교는 이른바 교과서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각 학교는

교재 선정을 위해 그에 따라 매년 예산을 지원 받는다. 교육부는 학생 수, 학

년 그리고 학교형태에 따라 매년 지원 액수를 정한다. 그에 따라 총 지원 액

수는 그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되고 주 배정예산은 공정하게 나누어진다.

헤센주의 경우 2001/ 2002 학년도 일반학교5)와 직업학교 그리고 만학의 성

인을 위한 학교에서의 교재 및 교과서의 채택과 도입을 위해 헤센 주는 학교

5) 독일의 일반학교는 1- 4학년까지 초등학교라고 불리고 , 초등학교 과정 이후에 김나
지움 (Gym n a sium ), 레알슐레 (R ealschule), 하웁트슐레 (H aupt sch ule)로 나눠진다 . 김
나지움이나 레알슐레에 진학하지 않은 학생들이 5년 과정으로 받는 의무 교육 기
관을 하웁트 슐레라고 부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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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와 학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예산을 산정했다.

<표 Ⅳ- 2> 헤센주 초·중등학교의 학생 1인당 교과서 구입예산 배정

학 년 학생 1인당 지급액수

1 학년 63 독일 마르크

2- 4 학년 29 〃

5- 6 학년 45 〃

7- 10 학년 50 〃

※하웁트슐레 10 학년 96 〃

11- 13 학년 64 〃

<표 Ⅳ- 3> 헤센주 직업학교와 성인학교의 학생 1인당 교과서 구입예산 배정

학 교 종 류 학생1일당 지급액수

1년과정 직업학교 45 독일 마르크

직업 김나지움 64 〃

기술 전문학교 64 〃

장애자 직업학교 40 〃

※ 이 도표들은 헤센주의 교재와 교과서 규정에 첨부된 사례 리스트로부터

부분적으로 발췌한 것이다.

시 교육청은 늦어도 2001년 3월 1일까지 각 학교에게 교재 및 교과서 구입

을 위한 총가용 금액을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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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학교는 추가 비용 신청을 2001년 5월 2일까지, 그리고 직업학교는

2001년 7월 15일까지 서류를 시 교육청에 제출해야 한다. 시 교육청은 2001년

10월 15일, 그리고 11월 15일까지 각각의 학교의 종류에 따라 배정 받은 교재

및 교과서에 관한 재정의 운용상태를 주 교육부에 보고해야 한다.

다 . 수업 자료 비용의 견적과 운용

교과서 및 교재 자율 선택의 틀 안에서 교재를 구입하기 위해서 학교는 매

년 총 가용 금액을 배정 받는다. 이 금액은 학생, 학년, 학교 형태에 따라 교

육부가 규정한 기본 금액에 학생의 수를 곱하여 산정된다. 보통 지난해 학생

수의 통계의 결과가 학생 수를 확인하는 척도가 된다.

각 주의 교육청은 각 학교에 예산을 분배한다. 교육청의 업무가 특정한 경

우에서 교육부의 다른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한, 모든 학교들이 교육청의 감

독 하에 있지 않다 하더라도 교육청은 학교를 항상 감독한다. 공립학교는 주

교육청에 신청을 하여 학교에 배정된 총가용 금액의 운용(이 때 운용은 결제

방식, 결제 근거의 보관, 재정 감사 실시를 포괄한다)을 위임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학교는 교육청에 정기적으로 지출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라 . 교재의 선정

헤센 주의 교과서 자율 선택의 법령은 1995년 9월 4일에 통과되었고 1998

년 1월12일에 변경되었다. 이러한 법령에 따르면 학교는 수업교재를 결정하기

전에 과목, 교수 방법, 교재 사용법의 관점에서 교재를 확인해야 하고 그 때

에 다른 출판 매체의 승인에 비추어서 그 교재가 학교법의 전제를 충족하고

있는지 검토하고 살펴야한다. 그리고 사용 기간, 사용 빈도, 사용 가능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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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비용과의 관계 속에서 적합한 지를 유의해야 한다.

개별적인 교재는 학교 스스로가 결정하여 사용한다. 교과서와 교재는 학생

들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확보될 수 있어야 한다.

수요조사를 위한 정확한 지시 규정은 없다. 각 학교는 교재구입을 위해 빠

듯하게 배정된 예산으로 인해, 새로운 교재를 구입할 때 학교내의 위원회를

통해 정확한 결정을 내려야만 한다. 예를 들어 새로운 교재를 결정해야 할 필

연성과, 현재 상태의 교재 수량과 예상되는 학생 수를 비교해서 더 필요한 교

재를 보충해야 할 필연성이 검토되어야 한다. 그리고 불필요한 교재는 시 교

육청에 보고되어야 한다. 이러한 보고가 빠르면 빠를수록 시 교육청은 이 교

재를 필요로 하는 다른 학교에 이 교재들을 더 빨리 넘겨줄 수 있다.

교재의 채택이 결정되면 담당 교사는 그 교재를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해야

한다. 그 교재가 담당 교사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하

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으므로, 교재들의 신중한 검토는 필수적이고

따라서 교재 목록에 등재된 교재들을 가능한 한 많이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

하다. 결정적인 것은 책의 표지가 아니라 그 내용이다.

교재를 검토할 때 중요한 것은 그 책이 학습목표를 충족시키는지 아닌지가

아니라 어떻게 그 목표를 충족시키는가 하는 점이다. 담당 교사들이 새로운

교재를 충분히 잘 다룰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교재의 결정은 담당

교사들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교재의 선택과 결정에 대한 교사들의 요구는 무엇보다 합의를 지향

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은 그 교재가 수업을 위한 모범적인

교재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 교재를 이용하여 담당 교사들이 수업을

잘 구성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들이다.

각 학교는 교사 전체 회의를 통해 다양한 과목별, 계열 구분 별로 배정된

교재예산의 분배를 스스로 결정한다. 과목별로 이루어진 담당 교사 전담 회의

는 어떤 교과서 그리고 어떤 학습자료를 채택할지 결정한다. 과목별 해당 전

담교사 회의가 없는 학교에서는 교사 전체회의가 그것을 결정한다. 그리고 학

부모와 학생 대표는 교재의 채택 과정에 참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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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는 같은 학년과 같은 과목을 위해서 규정상 같은 교재를 사용해야 한

다.

헤센 주에서는 일 학년 학생들에게 국어 교과서와 산수 교과서를 회수하지

않고 학생 개인이 자기 것으로 쓸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러나 그 최종 결정권

은 각 학교가 지니고 있다.

구 교재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자 할 때에 각 학교의 교장이 경제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최종 결정을 내린다.

마 . 주문 절차

교재 목록에 올라와 있는 교재들을 주문하기 위해서는 목록에 삽입되어

있는 주문 서류를 사용해야 한다. 그 외의 교재(예를 들면, 종교과목 교재)와

각 학교의 교장이 승인한 교재의 주문은 특별한 형식 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

승인된 교과서와 학습재료는 학교가 직접 출판사에 주문서류를 보내서 구입

할 수 있다. 그리고 각 학교는 그 주문 서류의 사본을 통계적인 목적을 위하

여 일반 학교의 경우 8월 1일까지, 직업학교의 경우 9월 15일까지 주 교육청

에 보내야만 한다.

교재 목록에 등재되지 않은 책을 교과서로서 선택해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

에 있어서는 각 학교는 직접 교육부에 사유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보내서 특

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당 학교는 이 신청서를 통해 승인되지 않은 교과서

를 해당과목에 사용하고자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책의 제목, 출판

사, 주문 번호, 부수, 가격, 학교 형태와 학년을 명시해서 2부의 신청서를 교

육부에 보내야 한다.

또한 교재 목록에 등재되지 않은 종교 과목의 교재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종교 기관의 동의를 구한 다음, 그 승인 내용을 신청서에 첨부하여 교육

부에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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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 교재 구입 계산서

출판사는 주문한 교재와 함께 3부로 작성된 계산서를 학교로 보낸다.

학교가 주문된 책과 계산이 올바른지 검토한 후, 계산서 1부와 함께 학습재

료와 사용 목적(이 대상이 어떤 학년, 학교 종류에 사용되는지)을 교육청에

보내면 교육청에서 해당 출판사에 교재 금액을 지불한다. 학교는 교재의 채택

과 구입이 정해진 규정에 적합한지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사 . 재고 조사

학교는 주의 예산 집행을 통해 구입한 모든 교재 및 학습재료들을 재고 목

록 속에 기재해야 하고, 대여용 교재 및 교과서에는 헤센 주 소유물 이라는

표시와 학교명, 품목번호의 소인을 찍어야 한다. 교재 및 교과서 품목 카드에

는 현재의 물품재고, 더 이상 교재로서 사용되지 않음의 여부, 대출여부, 반납

여부가 정확히 기록되어야 한다. 계산서들은 5년간 보관되어야 한다.

아 . 학생의 교과서 사용

독일의 모든 공립 학교에서 수업은 무료로 제공된다 (수업료 무료 원칙).

각 주의 현행 학교 법에 따르면 학교에서 도입된 교재(교과서 및 수업 보조

재료)는 각 주의 공립 학교 학생들에게 무료로 제공된다. 이 때에 교과서의

소유권은 각 주가 가지며, 분실이나 손상이 발생하면 학생은 배상의 의무를

진다.

교과서와 보조 재료들은 학생들에게 정해진 기간 동안만 제공되며 대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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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치된다. 그것들은 조심스럽게 다루어져야한

다. 그 과정에서 책 표지와 같은 장식에 대한 비용은 지원되지 않는다. 교육

부가 다른 규정을 정하지 않는 한 늦어도 학교를 떠나기 전에 교과서는 반납

되어야 한다. 학생들은 책을 소유할 권리가 없다. 책을 분실하거나 손상했을

때 배상 의무는 법적 규정에 따라 정해져 있다. 교과서가 대여기간 중 현저하

게 훼손되거나 분실했을 때는 학생이나 학부모가 그 대체 비용을 조달해야

한다.

교재는 정해진 사용 기간 동안 무료로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자 . 교재의 관리

학생들은 이름과 대출 날짜를 교과서에 기입해야 하고 가능한 한 책 표지

를 입혀야 한다. 교과서를 손상, 분실, 훼손할 경우 학생이나 부모는 같은 책

이나 돈으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오손본의 보충은 해마다 25%정도이고,

교재의 반납을 거부하거나 배상의 의무를 회피할 경우, 학교는 이 사실을 주

교육청에 보고해야 한다. 교재의 사용기간이 끝나면 또는 늦어도 해당 학생이

학교를 떠날 때까지 경우 대여된 모든 교재들은 반납되어야 한다. 손해 배상

요구를 위하여 대출할 때와 반납할 때에 책의 상태는 면밀히 검토되고 기록

된다.

차 . 제외 대상의 선별

교과서는 수년간 사용된다. 어떤 책이 언제 제외되어야 하는지는 일관되게

정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교재 및 교과서의 사용기간은 책의 보관상태에 따

라, 그리고 사용빈도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이다. 한 학교에서는 더 이상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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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지만 아직 사용할 수 있는 책들은 시 교육청에 보고되어야 한다. 그

책들은 아직 같은 책을 교재로 사용하는 다른 학교에서 결핍된 재고를 보충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책들은 재고 목록에서 삭제된다. 삭제에 대한 간단

한 보고서를 작성함으로써 제거 대상의 선별과 삭제 과정은 끝난다.

더 이상 대여될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교재들은 학생들에게 나눠주거

나 중고 책방에 싼 값으로 매각할 수 있다. 그 수익금은 주 정부의 현금금고

에 지불해야 한다.

4 . 요약

독일은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무료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교육의 자유와

혜택이 많은 나라이다. 독일은 학교 교육을 위한 교재를 승인할 때 아주 면밀

하고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한편, 학교를 위해서는 방대한 교재 목록을 제

시하여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학교 특성과 과목에 적합한 교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재 및 학습재료의 예산까지 주 정부가 부담하는 점과 학

생들에게 그것들을 소중하게 물려 쓰게 하는 제도는 그 경제적 운용의 면에

서뿐만 아니라 정신적 태도에서도 우리가 본받을 만 하다고 할 수 있겠다. 아

울러 이 글에서 아쉬운 점은 독일의 전반적인 교과서 심의 제도에 관련된 사

항을 실제로 우리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을 더욱 구체적으로 기술하는데 있

어 심의 절차에 관련된 모든 업무가 철저한 보안 사항이었기 때문에 접근이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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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 프랑스의 교과서 심의 채택제도

프랑스의 교육제도는 공교육의 3대 원칙 즉 공립교육기관에서의 무상교육

(gratuité), 교육의 종교적·정치적 중립성(세속성, laïcité), 의무교육

(obligation)을 바탕으로 하는 공교육 우선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전체 교육

기관 중 국공립이 차지하는 비율이 80%이상이다.

프랑스의 학제는 학령전 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으로 구성되어 있

다.

- 학령전교육: 만 2세 또는 3세 - 5세(유아학교 E cole M aternelle)

- 초등교육: 6세 - 10세(5년제 초등학교 E cole P rimaire)

- 중등교육: 11세 - 17세(4년제 중학교 Collèg e, 3년제 고등학교 Lycée)

- 고등교육: 18세 이후(대학교 Université, 그랑제꼴 Grandes E coles , 기타

전문학교 E coles )

프랑스 교육제도의 특징은 [그림 Ⅴ-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육과정을 획

일적인 학년제가 아닌, 몇 년 단위의 개인별 사이클, 즉 학령전 교육에서의

전-학습 사이클로부터 시작하여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연계 사이클인 기본학

습 사이클, 초등학교 고학년의 심화 사이클, 중학교에서의 적응, 중심, 진로지

도 사이클, 고등학교에서의 결정 사이클과 최종 사이클의 총 8단계의 개인별

사이클 교육을 조직하고 있다는 점에 특색이 있다.

아동 및 학생에게 연도 단위 보다 긴 기간을 사이클로 설정하여, 그 기간

동안 아동이 도달해야할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아동을 학교에 보다 잘 적응하

도록 이끌어, 스스로의 학습 리듬을 구성할 수 있는 여유와 자신의 적성과 능

력을 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학생 개개인의 지적·정신적 성

숙도, 개성, 학업 리듬을 고려한 가변적이고 융통적인 사이클을 운영하여, 개

인별 학업 성공을 지향하도록 제도적 차원에서 지도한다6) .

6) 전효선 , 프랑스의 교육혁명 , 『세계의 교육혁명』 , 1999. 프랑스의 학제를 볼 때 ,
프랑스학교의 학년 배열 방식이 우리나라와 다른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 예를
들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의 학년을 6학년에서 시작하여 5, 4, 3 , 2, 1, 최종학
년 순으로 배열하는 방식은 1학년부터 시작되는 우리나라의 학년 배열 방식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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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학부과정

(DEUG)

그랑제꼴

( G RANDES
ECOLES) 기타고등

교육기관들

그랑제꼴준비반

(CPGE)

기술대학

(IUT)

고등기술자
학교
(STS)
사립전문학교(Ecoles):

바깔로레아없이

바 깔 로 레 아 (Ba c c a la uréa t)

중

등

교

육

만15-

17세

일반
고등학교
(Lycée

Générale)

기술
고등학교
(Lycé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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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수

교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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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es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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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제양성

센터(CFA)

1학년

의

무

교

육

(만

6-

16

세)

2학년 결정사이클

만11-

14세

중학교

(Collège)

3학년 진로지도사이클

4학년
중심사이클

5학년
6학년 적응사이클

초

등

교

육

만6-

10세

초등학교

(Ecole Primaire)

중급과정2
(CM2)

심화사이클중급과정1
(CM1)
초급과정2
(CE2)
초급과정1
(CE1) 기본 학습

사이클준비과정
(CP)

학령전

교육

만2

또는

3-5세

유치원

(Ecole Maternelle)

상급반(GS)

중급반(MS) 전-학습 사

이클하급반(PS)

[그림 Ⅴ- 1] 프랑스의 현행 학제

※출처 : 프랑스 교육부 자료 (Mi n is t è re de l ' Educa t ion Na t iona le , 200 1)

르기 때문에 혼동하기 쉽다 .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학년도가 3월에 시작되지만 , 프
랑스에서는 9월에 시작되는 것도 다르다 . 그림의 학제표가 나타내는 연령은 신학
기가 시작되는 9월을 기준으로 한 연령으로 보면 된다 . 예를 들어 , 이 그림상으로
고등학교 (리세 ) 학생의 연령이 만 15세에서 17세로 되어있는데 , 최종학년이 시작되
는 9월에 17세인 것이며 , 만 18세가 되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는 것이다 . 의
무교육 연령도 고등학교에서의 1년 교육을 이수 (고교 2학년 수료 , 우리나라의 1학
년 수료 )한 만 16세가 되는 해까지로 보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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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프랑스 본토 및 해외프랑스령 초중등학교 학생수 및 대학생 수와

교원 수, 교육예산표이다.

<표 Ⅴ- 1> 2000- 200 1학년도 프랑스 학생 및 교원수 , 교육예산(200 1)

학생 및 대학생수(총등록학생수)

프랑스 본토 및

해외프랑스령

천 4백 92만 4천명

공립 천 15만 6천명

초 등 학 생 6백 55만 2천명
중 학 생 3백 36만 6천명
고 등 학 생 ( 인 문 계 ) 백 50만 6천명
직 업 고 등 학 생 74만 7천명

대학생수 2백 14만 3천명

대학생 (기술대학 IUT 학생 포함) 및

I U F M 학 생

그 랑 제 꼴 준 비 반 학 생

고 등 기 술 자 학 교 (S T S)

기 타

백 50만 7천명

7만 6천명

24만 3천명

6 1만명

교육행정직 및 교원(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백 32만 2천명

교 원 ( 사 립 포 함 )

공 립 기 관 교 원

비 교 원 (교육행정직 및 보조교원 포함)

87만 6천명

73만 5천명

44만 6천명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수 7만 228개

초 등 학 교

중 학 교

직 업 고 등 학 교

고 등 학 교 (다양한 대안고등학교 포함)

지 역 특 수 학 교 ( E R E A )

5만 8842개

6천 936개

1천 755개

2천 6 15개

80개

교 육 예 산 67조 3천억 프랑

※ 출처 : 프랑스 교육부 자료 (Mi n is t è re de l ' Educa t ion Na t iona le , 200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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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교과서 제도 개관

( 1) 교과서 제도

프랑스의 교과서 제도는 자유발행제 및 자유경쟁제로서 국가의 관여가 없

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발행된 교과서의 공급은 공교육의 원칙에 의거하여

국가에서 전적으로 지원하며 의무교육단계에서 무상대여제를 시행하고 있다.

교과서의 저작 및 출판은 출판사가 모두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교과서 개

발과 집필에 있어 전혀 제약을 갖지 않는 것은 아니며 적어도 국가교육과정

문서에 제시된 지침을 준수해야한다. 국가교육과정 문서에 제시되어 있는 목

표, 내용, 학습 지도 등의 지침에 근거하여 교과서의 저작, 편찬, 발행이 이루

어지고 있다.

특히 국가교육과정 문서에서 제시한 학습내용은 교과서에 모두 포함시키는 것

이 통례인데 어떤 방식으로 교과서를 구성할 것인가는 각 출판사와 저자들의 집

필 의도에 달려있다. 교육과정이 개정되면 출판사는 새로운 교과서를 만들

기 위해 저자들에게 집필 의뢰를 한다. 저자가 되기 위한 자격 요건은 첫

째, 대학에서 전공 영역을 공부했거나 둘째, 그 영역에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이거나 셋째, 이론 또는 실제 교육을 담당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집필진들은 대개 대학 교수, 초중등학교 교원, 교육부 장학관들로

구성된다8) .

출판사에서 저자를 선정하면 편집자들은 저자들과 출판사에 모여 집필회의

를 한다. 집필회의에서 저자들은 개정된 국가교육과정 내용을 검토한 후 교과

서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의논한다. 예를 들어 국가교육과정에 제시된 내용

의 순서대로 학년별로 학습내용을 구성하여 제시할 것인지 아니면 교육과정

에 제시된 내용 전체를 첫 학년에서 가볍게 다루고 다음 학년에서 점차 심화

시켜 다룰 것인지 등 세부적인 사항을 결정한다. 교과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출판사 측에서는 교사들과 수차례에 걸친 협의회 및 간담회를 통해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한다. 출판된 책은 국립교육자료센터(CNDP)와 지역교육자료센터

7) w w w .education .g ouv .fr . 2001.12
8) 한국교육개발원 , 『교과서 정책과 내용구성방식 국제비교연구』 ,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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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DP) 그리고 각급 학교 담당교사에게 1부씩 보내지는데 교사들에게 배부

되는 교과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프랑스의 교과서 정책은 자유발행제를 기본 골격으로 국가교육과정 문서에

제시된 최소한의 지침을 준수하면서 각 출판사와 저자들은 나름대로의 개성

있고 다양한 접근 방식을 통해 교과서를 발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프

랑스에서 교과서란 수많은 교수·학습 자료 중 하나의 자료집일 뿐이다. 반드

시 교사가 수업 시간에 교과서를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달달 외워서

학습해야할 하나의 성전처럼 인식되어왔던 우리 나라에서의 교과서관과는

다른 것이다. 교과서를 각종 다양한 학습 자료와 멀티미디어 자료와 문서들과

연계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현장 학습 및 실험이 병행된다.

요컨대 교사는 교사로서의 전문성과 자율권을 존중받으며 자신의 전문가적

인 판단에 따라 교육과정에 제시된 주제(교과내용)를 다양한 교과서 및 교수

학습자료와 매체를 자율적으로 선정, 활용하여 가르치도록 하는 것이 프랑스

의 교과서 정책이자 프랑스 교육의 기본 철학이자 성격이라 할 수 있다.

프랑스의 교과서는 예술적인 심미안을 고려한 점이 특징이다. 많은 화보와

사진, 얇고 가벼운 종이의 질, 활자와 색상의 선명도가 높은 인쇄의 질, 미려

하고 다양한 색상으로 아름답고 흥미로우며 눈이 피로하지 않은 외형적 조건

을 갖추고 있다. 교과서의 내용 제시 방식도 설명식 보다는 탐구식이며, 다양

한 질문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질문의 기능을 볼 때 학습 내용 제시, 학습내

용에 대한 확인이나 강조, 발상의 전환 및 사고의 확장후속논의를 위한 맥락

설정, 주의 유도에 도움을 주는 질문들이 주가 된다. ∼해보자, ∼합시다, ∼

말하라 등과 같은 청유형 혹은 명령형 질문은 별로 없으며 각 단원에 제시된

사진과 도표, 그림들을 잘 보고 자신의 판단과 생각을 정리하여 발표하며 민

주적으로 논의하는 습관을 길러주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 2 ) 교과서의 활용

프랑스 학교에서 교과서란 수많은 다양한 학습 자료 중의 하나이다. 학습을

위해 교과서 이외의 다양한 자료들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프랑스

어 읽기 시간에는 읽기 교과서 이외에 관련 소설책이나 시집 등 관련 자료를

읽는다. 사회와 과학시간에는 교과서 이외의 보조 자료와 교구들, 즉 지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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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용 기기, 사진, 비디오가 많이 활용된다.

교사들이 참고하고 활용할 수 있는 수업 자료들은 국립교육자료센터

(CNDP: Centre National de Documentation Pédagogique)에 의해 개발·배포

되고 있다. 여기서 교사들은 자료 및 교육과정 해설서 등을 구하거나 교사 자

신이 신문, 잡지, 서적 등에서 관련 기사나 사진, 정보 등을 수집하여 사용한

다.

그리고 같은 학년이라도 같은 교과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는 특히 고등학교에서 볼 수 있는데 교육위원회(Conseil d'Enseignement )

에서 교과서 선정에 있어서 같은 과목 교사들이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했을

때 생겨난다. 학교장이 중재에 나서기도 하지만 의견 통일이 되지 않을 때 교

사들은 자신의 교육관에 따라 자신이 선택한 교재를 사용할 수 있다.

초등학교의 예체능 교과서는 출판사에서 별도로 개발하지 않으며 학교에서

는 국립교육자료센터에서 보급하는 자료나 교사가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가

르친다. 중고등학교에서는 체육교과서는 별도로 없고 음악, 미술 교육을 위해

서 음악사나 미술사 교재가 개발되어 있다.

채택된 교과서에 제시된 단원의 순서에 따라서 가르치거나 교과서 안의 모

든 내용을 다루지 않는다. 교과서 첫 페이지에서 끝 페이지까지 교과서 내용

모두를 순서대로 가르치는 우리 나라의 수업과는 대조적이다. 필요에 따라 다

른 교과나 주제와 연계하여 뒷부분의 내용을 먼저 배울 수도 있고 학생들의

흥미에 따라 순서를 바꾸어 가르치기도 한다.

이와 같이 프랑스에서는 수업에서 교과서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 다

양한 자료를 활용하기 때문에 이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교재 및 교구의 개

발과 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에서는 각 학급의

문고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각 중·고등학교에서는 자료정보센터(CDI:

Centre de Documentation et d 'Information)가 설치되고 전문사서교사가 배치

되어 학생들에게 다양한 정보와 자료에 대한 지도를 실시하고 있다9). 이 자

료정보센터는 책을 단순히 열람하는 과거의 전통적인 도서관의 기능과 다르

다. 사서교사의 도움으로 각종 첨단 매체와 인터넷, 학술자료 등을 이용하여

9) 전효선, 프랑스의 교육혁명, 『세계의 교육혁명』, 1999 ; 한국교육개발원 , 『교

과서 정책과 내용구성방식 국제비교연구』 ,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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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학생은 자율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정보와 자료를 주도적으로 검색하여 수

업 시간의 발표에 활용하거나 팀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을 돕도록 조직되어 있다. 학생들은 중학교의 시민교육교과 시간에 수 차례

에 걸쳐서 장차 자신의 교육을 주도적으로 형성해갈 수 있도록 CDI 이용 교

육을 받는다10).

이러한 프랑스의 교과서관은 교과서를 절대적 성전처럼 인식하고 있는 우

리 나라 교과서관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교사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한 교과의 학습내용을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는 자율권을 부여하며 학생들에

게도 자신의 교육을 주도적으로 형성해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줌으로써

다양하고 개성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2 . 심의 제도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프랑스의 교과서 제도는 자유발행제 및 자유경쟁제

로서 국가적 차원의 교과서 심의 제도 또는 검·인정제도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국가는 교육과정 중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두어 편찬하라는 개괄적인

교과서 편찬 방향만을 공표할 뿐, 교과서의 집필, 채택, 공급 등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따라서 교과서의 저작, 편찬, 발행은 국가교육과정 문서에 제시되어 있는

목표, 내용, 학습 지도 등의 지침에 근거하여 출판사별 자유발행제 형태로 이

루어진다. 단지 초등학교 교과서의 경우는 발행된 도서에 대한 학구 교과서

선정위원회에서의 학구총장 인정 절차 ⇒ 교과서 리스트 작성 ⇒ 각 학교의

담임교사 채택·사용의 절차를 거치고 있다. 교사 역시 교실 수업에서 국가교

육과정 문서에 제시되어 있는 목표, 내용, 학습 지도 등의 지침에 의거하여

다양한 교재를 바탕으로 지도하는 체제를 갖고 있는 것이므로 우리 나라의

교과서 제도와는 완전히 상이한 것이다.

별도의 교과서 심의 제도가 없더라도 부실 교과서들이 나타날 수 없는 여

10) 본 보고서의 프랑스 중학교 시민교육 교육과정 문서 6학년편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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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이 조성되어 있다. 완전히 교과서 시장 경쟁의 원리에 지배되도록 하고 있

는데, 교과서의 내용이 부실하고 질이 나쁜 경우에는 교과서의 선택권자인 교

사들로 구성된 교육위원회에서 채택되지 못하며 자연 소멸되는 것이다.

프랑스 교과서 정책과 교과서 발행·인정과정을 도시하면 다음과 같다.

프랑스의 교과서 정책

자유발행제·자유경쟁제

교육부

국가교육과정문서

⇒

출판사들

⇒

초등학교 교과서

발행된 교과서에

대한 인정 절차
교육목표 , 내용 ,

학습방법 제시

집필회의 ,

협의회를 거쳐

교과서 발행

중등학교 교과서

별도의 인정 절차

없음

[그림 Ⅴ- 2 ] 프랑스의 교과서 정책과 발행·인정과정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시할 수 있는 심의제도라는 것은 프랑스에 제도적

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교과서를 각 출판사에서 발행할 때 사용하는 국

가교육과정 문서의 예로서 프랑스 중학교 시민교육교과 교육과정 문서를 소

개하고자 한다.

■ 국가교육과정문서의 예 :【 프랑스 중학교 시민교육 교육과정 (6- 5- 4- 3학

년 )】 11)

11) M inis tèr e de l ' E du cat ion N at ion ale , 『E du cat ion Civ iqu e』 , Arrêté du 22
novembre 1995 ; D an y F eu illar d , E du cat ion civ iqu e 3e, H ach et t e , 1999 ; D any
F eu illar d , E du cation civ iqu e 4e, H ach et te , 1998 ; Jean M a st ia s , Cost a - L a scoux ,
E du cat ion civ iqu e 5e, N ath an , 1994 ; H . N éan t , E du cat ion civ iqu e 6e, N ath an ,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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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시민교육의 목적

가) 인간과 시민의 형성

- 시민교육이란 인간과 시민의 형성으로서 3가지 주요 목적을 갖는다

민주주의와 공화국을 세우고 구성하는 원칙과 가치를 배우며, 제도와

법의 인식, 사회적이고 정치적 생활 규칙의 이해를 통해서 인간과 시

민으로서의 권리를 교육함

개인적·집단적 책임감을 교육함

비판정신의 연습과 토론의 실천에 의해 판단력 교육을 함

이 세 가지 목적은 학생들로 하여금 시민 생활을 준비하고 참여하게 한다.

이렇게 시민교육은 지식과 실천으로 행해지며, 지식과 실천 두 가지 모두

반성과 성찰의 대상이다. 프랑스 공화국 속에서, 오늘날의 유럽 속에서, 그리

고 복합적인 국제 사회 속에서 시민교육은 시민을 양성한다. 또한 학부모들이

이러한 목표들을 인식하도록 주지시키고 있다12).

나) 새로운 방법

1985년 교육과정 개정 전에는 중학교 6학년(우리나라의 중학교 1학년)에서

3학년(중학교 4학년)까지의 중학교 시민교육 교육과정이 지방제도, 국가제도,

국제제도의 순서로 제도중심으로 편성되었었다가, 제도에 대한 학습만으로는

시민정신을 배울 수 없다는 여론이 형성되어 새로운 방법이 제안되었다. 즉

학생의 나이와 수준을 고려한 순서에 따라 인간과 시민이라는 기본개념에 초

점을 맞추어, 학생들은 보다 개인적인 방식으로 생활 속에서 친근하게 시민권

을 구성하는 지식, 가치, 원리들을 점진적으로 학습하도록 교육과정이 구성되

었다.

중학교 4년 내내 학생들은 시민교육의 주요 개념을 배우면서 공부하는 주

제와 관련 있는 중요한 문서와 문헌들을 참조하며 현장 학습을 하도록 교육

과정이 구성되어있다. 예를 들어 1789 인권선언문, 1948 세계인권선언문, 1950

12) D any F euillar d , E du cat ion civ iqu e 3e, H ach ett e , 1999 ; Dany F euillar d ,
E du cat ion civ iqu e 4e, H ach et t e , 1998 ; J ean M a st ia s , Cost a - La scoux , E du cat ion
civ iqu e 5e, N ath an , 1994 ; H . N éan t , E du cat ion civ iqu e 6e, N ath an ,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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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유럽인권 및 기본자유 보장협약, 1989년 아동권리 국제협약, 제5공화국 헌

법이 시민교육을 위한 주요 문서가 된다.

학생들은 배운 지식을 총동원하여 일상생활의 상황과 목적을 분석할 수 있

도록 교육되며, 조사와 연구 방법론, 정보의 선택과 이해, 토론과 비판력을 학

습한다. 문화와 지식의 장인 중학교는 또한 사회생활 학습의 장이기도 하다.

6학년이 되면 각 아동은 자신의 정체감, 타인에 대한 존중, 공동의 삶에 참여

하고 책임감을 갖도록 교육된다. 중학교 6학년 시민교육 교육과정의 구성은

개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이어서 중학교 5학년

과 4학년에서는 민주사회의 가치들을 중심으로 한 과정이 구성된다. 중학교 3

학년(중학교 마지막 학년)에서는 프랑스 공화국의 시민성, 유럽의 시민성 그

리고 현대국제사회의 시민성이 강조되고 정치제도 일반이 제시될 것이다.

다) 시민교육의 교수

시민교육은 다른 교과와 마찬가지로 개념형성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본질

적 교수 영역이다. 그러므로 기초영역으로서 시민교육에서 개념형성의 추상화

작업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 과목을 가르칠 땐 교과서에 수반된 연습장이 그

러하듯, 분명하게 학습방법이 제시되어야 한다. 한편 역사-지리 교사에게도

책임이 있으나(일주일에 반시간 정도) 교사전체에게도 역시 그 책임이 주어진

다. 교장의 조정을 통해서 여러 교사들(그 중 특히 중1학년에서는 생명지구과

학교사)은 다양한 활동을 위해 여기에 참여해야한다.

모든 교과는 나름대로의 교과의 특성대로 시민교육에 공헌해야하며, 각각의

교육과정과 수업시간에 시민교육을 포함시켜야한다. 역사교과에서는 개인의

권리와 의무가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시민정신에 대한 학습을 통해서 명확해

져서 학생들이 그것들에 대한 안목이 생겨야한다. 생명지구과학교과에서는 학

생들의 책임감이 인간에 의한 환경변경 등에 대한 학습을 통해서 강조될 수

있다. 각 분야는 각기 고유한 방법을 가질 수 있다. 결국 전교과는 사회적 행

위와 그 행위의 결과로부터 나오는 창조성을 통해서 인간의 형성에 공헌한다.

바람직한 결과를 얻기 위해 시민교육 교육과정과 그 목표는 모든 교사에

의해 숙지되어야한다. 학년초에 교장은 잘 조정하여 발전된 성과를 나타내려

면 각 분야간의 긴밀한 협조 체제를 조직해야한다. 학생에게 집중되는 시민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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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은 교육 프로젝트 전체에 하나의 커다란 의미를 부여한다.

(2 ) 중학교 학년별 시민교육 교육과정 13 )

가) 6학년 시민교육 교육과정(우리나라의 중학교 1학년)

1) 학교의 의미

- 중학교, 배움의 장, 교육공동체

13) M in ist èr e de l 'E du cat ion N at ion ale , 『E du cat ion Civ iqu e』 , Arrêté du 22

novembre 1995 ; H . N éant , E du cat ion civ iqu e 6e, N ath an ,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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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과 정 해 설

1 . 중학교 생활
·주체들과 협력자들로 조직된

공동체

- 학교 생활에 대한 학습은 장소와 구성원(행정직
원, 교사, 교육 및 봉사직원, 학생, 학부모)에 대한
탐색으로 시작된다. 그들의 역할에 대한 이해와 기
능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학교의 구조와 기능을 알 수
있도록 이끈다.

·내부규칙 - 내부규칙은 일반적 관심과 특정관심이 조화가 되
도록 구성된다 : 집단 생활, 학업, 자기 존중 및 타
인 존중을 위한 제반 안전규칙으로 구성된다.
- 이에는 의무와 제재도 포함된다. 조직 공동체는
문서화된 규칙을 간과하지 않으며, 모든 사람에게
유효하며, 일관성있고 명료하며 공화국법에 부응하
며, 인권존중에 바탕을 둔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정보 및 교육의 장 : CDI - CDI에서 학생은 자율적으로 연구하는 방법을 배
울 뿐 아니라 타인과 협력해서 작업하는 것도 배우
며, 다양한자료와정보의지원을참조하는방법도익힌다.

·중학교, 책임감 학습의 장 - 자기 자신의 학업에 대한 각 학생의 책임감이 강
조되어야한다. 이것은 특히 평가의 준거와 양상이
명시되어야 함을 전제로 한다.

·중학교, 공동생활 학습의 장 - 자라온 환경에서부터, 자신과 타인에 대한 존중,
공공자산 및 개인 자산에 대한 존중, 사고 및 폭력,
도난예방은 사회생활의원칙으로 제시되고 명시된다.

2 . 교육 : 모든사람을 위한

권리

·쟁취

- 중요한 쟁취의 시점(179 1, 1833 기조법, 페리법),
의무교육, 무상교육, 세속교육, 취학기간 연장, 교육
에서의 남녀평등의 의미가 강조된다.

·공공봉사의 임무 - 프랑스에서 교육권은 각자의 인종, 국적, 소속, 종
교가 무엇이든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다. 국가 공
교육에서 이것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에 속한
다.
- 의회 및 기타 지역단체의 활동이 연구된다.

·교육의 세속성 - 역사적 측면에 속해있는 세속성은 하나의 가치관
이자 실천사항이다 이것은 학교생활, 특히 내부규칙
과 관련해서 구체화된다.

수업 참조 문서

- 중학교 내부규칙

- 1946년 헌법서문(특히 문단 13)

- 1948년 세계인권선언(26조)

- 1989년 세계아동권리협약(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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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에게 보내는 쥘 페리 편지의 발췌문(1883)

2) 개인의 권리와 의무

- 아동은 권리와 의무를 갖고 있는 한 개인이다 (세계아동권리협약)

교 육 과 정 해 설

1. 학생, 권리와 의무를 갖는 한

개인

- 모든개인은하나의신분을가질권리가있다.

학생은 그의 생활의 중요한 행동을 증명할 일정한 요소

(이름, 성, 출생일자, 국적)와관련하여그자신의 개인적

신분을갖는다.

- 신분증명(국가신분증, 여권...)은사진으로되어있다. 프

랑스에서 세속적 시민권의 취득은 개인적 권리의 평등을

돕는다. 오늘날 시민권 서비스 기능은 마을 차원에서 취

급된다.

- 익명성을 보호하고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할 필요성이

몇가지 예를 통해제시된다. 신분의 여러가지 측면중

하나의국적이다.

2 . 학생과 시민권

·시민의자질 - 시민이 되는 것, 이것은 시민으로서의 삶에 참여하는

것이다. 오늘날 시민권의 개념은 민주이념과 관련되어있

다.

- 엄밀한 의미에서 시민권은 기본적으로 정치적 권리의

행사와연결되어있다. 6학년에서는 마을수준에서유권자

가 되는 것, 피선거권자가 되는 것, 납세자가 되는 것이

무엇을의미하는가를분석한다.

·시민권에대한학습 - 6학년에서학생들은하나의공동체와그의규칙들을학

습한다. 중학교의 예는시민권이학교에서의권리와의무

의 하나의 학습이자 실천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대표의

역할과책임, 후보리스트의구성, 선출절차등이연구 및

사색의대상이다.

수업 참조 문서

- 인권 및 시민선언(6조)

- 1948년 세계인권선언문(15조와 21조)

- 세계아동권리협약문

- 제5공화국 헌법(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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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과 국적에 대한 민법전 발췌문

3) 생활 환경과 자연환경에 대한 책임

- 학생의 책임 중 사회적 측면

교 육 과 정 해 설

1 .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에

대한 책임

·생활공간, 녹지대, 자연유

산의 존중과 가치부여

- 학교의 내부규칙 및 마을의 녹지대, 공원, 숲에
대한 법률 연구는 한편으로는 환경(교실, 벽, 레크레
이션 공간), 공원 및 숲의 훼손, 다른 한편으로는 생
태학의 불균형을 막도록 하기 위함이다. 학생은 그
의 생활환경의 조화로운 행동의 주역으로서, 그리고
공해에 대한 투쟁의 주역이되어야한다.

마을 공간의 개발

2 . 유산에 대한 책임

·유산의 개념 및 마을의

역사적·문화적 유산에 대

한 책임

- 역사적 기념물로부터 산업 또는 문학적유산에 이
르기까지)

수업 참조 문서

- 지적도

- 세계문화자연유산보호협약(UNESCO 1972)

- 기념물 및 보물 보호법(1913)

나) 5학년 시민교육 교육과정14) - 평등, 연대성, 안전

1) 평등(8- 10시간)

- 모든 존재는 그가 인간이라는 단순한 사실만으로 평등한 존엄성을 갖는

다. 모든 시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모든 기능과 기관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다.

14) M inis tèr e de l ' E du cat ion N at ion ale , 『E du cat ion Civ iqu e』 , Arrêté du 22
novembre 1995 ; J ean M a stia s , Costa - L a scoux , E du cat ion civ iqu e 5e, N ath an ,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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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과 정 해 설

·법 앞에 평등(1- 2시간)

- 역사적 쟁취의 결과로 평등의 원리는 헌법에 의해

규정되고 보장된다(제5공화국헌법)
·차별 폐지(4시간)

·개인의 존엄성(3- 4시간)

수업 참조 문서

- 인권선언권(1조와 6조)

- 세계인권선언(1조와 7조)

- 1958년 헌법(1조)

- 세계아동권리협약(2, 32, 33, 34조)

학습 자료

- 예방책의 국가 및 국제 공공협회(안내책자, 벽보, 영상자료)

- 빅또르 위고의 레미제라블

2) 연대성

- 각 개인은 그가 책임을 지고 있는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다는 의식의 표

상인 연대성은 형제애의 가치와 정의이념, 개인의 존엄성과 관련되어 있다.

교 육 과 정 해 설

·연대성정신(4- 5시간)
- 교실에서, 학교에서, 일상생활에서 학생들은 연대성
의 의미를 숙고하고, 다양한 상부상조의 형태를 실천할
기회를 갖도록한다.

-국제적 차원에서는 협력과 연대성은 행동, 프로젝트,
실현으로 구체화된다. 실예를 들어서보여준다(인간적인
행동, 학교기관간교류)

·제도적연대성(4- 5시간)
- 프랑스에서 사회적 보호는 19세기이래 점진적으로
조직되어왔다. 그것은 1945년 사회보장제도로 현실적인
형태로 제도화되었다.

수업 참조 문서

- 1946년 헌법서문

- 103 -



학습 자료

- UNESCO와 UNICEF 문서와 보고서

- UNESCO협회 출판물과 역할

3) 안전 (8- 10시간)

- 안전에 관한 법령과 규칙들은 각 개인의 권리를 보장한다.

교 육 과 정 해 설

·중학교에서 그리고 일상생활

에서 (5- 6시간) - 모든 사회에서규칙의 중요성이학교생활과 환경에서

관찰된 상황들로부터 강조된다. 경찰과 헌병, 소방수의

역할과 기능이 설명된다. 도로안전학습은 사회에서의

다양한책임상황들에대한주요한교육적예가된다.

·주요위험대처법(3- 4시간)
- 구체적상황과함께학습된다.

- 예방의중요성을 강조한다.

학습 자료

- 중학교 내부 규칙

- 국가비상사태법규

- 도로법

- CDDP 교육자료

- 환경성 시청각 자료 및 카세트

- 중학교 도로안전교육, MEN DLC, 1996.

다) 4학년 시민교육 교육과정15) - 자유, 권리, 정의

1) 자유와 권리 (10- 13시간) : 권리는 자유를 구체화한다.

15) M inis tèr e de l ' E du cat ion N at ion ale , 『E du cat ion Civ iqu e』 , Arrêté du 22

novembre 1995 ; D an y F euillar d , E du cat ion civ iqu e 4e, H ach et t e ,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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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과 정 해 설

·개인적 집단적 자유

(4- 5시간)
- 의식의 자유, 표현의 자유, 사생활 존중권, 가고

올 자유와 같은 자유의 학습은 그러한 자유들이 기

본적이지만, 제한점을 가진다는 것을 나타낸다 : 그

것들은 타인의 자유를 막고, 타인의 권리와 자유와

갈등에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 자유의 행사는 법에 위해 규정되며, 그것이 일반

적 이익을 나타내는 공중질서의 규칙들을 저지할 수

는 없는 것이다.

·다양한 성격의 권리

(3- 4시간)
- 다양한 유형의 권리들이 우리 사회에 공존한다.

이들은 프랑스대혁명이래 정치적 투쟁을 통해 나온

것이며 민주주의의 진보를 가져다준다. 어떤 사람들

은 자유를 수호하고 또 다른 이들은 평등을 수호하

고 촉진시킨다.

·정보(3- 4시간) - 다양한 매체(신문, TV, 멀티미디어지원)를 통해 학

습하면 우리사회에서의 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용이하고 또한 한계점과 위험성을 정확하게 파

악하기 쉽다. 정보처리분석의 학습은 학생들의 비판

적 정신의 연습을 돕는다.

수업 참조 문서

- 인간과 시민권리선언(1789)

- 1946년 헌법서문(6, 7, 8, 11, 13항)

- 1948년 세계인권선언문

학습 자료

- 지역신문기자 의무헌장(1996년 1월)

- CLEMI 자료들

2) 프랑스에서의 정의 (10- 13시간)

- 권리의 한가지 상태인 정의는 자유와 기본적 권리의 효율적인 보호를 보장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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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과 정 해 설

·정의의 원칙(2- 3시간)
-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를 가치있도록 하기 위해

정의를 이해할권리를 가진다.

·법률조직(7- 8시간) - 경찰과 판관간의 구별이설명된다.

- 법정의 기능, 재판, 법률전문가등에관해학습한다.

·청원방법(1시간)

수업 참조 문서

- 인간 및 시민권리선언(7, 8, 9조)

- 세계인권선언문(8, 9, 10, 11조)

- 제5공화국 헌법(66조)

학습 자료

- 장 깔라스의 죽음에 있어서의 관용에 관한 연구, 볼떼르

- 정의교육(CDDP, VAL- DE MARNE)

3) 인권과 유럽 (5- 7시간)

- 유럽 시민권의 구성

교 육 과 정 해 설

·공동의 가치(2- 3시간) - 유럽연합을 구성하는 나라들은 민주적 가치, 인간

의권리와기본적자유의 수호를 서로 인정해준다.
·국가정체(2- 3시간) - 각 국가는 그의 역사와 문화에 따라 다양한 제도

속에서 공동의 원칙을 실천한다. 교육제도 내에서,

소수인의 입장에서, 세속적 입장에서, 또는 유럽 여

러 나라들의 정의와 관련해서 다양한 예들을 뽑아

학습한다.
·유럽 시민권(1시간) - 연합은 개인들의 자유로운 순회처럼 구성원국가들

내에서 공동의 권리를 취하는 유럽 시민권을 가진

다.

수업 참조 문서

- 인간권리 유럽조약(24- 25조)

학습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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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앙 연설 (1929년 9월 5일)

- 윈스턴 처칠 연설 (1946년 9월 19일)

라) 3학년 교육과정16)

1) 시민, 공화국, 민주주의 (6-7시간)

교 육 과 정 해 설

·시민권
- 시민권은 정치적 공동체에 속하며 한 국가의 국적을

갖음으로써 발효하게 된다. 프랑스에서 그것은 민주주의

이념과 연결되어있으며국가의 건설역사속에새겨져 있

다. 민주주의에서는 각 시민은 정치적 통솔권의 한 부분

을 보유한다. 직접혹은 그들의 대표들에의해그는 일반

적이익과관계된 결정과선택에참여한다.

·공화국의 가치, 원칙, 상징들
- 프랑스에서공화국원리와가치는헌법에명시되어있다.

- 프랑스 공화국은 민주주의이다. 다른 민주주의국가처럼

프랑스는 다음 원칙을 준수한다 : 기본적 자유보장, 권력

분립, 정치적 다원주의, 다수의 원칙, 독재권력에 대항할

지원체계

수업 참조 문서

- 1958년 헌법(서문, 1조 1장)

- 1905년 정교분리법

- 국적법(1998년 3월 17일)

- 유럽연합조약 제2장 : 연합시민권(8, 8A, 8B, 8C, 8D조)

- 유럽협약(서문), 1950

2) 공화국 권한의 구성(8- 9시간)

16) M in ist èr e de l 'E du cat ion N at ion ale , 『E du cat ion Civ iqu e』 , Arrêté du 22

novembre 1995 ; Dan y F euillar d , E du cat ion civ iqu e 3e, H ach et t e ,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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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과 정 해 설

·제5공화국의 제도들
- 헌법은 최고의 법률이다. 그것은 권한을 조직한다.

모든 법은 헌법위원회의 통제하에 헌법에 부응하여야

한다. 다양한 권한의 역할은 법률제정과정의 연구로

도식화될 수 있다 : 제정(의회, 정부 등)에서부터 실행

에 이르기까지.

·국가경영과 영토 - 프랑스는 단일 국가이다. 이것은 중앙행정과 의회,

영토행정을 주관한다. 1982년법과 1983년 탈중앙집권

화법은 국가 및 영토 각각의 책임과 기능을 새로 규정

하고 있다.

·프랑스제도와 유럽연합 - 주요 유럽제도가 소개된다.

·선거 - 선거의 의미와 선거방식 학습

수업 참조 문서

- 1958년 헌법 (II장)

- 1982년 3월 2일 탈중앙집권화법(특히 59조)과 1983년 1월 7일 및 7월 22

일 탈중앙집권화법(I장, 2- 26조)

3) 정치적·사회적 시민권(4- 6시간)

교 육 과 정 해 설

·주역들
- 정치적·사회적 생활의 주역들에 대한 인식은 민주사회

에적절한다원주의를 명료화한다.

·사회적 생활속에서의 시민
- 오늘날 민주주의 속에서 경제적·사회적 권리의 행사

는 시민권의 부분을 이룬다(노동권, 집단적 자유,

조합권, 연합권)

수업 참조 문서

- 1958년 헌법(4조)

- 1948년 세계인간권리선언(22, 23, 24조)

- 연합에 관한 1901년 7월 1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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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주주의 논의(4시간)

교 육 과 정 해 설

·정치적 견해와 매체

(의무적 주제)
- 대중적 의견의 의미는 매체와 여론조사의 역할에 대한

검토로명료화된다.

·의문의 국가 (선택사항)

·민주주의에서 과학적, 기술적

전문성 (선택사항)
·사회적·정치적 생활 속에서의

여성의 위치 (선택사항)

수업 참조 문서

- 출판의 자유에 관한 1881년 7월 1일법

- 1958년 헌법 서문과 1장

- 1994년 7월 29일법

- 1991년 12월 30일법

- 1958년 헌법 3조

5) 국방과 평화(4시간)

교 육 과 정 해 설

·국방부, 집단안전과 평화
- 국방부의 임무학습

·연대성과 국제협력
- 국가의책임, 유엔의 역할학습

수업 참조 문서

- 1958년 헌법(5, 15, 21, 34, 35조)

- 1945년 유엔법(1조 및 7장)

- 1992년 2월 7일 유럽연합법 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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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채택 제도

교과서의 채택 방식은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의 경우가 다른데, 먼저 초

등학교의 경우를 보면, 매년 각 출판사의 교과서 안내 책자와 각 지방 학구

교과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교과서 선정 리스트를 참고하여 담임 교사들

이 선정한다. 한 학년에 여러 학급이 있을 경우에는 같은 학년 교사들이 협의

를 하여 대부분 공통의 교과서를 선정하지만 간혹 한 학급만 다른 교과서를

채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교사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교과목의 교과서를 새로 사거나 이미

쓰고 있는 교과서를 다른 교과서로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교과

서를 새로 채택하거나 쓰던 교과서를 다른 교과서로 바꾸기 위해서는 초등학

교의 재정을 지원하는 초등학교가 소속된 읍(commune)에서 매년 지급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행 가능하다17). 그리고 한번 선정된 목록은 적어도 초

등학교의 경우는 2- 3년, 중학교의 경우는 4년 정도는 변경하지 않는 것이 상

례로 되어 있다.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교과서를 개발하는 출판사에서 매년 5월경에 교

과서 소개 책자를 각 학교의 CDI(자료·정보센터 Centres de Documentation

et d'Information)로 보낸다. CDI의 사서교사는 교무실에 소개 책자를 비치해

교사들로 하여금 이를 열람케 한다. 각 중·고등학교에서는 5월중에 교과별로

교육위원회 회의(Conseil d'Enseignement )를 갖는데 교과마다 교과용 도서의

선정을 위한 심의가 행하여진다. 이 회의에서는 각 교과 담당 교사 뿐 아니라

학교장 및 사서가 모두 모여 다음 학기초에 가르칠 교과서를 선정하는 것이

다.

중학교 재정 및 교과서 예산은 도(départements )의 소관이며, 고등학교

재정 및 교과서 예산(의무교육인 고등학교 첫 학년까지만 교과서 무상대

여제)은 지역(régions ) 소관으로 되어있다. 지역(régions)은 또한 국가와

함께 대학 재정을 담당한다.

요컨대 초·중등학교 공히 교과서의 채택권은 교사에게 주어지는 점이 가

17) 한국교육개발원 , 『교과서 정책과 내용구성방식 국제비교연구』 ,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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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큰 특징이다. 교사는 교사로서의 전문성과 자율권을 존중받으며 자신의 전

문가적인 판단에 따라 교과서를 선정, 채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학교에서 수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학생들은 프랑

스어, 수학 등 몇 과목의 교과서만 가지고 있으며 모든 과목의 교과서를 모두

가지고 있지는 않다. 교사들이 수업에 필요한 교과서의 일부분을 복사하거나

직접 수업 자료를 만들어 학생들에게 나누어주고 수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수업 자료의 선택은 전적으로 교사에게 맡겨져 있기 때문에 교사들이 학생들

의 수준에 맞추어 교육자료를 만들거나 취사선택하여 수업을 한다18).

프랑스 초·중등학교에서의 교과서 채택과정을 초등학교와 중등학교로

나누어 도시하면 다음과 같다.

초등

학교

각 출판사의 교과서 안내책자

각 지방 교과서 선정위원회의

교과서 선정 리스트

⇒

채 택

담임교사 채택, 교장 확정

중등

학교
각 출판사의 교과서 안내책자 ⇒

채 택

과목별 교육위원회(Cons e i l

d 'Ens e ignement : 교장,

교과담당교사 , 사서) 회의에서

채택

[그림 Ⅴ- 3 ] 프랑스의 교과서 채택제도

구입할 교과서가 결정되면 그 목록이 CDI(자료정보센터) 사서에게 전달된

다. 중학교의 경우 사서는 새로 살 교과서의 종류와 명칭 그리고 학생 수를

학교 경리부로 전달해 경리부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하고 학생들에게 무상 대

여한다. 고등학교의 경우는 중학교에서와는 달리 학생과 학부모에게 교육위원

회 회의에서 결정된 교과서 목록을 전달하면, 학부모는 이 목록을 보고 자녀

18) 교육부, 『교과서 백서』,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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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게 교과서를 구입해준다.

교과서의 공급 방식은 의무교육단계인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첫 학

년까지는 무상 대여제를 실시하고 있다. 교과서가 선정되면 각 학교에서 필요

부수를 구입하여 학교에 비치하고 학생에게 무상 대여한다.

대여제에 있어서 학생들에 대한 교과서 취급 규정이 엄격하다. 낙서하는

것, 접는 것, 줄 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있다. 학생들은 교과서를 소유하는 것

이 아니고 1년 동안 쓰고 난 후 다음 학년에게 물려주는 것이다. 학년도가 끝

나 교과서를 반납할 때는 엄격히 확인하여 파손이나 훼손의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하며 벌금을 징수한다. 학교에서는 한 해 동안 사용한 교과서의 파손 여

부를 가려 손을 보고 소독한 후 다음 학년에게 다시 쓰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학생들에게 물건을 아끼고 근검하는 습관을 길러줄 수 있으며 국가

차원에서도 낭비를 줄일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의무교육기간(고교 첫 학년까지)이 지난 고등학교의 마지막 2년은 새 학년

도에 사용할 교과서 목록을 받으면 교과서를 개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서점

에서 구입(교과서는 5% 할인됨)하거나 학년도가 끝나는 6월말에 학부모회 주

최의 중고 교과서 사고 팔기 행사장에서 중고교과서를 구입하기도 한다. 저소

득층 가정의 학생들은 교과서 구입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4 . 요약

프랑스의 교과서 제도는 자유발행제 및 자유경쟁제로서 국가적 차원의 교

과서 심의 제도 또는 검·인정제도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발행된

교과서의 공급은 공교육의 원칙에 의거하여 국가에서 전적으로 지원하며 의

무교육단계에서 무상대여제를 시행하고 있다. 국가는 교육과정 중 어느 부분

에 중점을 두어 편찬하라는 개괄적인 교과서 편찬 방향만을 공표할 뿐, 교과

서의 집필, 채택, 공급 등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따라서 교과서의 저작, 편찬, 발행은 국가교육과정 문서에 제시되어 있는

목표, 내용, 학습 지도 등의 지침에 근거하여 출판사별 자유발행제 형태로 이

루어진다. 단지 초등학교 교과서의 경우는 발행된 도서에 대해 학구 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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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위원회에서의 인정 절차 ⇒ 교과서 리스트 작성 ⇒ 각 학교의 담임교사

채택·사용의 절차를 거친다.

교사 역시 교실 수업에서 국가교육과정 문서에 제시되어 있는 목표, 내용,

학습 지도 등의 지침에 의거하여 다양한 교재를 바탕으로 지도하는 체제를

갖고 있어 우리 나라의 교과서 제도와는 완전히 상이하다. 프랑스에서 교과서

란 수많은 교수·학습 자료 중 하나의 자료집일 뿐이다. 반드시 교사가 수업

시간에 교과서를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달달 외워서 학습해야할 하나

의 성전처럼 인식되어왔던 우리 나라에서의 교과서와는 다른 것이다. 교과서

를 각종 다양한 학습 자료와 멀티미디어 자료와 문서들과 연계적으로 활용하

고 있으며, 현장 학습 및 실험이 병행된다. 요컨대 교사는 교사로서의 전문성

과 자율권을 존중받으며 자신의 전문가적인 판단에 따라 교육과정에 제시된

주제(교과내용)를 다양한 교과서 및 교수학습 자료와 매체를 자율적으로 선

정, 활용하여 가르치도록 하는 것이 프랑스의 교과서 정책이자 프랑스 교육의

기본 철학이자 성격이라 할 수 있다.

별도의 교과서 심의 제도가 없더라도 부실 교과서들이 나타날 수 없는 여

건이 조성되어 있다. 완전히 교과서 시장 경쟁의 원리에 지배되도록 하고 있

는데, 교과서의 내용이 부실하고 질이 나쁜 경우에는 교과서의 선택권자인 교

사들로 구성된 교육위원회에서 채택되지 못하며 자연 소멸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시할 수 있는 별도의 국가적 차원의 심의제도라는

것은 프랑스에 제도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각 출판사에서 교과서를 발

행할 때 사용하는 국가교육과정 문서의 예로서 프랑스의 중학교 시민교육교

과 교육과정 문서를 소개하였다19).

교과서의 채택 방식은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의 경우가 다른데, 먼저 초

등학교의 경우를 보면, 매년 각 출판사의 교과서 안내 책자와 각 지방 교과서

19) M inist èr e de l 'E du cat ion N at ion ale , 『E du cat ion Civ iqu e』 , Arrêté du 22
novembre 1995 ; Dan y F euillar d , E du cat ion civ iqu e 3e, H ach ett e , 1999 ; D any
F euillar d , E du cat ion civ iqu e 4e, H a ch et t e , 1998 ; J ean M a st ia s , Cost a - La scoux ,
E du cat ion civ iqu e 5e, N ath an , 1994 ; H . N éan t , E du cation civ iqu e 6e, N ath an ,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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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교과서 선정 리스트를 참고하여 담임 교사들이 선정

한다. 한 학년에 여러 학급이 있을 경우에는 같은 학년 교사들이 협의를 하여

대부분 공통의 교과서를 선정하지만 간혹 한 학급만 다른 교과서를 채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교사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교과목의 교과서를 새로 사거나 이미

쓰고 있는 교과서를 다른 교과서로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교과

서를 새로 채택하거나 쓰던 교과서를 다른 교과서로 바꾸기 위해서는 초등학

교의 재정을 지원하는 초등학교가 소속된 읍(commune)에서 매년 지급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행 가능하다20). 그리고 한번 선정된 목록은 적어도 초

등학교의 경우는 2- 3년, 중학교의 경우는 4년 정도는 변경하지 않는 것이 상

례로 되어 있다.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교과서를 개발하는 출판사에서 매년 5월경에 교

과서 소개 책자를 각 학교의 CDI(자료·정보센터 Centres de Documentation

et d'Information)로 보낸다. CDI의 사서교사는 교무실에 소개 책자를 비치해

교사들로 하여금 이를 열람케 한다. 각 중·고등학교에서는 5월중에 교과별로

교육위원회 회의(Conseil d'Enseignement )를 갖는데 교과마다 교과용 도서의

선정을 위한 심의가 행하여진다. 이 회의에서는 각 교과 담당 교사 뿐 아니라

학교장 및 사서가 모두 모여 다음 학기초에 가르칠 교과서를 선정하는 것이

다. 중학교 재정 및 교과서 예산은 도(départements )의 소관이며, 고등학

교 재정 및 교과서 예산(의무교육인 고등학교 첫 학년까지만 교과서 무상

대여제)은 지역(régions ) 소관으로 되어있다. 지역(régions)은 또한 국가와

함께 대학 재정을 담당한다.

프랑스 교과서 제도에서 찾을 수 있는 시사점을 살펴보면 먼저 교과서 자

유발행제 및 자유경쟁제를 들 수 있다. 다양한 교과서와 보조교재들 속에서

교사가 전문가적 입장에서 다양한 교과서와 학습 자료들을 자율적으로 선택

하여 가르칠 수 있음은 교사의 교권과 자율권 신장, 사기 앙양에 좋은 제도라

고 볼 수 있다. 또한 학생의 입장에서도 모든 학교의 모든 학생이 같은 교과

20) 한국교육개발원 , 『교과서 정책과 내용구성방식 국제비교연구』 ,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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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를 공부하는 검인정교과서가 주는 획일적 주조된 교육을 지양할 수 있는

장점과 더불어 다양한 교과서를 공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다.

프랑스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과서 무상대여제 역시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

며 소비를 줄이며 학생의 입장에서도 근검하는 습관을 길러주는 장점이 될

수 있다.

교과서가 교육내용의 전부인 한국과는 달리 프랑스에서는 교과서 이외의

풍부한 교수학습자료, 즉 잡지, 멀티미디어자료, 첨단교수매체, 신문, 문헌들이

다양하게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는 점은 교육이 생생하게 이루어 질 수 있는

장점이 된다.

교과서의 외형적 체제상으로 살펴볼 때도 화보집처럼 우선 아름다워 애정

이 가며 심미안을 길러주도록 구성되어있다. 많은 화보와 사진, 얇고 가벼운

종이의 질, 활자와 색상의 선명도가 높은 인쇄의 질, 미려하고 다양한 색상으

로 아름답고 흥미로우며 눈이 피로하지 않은 좋은 외형적 조건을 갖추고 있

다.

교과서 내용제시 및 질문방식도 문제해결, 탐구형으로서 설명형이나 해보

자 '합시다 ' 해보라 등과 같은 청유형 또는 명령형 문장이 아니라, 단원별로

제시된 다양한 화보를 보며 생각해보도록 유도하는 문장으로 되어 있으며 발

상의 전환 및 사고의 확장에 도움을 주는 질문들이 주가 된다. 또한 학생들의

현실 세계와 밀착된 구체적인 소재와 형식으로 흥미로운 질문을 제시하고 있

어 생활에 직접적 도움이 되도록 구성하고 있는 점이 시사적이다.

이러한 프랑스의 교과서 제도는 교과서가 절대적 성전처럼 인식되고 있는

우리 나라 교과서제도와 상당히 다르다. 교사가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교과의

학습내용을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는 자율권과 교권이 학생에 있어서 자신의

교육을 주도적으로 형성해갈 수 있는 환경에서 오는 학생의 학습권이 조화를

이루어 다양하고 개성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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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 일본의 교과서 심의 채택제도

일본은 지리적으로 가까울 뿐 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우리나라와 인연이

깊은 나라라고 할 수 있다. 최근의 역사 교과서 검정문제와 관련한 양국간의

대립을 통해 일본의 교과서 심의·채택제도는 더욱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

다. 외관상 일본의 교과서 심의 채택제도는 우리나라와 많은 유사성을 띠고

있으며, 엄격하고 세분화된 절차적 검정을 대표하고 있으나, 1994년 학교교육

법의 개정과 함께 검정 절차를 간략히 하고 기준을 다소 완화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본장에서는 일본의 교과서 심의채택제도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봄으

로써 우리나라와의 유사점 및 차이점을 밝히고, 우리나라 교과서 심의·채택

제도에 시사하는 바를 밝히고자 한다.

본 장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의 교과서 심의·채택제도를 간략하게 정리하여 살펴본다.

둘째, 심의·채택제도의 구체적인 절차를 살펴본다.

셋째, 심의·체택제도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본다.

1 . 교과서 제도 개관

일본의 교과서 제도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루어진 학제개혁 이전에는

초등학교용 교과서에 대해서는 신고제도나 검정제도를 실시하고 중등학교용

교과서에 대해서는 검정제도를 실시하였던 시기가 있었으나, 1947년에 제정된

학교교육법에 의거하여 교과서 검정제도가 확립된 이래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일본의 교과서 발행에 관한 규칙 ( [부록 1]참조) 제2조는 교과서에 대해 소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등교육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과과정에 맞

게 조직, 배열한 교과의 주된 교재로서 교수용으로 제공되는 아동 또는 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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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도서라고 정의하고 있다.

교과서 사용의무에 관해서는 학교 교육법 제 21 조에는 소학교에서는 문

부과학대신의 검정을 거친 교과서 또는 문부과학성이 저작 명의를 가진 교과

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중학교, 고등학교, 중등교육학교 등에도 준

용된다. 라는 조항이 있어 소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의 교과서 사용 의무

를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교과서에는 문부과학성의 검정을 받은 교과서 (문부과학성 검정 교

과서)와 문부과학성이 저작의 명의를 가진 교과서 (문부과학성 저작 교과서)

의 두 종류가 있다. 그리고 고등학교와 중등교육학교의 후기과정 및 특수교육

의 여러 학교는 적절한 교과서가 없을 경우 기타 도서를 사용하는 것이 허용

되고 있다.

가 . 교과서 사용까지의 절차

( 1) 편집

현행 일본의 교과서 제도에서는 민간의 교과서 발행자에 의한 교과서의 저

작 및 편집이 교과서 내용의 기본을 이루고 있다. 각 발행자는 문부과학성의

학습지도요령 , 교과용 도서 검정기준등을 토대로 하여 창의적인 연구성과

를 더한 도서를 작성해 이를 교과용 도서로서 검정을 신청하게 된다.

( 2) 검정

발행자가 저작 도서에 대한 검정을 신청하면, 문부과학대신은 신청된 도서

에 대해 문부과학성 소속의 교과서 조사관의 조사와 문부과학대신의 자문기

관인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 심의회」에 자문을 의뢰한다. 심의회로부터 신

청도서에 대한 자문의뢰에 대한 답신이 오게 되면 문부과학대신은 이를 근거

로 하여 신청도서가 교과서로서 적절한지의 여부를 최종 결정하여 이를 발행

자에게 통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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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채택

문부과학성의 검정을 필한 도서는 통상 한 교과목에 대하여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이를 각급 학교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교과용 도서가운에

하나를 채택하게 되는데 채택의 권한은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를 관장하

고 있는 지역 교육위원회에, 국립과 사립 학교의 경우에는 각급 학교 교장이

채택하도록 되어있다. 채택된 교과서의 수요 부수는 문부과학대신에게 보고된

다.

(4 ) 발행 및 사용

문부과학대신은 보고된 교과서의 수요 부수의 집계 결과에 따라 각 발행자

에게 발행해야할 교과서의 종류 및 부수를 지시한다. 이 지시에 의해 발행자

는 교과서를 제조하여 공급업자를 통해 각 학교에 공급하게 된다.

( 5) 교과서의 무상급여

일본의 의무교육제학교(義務敎育諸學校)21)에서 사용되는 교과서에 대해서는

국가의 부담으로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공급되어 사용되어지고 있다.

이상 개략적인 일본의 교과서 사용절차를 그림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

다.

21) 여기에는 국립 , 공립 , 사립제 소학교 , 중학교 , 중등교육 학교의 전기과정 및 맹인 ,
농아 , 양호학교의 소학부 , 중학부 과정의 학교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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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년 차 2 년 차 3 년 차 4 년 차

4월 3월 4월 3월 4월 3월 4월 3월

편

집
⇒
검

정
⇒
채

택
⇒
제조

공급
⇒
사

용

교

과

서

발

행

자

문

부

대

신

공립

학교

:

소관

교육

위원회

국·

사립

:

교장

교과서

발행자

교과서

공급업

자

아

동

·

생

도

[그림 Ⅵ- 1] 교과서 사용 절차

※출처 : 일본문부과학성 초·중등교육국

(h t t p : / / www. mext . go . j p/ a_menu/ s hot ou/ kyoukas ho/ 0030 1b . ht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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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 1> 초 중 고등학교의 교과서의 검정·채택의 주기

◎ : 검정 , △ : 채택 , ○ : 사용개시

연도

학교종별등 구분
1998 1999 2000 200 1 2002 2003 2004 2005 2006

소학교

검 정 ◎ ◎ ◎

채 택 △ △ △

사용개시 ○ ○ ○

중학교

검 정 ◎ ◎ ◎

채 택 △ △ △

사용개시 ○ ○ ○

고

등

학

교

저학년용

검 정 ◎ ◎

채 택 △ △

사용개시 ○

중학년용

검 정 ◎

채 택 △ △

사용개시 ○ ○

고학년용

검 정 ◎ ◎

채 택 △ △

사용개시 ○ ○

※출처 : 일본문부과학성 초·중등교육국

(h t t p : / / www. mext . go . j p/ a_menu/ s hot ou/ kyoukas ho/ 0030 1b . ht m)

2 . 심의제도

가 . 교과서 심의 (검정 )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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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검정제도는 민간에 의해서 저작·편집된 도서에 대하여 문부과학대

신이 교과서로서의 사용여부가 적절한가 아닌가를 심사하여 심사를 합격한

도서에 한하여 교과서로 사용하는 것을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교과서 검정

제도는 교과서의 저작·편집을 민간에게 맡김으로서 저작자의 창의적인 연구

성과를 기대함과 동시에 검정제도를 통하여 보다 적절한 교과서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나 . 교과서 심의 (검정 )제도의 필요성

초 중 고등학교 등의 학교교육에 있어,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실질적으

로 보장하기 위해 전국적인 교육수준의 유지 및 향상, 교육의 기회균등보장,

적절한 교육내용의 유지, 교육의 중립성 확보 등과 같은 일반적인 요구에 부

응하기 위하여, 초 중 고등학교 등의 교육과정의 기준으로서 학습지도 요령을

정하는 것과 동시에, 교과의 주된 교재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교과서

에 대해 검정을 실시하고 있다.

교과서의 검정은 대략 4년 주기로 시행되고 있으며, 문부과학대신은 교과서

검정을 실시함에 있어서 검정실시 전년도에 검정신청을 받고자 하는 교과서

의 종목과 기간을 공시한다.

다 . 교과서 검정의 방법

일본 문부성은 교과서 검정방법에 대해서 적절한 교육내용을 확보하여 개

성이 풍부하고 다양한 교과서가 발행되는 것을 목표로 1990년 4월 검정절차

와 기준의 대폭 간소화, 중점화, 검정결과의 공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면적

인 검토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전면적인 검토방안은 「교과서 채택에 관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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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연구 협력자 회의」에서 제안한 보고내용에 따라 개정된 것이 근간을 이

루고 있다. 보고내용의 주된 내용이 현재 일본의 교과서 심의·채택제도의 뼈

대를 이루고 있으므로 중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교과서 채택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

1990년 3월 6일

교과서 채택에 관한 조사 연구 협력자 회의

본협력자 회의는, 임시 교육심의회 제 3차 답신에 있어서의 교과서 채택에

관한 제언을 기초로 1989년 4월이래 9번의 회의를 개최해, 향후의 교과서

채택의 개선방안에 대한 조사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교과서 채택에

관한 개선책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보고한다.

I . 기본적인 가치관

(1) 교과서는, 소·중·고등학교 등에서 주된 교재로서 사용 의무가 부과되

어 지고 있는 도서이고, 아동 학생의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지극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교과서 검정 제도하에서 각 교과마다 여러

종류로 발행되어 있는 교과서 중에서, 학교에서 사용하는 한 종류의 교과서

를 채택하는 것은, 교육위원회의 업무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2) 교과서 채택 제도는, 전쟁 후 교과서 검정 제도와 함께 실시되어 의무

교육에 관한 교과서 무상 급여 제도의 도입과 함께, 채택과 관련되는 도·

도·부·현 교육위원회의 역할, 교과용 도서 선정 심의회의 설치, 채택 지

구에 있어서의 공동 채택 등에 여러 제도가 정비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오늘날 이렇게 정착되어 시행되고 있는 교과서 채택제도에 대해 다음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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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3) 첫째, 전문적인 교과서 연구의 충실해야 한다. 적절한 채택을 위해서는

교과서 내용에 대한 충분하고 면밀한 조사 연구를 빠뜨릴 수 없다. 따라서

도·도·부·현 교육위원회, 채택지구 등에 관련 기구를 설치하여 적절한

채택 조직·수속에 의한 전문적인 교과서 연구의 한층 더 내실화 하는 것

이 중요하다.

둘째, 적정하고 공정한 채택의 확보이다. 교과서의 채택은 채택권한을 가지

는 사람의 책임하에 적정하고도 공정하게 행해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채택

에 있어서의 적정, 공정성을 철저하게 확보하는 것과 동시에, 이에 대해 채

택 관계자의 한층 더 깊은 자각을 촉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열린 채택의 추진이다. 교과서는 아동, 학생이나 교사는 물론이거니와

학부모에 있어서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고, 교과서나 교과서 채택

에 대한 국민의 관심 또한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교과서 채택

에는 이러한 학부모 등의 의견이 보다 폭넓게 반영되는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채택 결과 등의 주지·공표 등 학부모 등의 관심에 부응하는 방안

을 강구하는 등의 채택을 보다 열린 체제로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

다.

(4) 이상의 세가지 측면에서 위와 같이 건의하는 목적은 구체적인 개선방

법과 대책을 강구하기 보다는 더욱 적절한 교과서의 채택을 실시하여 좋은

교과서의 저작 편집을 기대하는 것이다.

II . 구체적인 개선 방법

1. 교과용 도서 선정 심의회에 대하여

(1) 도·도·부·현 교육위원회는, 교과용 도서 선정 심의회(이하 「선정 심

의회」라고 한다.)의 조사 심의의 결과에 근거해 채택 기준 및 선정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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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료를 작성해, 이것을 채택권자인 시·읍·면의 교육위원회나 국립, 사

립학교의 교장에 제공하고, 채택에 관한 사무에 대해서 지도, 조언, 원조를

하고 있다.

도·도·부·현 교육위원회는, 이 역할을 충분히 완수하기 위해 채택 기준,

선정 자료 등 채택권자에 있어 참고가 되는 자료들에 대한 작성을 더욱

보완, 충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

(2) 선정 심의회는 교장, 교원, 교육위원회 관계자 및 관계전문가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교과서의 채택에 있어서는 지역의 실정에 따라 교육관계

전문위원의 테두리 내에서 학부모 대표를 위원에 포함해 가는 것이 바람직

하다. 덧붙여 학부모 대표 위원의 선임에 대해서는 보다 넓은 안목으로 검

토할 필요가 있다.

(3) 선정 심의회에 있어서의 교과서 내용에 대한 조사 연구는 교과서의 견

본이나 편집 취지서의 도착 이후에나 실시 가능한 것이므로, 선정 심의회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조사 연구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교과서의 견본 및 편

집 취지서의 송부 시기를 앞당기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교과용 도서 채택 지구와 채택 수속에 대해서

(1) 시·읍·면 단위의 의무교육제학교에서 사용되는 교과서에 대해서는,

도·도·부·현 교육위원회가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해 설정한 채택 지구

마다 지구내의 시·읍·면 교육위원회가 공동으로 동일한 교과서를 채택하

는 것으로 되어 있다. 채택 지구에 있어 각 교육위원회는, 도·도·부·현

교육위원회의 지도, 조언 또는 도움하에 교과서의 조사 연구를 충분히 실시

하여 적절한 교과서의 채택을 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채택 지구별로 각 지역의 실정에 따라 각 교과마다 적절한 수의 조사원을

배치하는 등 조사 연구 체제의 충실을 꾀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채택에 있어 채택권자는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에 입각해 적정하고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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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게 실시해야 한다. 이것은 교과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서도 중요한 일이다. 이 때문에, 교과서 발행자의 적절한 선전 행위등에 있

어서 외부로부터의 영향에 채택 결과가 좌우되지 않도록 채택에 있어서의

철저한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또, 교직원의 투표

에 의해 채택 교과서가 결정되는 등 채택권자의 책임이 불명확하게 제기되

지 않도록 채택 수속의 적정화를 꾀하는 것도 중요하다.

(3) 채택에 있어서 학부모 등의 의견을 도입해 가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학

부모 대표가 채택지구내 시·읍·면 교육위원의 자격으로 채택 지구 협의

회 위원으로 참가하고 있는 곳도 있지만, 채택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반영

하기 위해 이것을 한층 더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채택 지구 협의

회나 그 하부조직의 위원회에 학부모 대표의 수를 늘리는 방안도 필요하다.

3. 교과용 도서의 전시에 대해서

(1) 교과서 전시회는 교과서의 채택에 관여하는 교장, 교원, 채택 관계자 등

의 조사 연구에 도움을 주기 위해 도·도·부·현 교육위원회가 개최하고,

각 도·도·부·현이 교원 등의 교과서 연구를 위해서 설치하고 있는 교과

서의 교과서 센터 등의 장소에서 행해지고 있다. 교과서에 대한 교원이나

학부모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이 개최 방법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여, 각 학

교를 방문하는 이동 전시회나, 도서관, 공민관 등 교원이나 보호자가 발길

을 옮기기 쉽고의 전시회를 보다 확충·내실화 하는 것과 동시에, 전시회의

개최 기간 이외에도 상시 도서관등의 장소에서 교과서를 열람할 수 잇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교과서 견본의 공급에 대해서는 교과서 정가의 억제 및 공정 거래 확

보의 관점에서 일정 책수 이내로 제한하는 조치가 취하여지고 있는 곳이

있으므로, (1)항에서 제시한 전시회의 확충·내실화에 필요한 교과서의 견

본에 대해서는 도·도·부·현 교육위원회의 지도·조언아래 도·도·부·

현 교육위원회, 채택 지구, 시·읍·면 교육위원회 및 교과서 센터의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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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전시 또는 조사 연구

를 위해서 한번 사용된 이후의 교과서 견본에 대해서는, 도서관, 공민관등

에 두고 일반인들이 이용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활용을 꾀하는 것도 고

려해야 한다.

(3) 교과서 전시회는, 매년, 문교장관이 지시하는 시기에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그 시기는 예년 7월 1일로부터 10일간으로 되어 있다. 그렇지만, 7

월 초순은 교사에게 있어 학기말의 학사업무가 많은 시기에 해당되므로, 전시

회가 그 역할을 충분히 완수하도록 하기 위해 전시 시기를 앞당기는 것에 대

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 현재의 10일간보다 장기에 걸쳐 개최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4. 고등학교용 교과서의 채택에 대해서

고등학교용 교과서의 채택과 관련하여, 각 학교마다 교과서의 조사 연구를

하고 있지만, 안에는 반드시 학생의 실태에 맞은 교과서가 채택되어 있지 않

은 것 같은 예도 볼 수 있다. 도·도·부·현 교육위원회는 채택권자로서 각

고등학교에 대해서 충분한 지도·조언을 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용 교과서를

위한 조사·연구 조직을 마련하는 등 상시적으로 교과서의 조사 연구를 실시

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채택 이유 등의 주지·공표에 대해서

(1) 채택 결과 및 이유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공표를 하지 않는 것이지만

반면에 이것을 공표하는 것은, 교사나 학부모에게 있어 그 채택 지구에서 사

용되는 교과서의 특징과 관련한 이해를 깊게 하는 것과 동시에, 교과서 편집

자에게 있어 향후의 교과서 편집의 개선에 이바지하는 의의도 있다. 따라서,

채택권자는 각지역의 실정에 따라, 채택 사무의 원활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

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과를 공표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덧붙여 채택 이

유를 공표하는 경우에는, 단지 교과서의 특징에 따라 더욱 적정한 교과서를

채택한 것일 뿐 교과서의 우열을 판단을 알리는 것이 아님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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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도·부·현 교육위원회에 있어서의 선정 심의회의 위원명 및 채택

지구에 있어서의 채택 지구 협의회 등의 위원명에 대해서는, 채택 관계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의미에서라도, 각지역의 실정에 따라, 가능한 한 공표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덧붙여 공표하는 경우에는 채택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채택 종료 후에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다.

(3) 교과서 전시회의 개최 시기, 장소 등의 주지에 대해서는 전시회가 교사

및 넓게는 일반의 국민에게도 이용되어야 하므로, 각 학교에 통지할 뿐은 아

니라 현이나 시·읍·면의 홍보지, 신문, 매스컴등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홍보

활동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전시회 개최의 의의·목적, 교과서 채택

의 구조 등에 대해서도 주지를 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채택 기간의 연장에 대해서

의무교육제학교가 사용하는 교과용 도서에 대해서 동일한 교과용 도서를

채택하는 기간은 현재 3년으로 되어 있지만, 신학습 지도 요령에 근거해 편집

되는 교과용 도서의 검정으로부터 검정 주기가 4년에 연장됨에 따라, 채택

기간도 4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러한 개선 과정을 거쳐 교과서의 기술이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적절한 교육적 배려가 이루어지도록 교과용 도서 검정기준에 의거

교과용 도서 검정 심의회의를 거쳐 교과서 검정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힌다.

( 1) 교과용 도서 검정기준에 의한 검정

문부과학성은 검정에 있어 심사의 기준으로 의무교육제학교 교과용 도서

검정기준 및 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검정 기준을 정하고 이것을 고시하고 있

다. 검정과정에서 교과서에 대한 심사는 이 검정기준에 기초를 두어 이루어진

다. 검정기준은 검정조사의 기준방침인 총칙 외에 각 교과 공통 조건과 각 교

과의 고유 조건으로 이루어져있고, 각각의 조건은 범위 및 정도 , 선택·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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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조직·분량 , 정확성 및 표기·표현의 3가지 관점으로 되어있다.

< 교과용 도서 검정기준> 22 )

제 1 장 총 칙

교과서 검정에 있어 교과서는 교과 과정의 구성에 따라 조직 배열된 교과

의 주된 교재로서 교수용으로 제공된 아동 또는 학생용 도서인 것으로 보

고, 교육기본법으로 정하는 교육의 목적, 방침 및 학교교육법으로 정하는

그 학교의 목적 및 교육의 목표에 근거하고 있는지를 심사한다.

제 2 장 각 교과 공통 조건

(범위 및 정도)

1) 학습지도요령에 나타난 사항을 부족하지 않게 채택하고 있는 것.

2) 본문, 문제, 설명문, 주(註), 자료, 작품, 삽화, 사진, 그림 등 교과용 도서

내용에는 학습지도요령에 비추어 불필요한 것은 채택하고 있지 않은 것.

3) 도서의 내용은 그 학년의 아동 또는 학생의 심신의 발달 단계에 알맞은 것.

(선택·취급 및 조직·분량)

1) 도서 내용의 선택 및 취급에 있어 학습지도요령에 나타내는 내용에 비추

어 부적절한 곳, 그 외 아동 또는 학생의 학습에 지장을 일으킬 우려가 없

는 것

2) 정치나 종교의 취급은 공정하고 특정 정당이나 종파 또는 그 주의(主義)

나 신조에 치우쳐 있거나 그것들을 비난하는 곳은 없는 것.

3) 화제나 소재의 선택 및 취급은 특정 사항, 사상, 분야 등에 치우치는 일

없이 전체적으로 조화로운 것

4) 도서의 내용에 특정한 사건을 특별히 강조하거나, 일방적인 견해를 충분

한 검증 없이 채택한 곳은 없는 것.

22) 본 절에서 소개하고 있는 교과용 도서 검정 기준은 일본의 의무교육제학교
교과용 도서 검정 기준 과 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검정기준에서 각 교과별

내용을 제외하고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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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서의 내용은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을 습득시키는데 있어서 적절한

사항이 엄선되어 있고 망라적(網羅的), 나열적(羅列的)으로 구성되어 있

는 곳은 없는 것.

6) 화제나 소재가 다른 교과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충분한 배려 없이 전문적

인 지식을 취급하고 있지 않은 것.

7) 도서의 내용에 다른 교과의 학습지도요령에 나타나는 내용과 모순되는

곳이나 불필요하게 중복하고 있는 곳은 없는 것

8) 도서의 내용에 심신의 건강이나 안전 및 건전한 정서의 육성에 대해서

필요한 배려를 빠뜨리고 있는 등 학교교육 전반의 방침에 반하고 있는

곳은 없는 것.

9) 전체로서 계통적, 발전적으로 조직되어 있고, 학교교육법에서 정하는 수

업 시수(時數) 및 학습지도요령에 비추어 전체의 분량 및 그 배분은 적

절한 것.

10) 도서 내용의 조직 및 상호의 관련은 적절한 것.

11) 도서의 내용 중, 설명문, 주(註), 자료 등은 주된 기술내용과 관련지어

다루어지고 있어 해당 내용의 정확한 이해에 이바지하는 것.

12) 실험, 관찰, 실습, 조사하는 활동 등에 관한 것은 아동 또는 학생이 스

스로 해당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절히 배려되어 있는 것.

13) 인용, 게재된 교재, 사진, 삽화, 통계 자료 그 외의 저작물은 신뢰성 있

는 적절한 것으로 선택되어 저작권법상 필요한 출처나 저작자명 그 외

필요에 따라서 출전, 연차 등 학습상 필요한 사항이 나타나고 있는 것.

14) 도서 내용에 특정의 영리 기업, 상품 등의 선전이나 비난이 되는 우려

가 있는 곳은 없는 것.

15) 도서 내용에 특정의 개인, 단체 등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곳은 없는 것.

(정확성 및 표기·표현)

1) 도서의 내용에 잘못된 곳이나 부정확한 곳, 서로 모순되고 있는 곳은 없

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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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서의 내용에 아동 또는 학생이 그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나

오해할 우려가 있는 표현은 없는 것.

3) 한자, 가나사용법, 조사, 로마자, 용어, 기호, 계량 단위 등의 표기는 적절

하고, 통일되어 있는 것.

4) 그림, 표지, 그래프, 지도 등은 각 교과에 따라 통상의 약속과 방법에 따

라 기재되어 있는 것.

( 2)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 심의회」의 답신에 근거한 검정

문부과학성에는 산하에는 대학교수, 초·중·고 교사로 이루어진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 심의회」가 구성되어 있다.23) 심의회의 심사에 앞서 검정신청

도서에 대해서 심의회 소속의 조사원 및 문부과학성 소속의 교과서 조사관의

조사가 이루어진다. 조사원은 전국의 대학, 초 중 고등학교 교사 중에서 학교

별, 교과별로 수백 명이 선발되고 있으며, 교과서 조사관은 문부과학성의 상

근직원으로 대학 등의 교직경력이 있는 사람이 채용되고 있다.

심의회는 조사원 및 교과서 조사관이 조사한 결과와 위원들이 자체 조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심의한 후 이 결과를 문부과학성 대신에게 통보한다.

라 . 검정의 절차

( 1) 교과서 검정절차

검정 신청이 있으면 문부과학 대신은 교과서 조사관에게 그 도서의 조사를

명하고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 심의회」에 교과서로서 적절한 도서인가를

자문한다. 심의회에서는 전술한 바대로 검정기준에 근거하여 심사를 실시하여

신청도서가 교과서로서 적절한지 아닌지에 대한 판정여부를 문부과학 대신에

게 답신한다. 문부과학 대신은 이 답신의 내용에 의거하여 합격여부를 결정하

23) 2001년 현재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 심의회」는 29명의 위원과 77명의 임시위원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이들은 대학교수 , 초중고교원이 주를 이루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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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그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심의회의 심의결과에 있어 수정이 필요하여 재심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합격여부의 결정을 유보하여 검정의견을 통지한다. 이

검정의견은 교과서 조사관을 통하여 발행자에게 전달된다.

검정결과 수정 필요에 의해 합격여부의 결정을 유보받은 신청자는 수정한

내용을 수정표로 작성하여 다시 제출한다. 문부과학 대신은 수정을 완료한

신청도서에 대하여 재차 심의회에 심사를 의뢰하여 심의회의 답신에 의거하

여 합격여부를 결정하여 검정수속을 종료하게 된다.

이상의 검정수속을 거쳐 검정합격 결정 통지를 받은 신청자는 교과서의 완

성 견본을 작성하여 문부과학 대신에게 제출한다.

문부과학 대신은 검정 심사 불합격의 결정을 하게 되는 경우에 사전에 그

이유를 통지하여 신청자가 반론할 기회를 주게 되어있다. 또 검정의견에 대하

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도 신청자의 의견을 주장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적 장

치를 통해 신청자의 권리가 존중되는 신중한 검정을 도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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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발행자 신청

교과서 조사관 조사

교과용 도서검정 조사 심의회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 분과회 위원수 85인 )

제1부회 : 국어 제6부회 : 도공 , 미술 , 서도

제2부회 : 사회 제7부회 : 외국어

제3부회 : 수학 제8부회 : 보건체육 , 간호 , 복지

제4부회 : 이과 제9부회 : 가정 , 정보 , 직업

제5부회 : 음악 제10부회 : 생활

조사원

조 사

합
격

심 사 불합격

불합격이유
사전통지

합부의

판정보류

교과서 발행자

의견신립서

제출
검정 의견 통지

반론서
제출

(임의 )
반론서 제출이
없는 도서

수정표를 제출하지

않은 도서

교과서 발행자 수정표 제출

교과용 도서검 정조사 심의회

합 격 수정내용 심사 불합격

검 정 결 정
검정심사 불합격
결정

검 정 결 정 통 지 검정 불합격 통지

교과서 발행자
재신청 (임의 )

견 본 제 출

[그림 Ⅵ- 2 ] 교과서 검정 절차

※출처 : 일본문부과학성 초·중등교육국

(h t t p : / / www. mext . go . j p/ a_menu/ s hot ou/ kyoukas ho/ 0030 1f . h t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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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검정 도서의 정정 (訂正 )

교과서의 발행자는 검정을 완료한 도서에 대해서 오기(誤記), 오자(誤字) 또

는 객관적 사정의 변경에 의해 발생한 명백한 오류로 인정되는 사실기재가

있는 것을 발견했을 경우, 학습의 진행 중에 장애가 되는 내용 또는 갱신하는

것이 적절한 통계자료의 기재가 있는 것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문부과학 대신

의 승인을 받아 정정(訂正)을 실시하여야 한다.

아울러 문부과학대신은 검정도서에 이러한 기재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

는 발행자에게 정정 신청을 권고할 수 있다.

( 3) 검정의 공표

1991년부터 일본 문부과학성은 검정 교과서에 대한 신뢰를 확보함과 동시

에 교과서 검정제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검정신청 도서를 공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신청도서에 대한 검정의견에 대한 개요를 공표하고 있다.

1994년부터는 공개장소를 종래의 동경 1개소에서 전국 6개소로 확충하였고,

1998년부터는 이를 전국 10개소로 재차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신문 등에

서 다루어진 검정사례를 정리하여 「교과서 검정 Q & A」라는 팜플렛을 작

성하여 배포하고 있다.

1999년부터는 국민이 교과서 검정결과에 관한 정보를 1년간 상시 입수할

수 있도록 동경에 설치된 검정 신청도서에 대한 공개장소를 상설화 하는 방

안을 마련하였다.

3 . 채택제도

가 . 교과서 채택의 권한

교과서 채택 권한은 공립학교에서 사용되는 교과서에 대해서는 그 학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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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하는 시(市), 정(町), 촌(村)이나 도(都), 도(道), 부(府), 현(縣)의 교육위원

회에 있다. 국립이나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교과서의 결정권한이 교장에게 있

다.24)

나 . 채택의 방법

채택의 방법은 의무교육에 포함되는 소학교, 중학교, 중등교육학교의 전기

과정 및 맹아, 농아, 간호학교의 소학교부와 중학교부의 교과서에 대해서는

의무교육제학교의 교과용 도서의 무상조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정해지고 있

다.

고등학교 교과서의 채택 에 대해서는 법령상 구체적인 규정내용은 없으나,

각 학교의 실태에 입각해서 공립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채택의 권한을 가지는

소관 교육위원회가 채택을 실시한다.

의무교육 제 학교의 교과서 채택방법은 다음과 같다.

발행자는 검정을 경과한 교과서로 다음해에 발행하려고 하는 과목, 사

용학년, 서명, 저작자명 등을 문부과학대신에게 신고한다. 문부과학대

신은 제출된 서목(書目)을 일람표에 정리해 교과서 목록을 작성한다.

이 교과서 목록은 도(都), 도(道), 부(府), 현(縣) 교육위원회를 통해 각

학교나 시(市), 정(町), 촌(村) 교육위원회에 송부된다. 검정을 통과한

도서라 하더라도 이 목록에 게제되지 않으면 채택되지 않는다.

24) 교과서의 채택권에 관해서는 현재 일본 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 금번의 역사
교과서 왜곡파동으로 불거진 예를 통해 볼 수 있듯이 교사에 의한 채택을 주장하

는 측에서는 문부과학성이 교육위원회의 교과서 채택권 부여에 대한 근거 법령이

라고 주장하는 지방 교육행정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6항과 교과서
발행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 7조 1항 의 내용이 단순히 관할 교육위원회의 사무처
리 권한을 규정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지방 교육위원회가 채택권을 갖는

것은 임명제 교육위원을 통해서 국가가 교과서를 통제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주장

하고 있다 .(자료 : h t tp :/ / w w w .n e.jp/ a s ahi/ ky ok a sh o/ n et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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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문부과학성에서는 채택 때의 조사, 연구에 도움을 주고자 신규로

편집된 교과서의 편집 취지에 대해서 각 발행자의 기술을 모은 교과

서 편집 취지서를 작성해 채택관계자에게 송부한다.

발행자는 채택의 참고에 도움을 주고자 다음해에 발행할 교과서의 견

본을 도(都), 도(道), 부(府), 현(縣) 교육위원회나 채택권자에게 송부한

다.

채택의 권한은 전술한 바와 같이 시(市), 정(町), 촌(村) 교육위원회나

학교장에게 있으므로, 적절한 채택을 하기 위하여 도(都), 도(道), 부

(府), 현(縣) 교육위원회는 채택의 대상이 되는 교과서에 대하여 조

사·연구를 실시하여 채택권자에게 지도, 조언, 원조를 하게 되어 있

다. 이 조사·연구를 실시함에 있어 도(都), 도(道), 부(府), 현(縣) 교

육위원회는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학교의 교장 및 교원, 교육위

원회 관계자, 학식 경험자 등으로 구성되는 「교과용 도서 선정심의

회」를 설치한다. 이 심의회는 전문적이고도 방대한 조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통상 교과마다 몇 사람의 교원을 조사원으로 위촉하고 있다.

도(都), 도(道), 부(府), 현(縣) 교육위원회는 이 심의회의 조사·연구를

기초로 선정자료를 작성하여, 그것을 채택권자에게 송부하는 방식으로

조언을 한다. 도(都), 도(道), 부(府), 현(縣) 교육위원회는 학교의 교장

및 교원, 채택관계자의 조사·연구와 관련하여 매년 6월부터 7월에 걸

쳐 일정기간동안 교과서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 전시회는 각 도

(都), 도(道), 부(府), 현(縣)에 교원이나 주민의 교과서 연구를 지원하

기 위해 설치되어 있는 교과서 상설전시장(교과서 센터)등에서 행해진

다. 참고로 교과서 센터는 1956년도부터 설치되어 현재 전국 756곳에

있다.(<표 Ⅵ- 2> 참조)

채택권자는 도(都), 도(道), 부(府), 현(縣)의 선정자료를 참고로 하는

것 외에 독자적으로 조사·연구를 실시한 후 1교과에 대하여 1종류의

교과서를 채택한다. 의무교육 제 학교용 교과서에 대해서는 통상 4년

동일한 교과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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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부과학대신
①서목제출

②

교

과

서

목

록

송

부

발행자

③

견

본

송

부
교과용도서

선정심의 위원회

자문

도 (都)도 (道)부(府)현(縣)

교육위원회④답신

조사원

②

교

과

⑤

지

도

조

언

서

목

록

⑥개최
송

부

교과서 전시회

(교과서 센터)

채택지구내 시정촌 교육위원회
⑦

채

택

국·사립학교

(채택지구 위원회)

(선정위원회)

(조사원)

[그림 Ⅵ- 3 ] 의무교육제학교용 교과서 채택의 구조

※출처 : 일본문부과학성 초·중등교육국

(h t t p : / / www. mext . go . j p/ a_menu/ s hot ou/ kyoukas ho/ 0030 1g . ht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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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 2> 도(都) , 도(道) , 부(府) , 현(縣)별 채택지구 수 및 교과서 센터수

도도부현명 채택지구수 교과서센터수 도도부현명 채택지구수 교과서센터수

훗카이도 24 63 시가현 6 10

아오모리현 9 15 쿄토부 10 10

이와테현 10 18 오사카부 25 28

미야기현 8 16 효고현 15 28

아키타현 9 12 나라현 7 16

야마가타현 7 10 와카야마현 8 16

후쿠시마현 9 17 톳토리현 3 3

이바라키현 7 8 시마네현 5 7

토치기현 8 12 오카야마현 7 13

굼마현 9 13 히로시마현 8 13

사이타마현 11 13 야마구치현 10 2 1

치바현 12 17 토쿠시마현 4 8

도쿄도 54 36 카가와현 3 7

카나가와현 22 20 에히메현 5 24

니가타현 14 15 코우치현 8 11

토야마현 10 10 후쿠오카현 8 33

이시카와현 9 10 사가현 5 13

후쿠이현 5 19 나가사키현 11 18

야마나시현 5 9 쿠마모토현 11 17

나가노현 15 16 오이타현 6 20

기후현 6 12 미야자키현 7 9

시즈오카현 11 13 카고시마현 12 17

아이치현 9 2 1 오키나와현 6 7

미에현 9 12 계 48 2 756

※출처 : 일본문부과학성 초·중등교육국

(h t t p : / / www. mext . go . j p/ a_menu/ s hot ou/ kyoukas ho/ 0030 1g . ht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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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공동채택

시(市), 정(町), 촌(村)의 소·중학교에서 사용되는 교과서의 채택 권한은 해

당 교육위원회에 있으나, 무상조치법에 의하여 시 또는 군의 구역 또는 이

들의 구역을 합한 지역으로 채택지구를 설정하여 지구내의 시(市), 정(町), 촌

(村)이 공동으로 각 과목마다 동일한 교과서를 채택하게 되어있다. 채택지구

는 그 지역의 성격상 동일한 교과서를 사용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지역이고, 채택지구의 선정은 도(都), 도(道), 부(府), 현(縣)교육위원회가 자연

적, 경제적, 문화적 조건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된다. 채택지구내의 시(市), 정

(町), 촌(村)은 공동채택을 위해 「채택지구 협의회」를 마련하여 여기에 학교

의 교원 등으로 구성되는 조사원을 두어 채택을 위한 공동 조사연구를 실시

한다.

채택지구는 현재 전국에서 482지구로 나뉘어 있고, 이는 1현(懸)에 평균적

으로 10개의 채택지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며, 1지구는 보통 3개의 시 또는

군으로 구성되어 있다.

라 . 채택의 시기

채택의 시기는 의무교육 제학교용 교과서에 대해서는 사용년도 전년도의 8

월 15일까지 하게 되어있다. 고등학교용 교과서도 8월중에 실시하게 된다.

마 . 열린 채택

교과서 채택에 관하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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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용 도서 선정 심의회」나 「채택지구 협의회」 등의 위원을 선정함에

있어서 학부모 대표의 수를 증가시키는 등, 학부모의 의견이 보다 넓게 반영

하고, 채택 결과 등을 발표함으로서 채택과정의 신뢰성을 증진시키고자 하고

있다.

바 . 교과서 채택의 공정확보

교과서의 채택과 관련하여 교과서 발행자의 선전활동이 적정하고 공정한

선전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다.

( 1) 독점 금지법에 의한 규제

발행자가 적정한 범위의 선전활동을 하도록 독점금지법에 의한 규제를 실

시하고 있다. 독점금지법상에 근거하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교과서 사업에

있어서의 특정한 불공정 거래 방법에 의해 금전이나 물품의 제공, 타 발행자

에 대한 중상이나 비방에 대한 금지를 명하고 있다.

( 2) 문부과학성에 의한 지도

문부과학성은 전술된 규제조항을 바탕으로 공정한 채택과정이 확보될 수

있도록 발행자뿐만 아니라 채택권자에게 있어서도 다음과 같은 시책을 통하

여 지도활동을 펴고 있다.

교과서의 견본은 일정한 제한 부수 범위 내에서 교육위원회나 교과서

전시회에 송부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교사용 지도서 및 검정신청도

서의 송부 등은 일체 금지한다.

발행자가 주최하거나 관여하는 교과서와 관련한 강습회, 연구회 등을

일체 금지한다.

교과서의 각 발행자가 작성하는 선전용 팜플렛 등의 배포를 제한하고

문부과학성이 일괄적으로 교과서 편집취지서를 작성, 배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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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관계자에게 영향력을 가지는 교직 관계자 등의 선전활동 참여를

금지하고, 교과서의 편집자나 저작자가 교과서의 채택에 관여하는 것

을 금지한다.

( 3) 교과서 업계의 자체 자숙노력

교과서 업계 자체적으로도 공정한 채택과 관련한 여러 규제들이 원활하게

실시되도록 교과서 발행자, 공급업자 등이 참여하는 「교과서 공정 거래 협의

회」가 설립되어 있다. 「교과서 공정 거래 협의회」에서는 공정거래와 관련

한 조사, 연구를 실시하여 공정거래 위원회의 특수지정 ( [부록2] )등에 준거

한 교과서 공정거래 실시세칙을 정하고 있다. 또 사단법인인 「교과서 협

회」도 교과서의 선전자숙에 관한 합의를 통해 선전활동의 자숙을 기하고 있

다.

4 . 요약

일본은 학교교육법에 의해 소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에서 사용되는 교과

서에 대해서 교과서 검정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교과서 검정제도는, 교과서의

저작·편집을 민간에게 맡기기보다는 저작자의 창의적인 연구성과를 기대함

과 동시에 검정제도를 통하여 보다 적절한 교과서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제도이다.

일본에서의 교과서 검정은 대략 4년 주기로 시행되고 있으며, 문부과학대신

은 교과서 검정을 실시함에 있어서 검정실시 전년도에 검정신청을 받고자 하

는 교과서의 종목과 기간을 공시한다.

민간업자에 의해 검정용 도서가 신청되면 먼저 교과용 도서 검정 조사 심

의회는 심사에 앞서 조사원 및 교과서 조사관으로 하여금 검정용 도서에 대

한 조사를 실시케 한다. 교과용 도서 검정 조사 심의회는 검정 신청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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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에 대한 조사원 및 교과서 조사관의 조사결과와 위원 스스로의 조사결과

를 토대로 하여 합격 및 불합격 또는 합격판정 유보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 심의회의 의견에 근거하여 문부과학대신은 검정용 도

서 신청자에게 검정의 결과를 통지한다.

문부과학성은 검정에 있어서의 심사기준으로서 의무교육제학교 교과용 도

서 검정기준 및 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검정 기준을 정해 이를 고시하고 있

다. 검정 기준은 검정심사의 기본방침인 총칙과 각 교과 공통의 조건과 각 교

과 고유의 조건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각각의 조건은 크게 ① 범위 및 정도

② 선택·취급 및 조직·분량 ③ 정확성 및 표기·표현 등의 세 가지 관점으

로 구분된다.

교과서 채택의 권한은 공립학교에서 사용되는 교과서에 대해서는 그 학교

를 설치하는 시(市), 정(町), 촌(村)이나 도(都), 도(道), 부(府), 현(縣)의 교육

위원회에 있으며, 국립이나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교과서의 결정 권한이 교장

에게 있다. 채택의 방법은 의무교육에 포함되는 소학교, 중학교, 중등교육학교

의 전기과정 및 맹아, 농아, 간호학교의 소학교부와 중학교부의 교과서에 대

해서는 「의무교육제학교의 교과용 도서의 무상조치에 관한 법률」 의해 지

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몇 개의 교육위원회를 묶어 교과서 채택지구를 선정하

여 채택지구내에서는 동일한 교과서를 사용하는 공동채택제도를 시행하고 있

다. 고등학교 교과서의 채택에 대해서는 법령상 구체적인 규정내용은 없으나,

각 학교의 실태에 입각해서 공립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채택의 권한을 가지는

소관 교육위원회가 채택을 실시한다.

위에서 살펴본 일본의 교과서 심의·채택과정과 우리나라의 심의·채택과

정을 비교하면 <표 Ⅵ-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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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 3> 한국과 일본의 검정체제 비교

구분 한 국 일 본

검정

주기
교육과정 개정에 의거 4년

검정

절차

기초조사 →1차심사 →2차심사 →

검정결과 통지

오기·오식 심사 → 조사 → 심사

→검정결과 통지

검정

대상

중·고 국어외 대부분 교과의 교

과서 , 지도서(7차에서 확대)

초·중·고 모든 교과서

특별한 경우 국정교과서와 인정도

서도 있음

검정

결과
비공개가 원칙

공개(신청도서 , 합격도서의 견본 ,

검정 합격 의견서 붙임)

심사

위원

검정위원 : 심의회별 5∼2 1인

연구위원 : 도서마다 3인이내

심의위원 : 85인

조사원 : 수백명

교과서

발행자
저작자 출판사

※출처 : 교육부 (2000 ) , 교과서 백서 , 195 , 196쪽을 재구성

일본의 검정제도와 채택제도를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제도와 매

우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검정제는 많은 부분

을 일본의 검정제에서 빌어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일본에서

실시되고 있는 심의, 채택제도의 장점들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검토하여 실

시하는 것은 우리나라 교과서 정책 전반에 걸쳐 많은 질적 향상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검정심사의 정확성 도모이다. 일본은 매년 교과서 심의가 실시되므로

기본적인 단계의 조사원 구성을 인력풀(pool)제로 상시운영하여 1차 단계부터

심의용 도서에 대한 조사자료를 치밀하게 수집하여 검정결과의 신뢰성을 확

보하고자 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분석하여 7차 교육과정의 시행으로

둘째, 검정제가 교과서 제도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변화하고

있는 추세이긴 하나 아직까지 우리나라 교과서 제도의 핵심부분은 국정제와

관련을 맺고 있다. 일본의 검정제도가 교과서 제도의 중심을 차지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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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기준과 체제, 교과서 가격결정제 등에 있어 지속적인 발전을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민간 출판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심사절차 및 기준을 점차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교과용 도서

를 제작하는 출판사의 전문성이 미비한 상태에서 검정심사를 더욱 공정하고

엄밀하게 하기 위해 심사절차를 세분화하고 구체화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점

과 대조된다.

셋째, 채택과정의 민간인 참여 확대이다. 「교과용 도서 선정 심의회」나

「채택지구 협의회」등의 위원을 선정함에 있어서 학부모 대표의 수를 증가

시키는 등 학부모의 의견이 보다 넓게 반영하고, 채택 결과 등을 발표함으로

서 채택과정의 신뢰성을 증진시키고자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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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 교과서 심의 ·채택 제도 비교

본 연구는 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5국의 교과서 제도를 개관하

고, 그 심의 및 채택 제도를 상호 비교하기 위한 것이다. 본 장에서는 전술한

각국의 심의·채택에서 중요한 비교 준거를 마련하여 상호 비교하고자 한다.

모든 나라들은 영리를 추구하는 상업 출판사들이 교실 교재로 쓰일 목적으로

교육과정 기준에 따라 교육용 교재로 출판된 출판물 혹은 자유롭게 출판된

양질의 출판물 중에서 교육용으로 쓰여도 손색이 없을 출판물들을 일정한 체

를 거쳐 교과서로 지위를 부여한다. 교과서의 지위를 획득한 출판물들은 교육

부 등에서 제공한 목록에 올라 학교에 제공되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 채택되

어 교실에서 쓰이게 된다.

본 연구를 통해 각국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망정 모두 일정한 체를 거쳐 출

판물을 교과서로 심의·채택한다고 할 수 있다. 각 나라들은 대체적이거나 상

세하거나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심의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교육에서

차지하는 교과서의 비중이나 위치가 달라 그 기준을 상호 비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기본적인 심의 채택의 기준은 각 장에서 나열한

것으로 대신하기로 한다. 대신 비교할 수 있는 제도나 절차 및 기구에 대해서

는 아래와 같은 비교 준거를 설정하여 비교해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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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교과서 제도의 비교 준거

본 연구에서는 연구진 상호간 협의를 거쳐 각국의 교과서 심의·채택 제도

를 파악하고 상대적으로 어떤 점에서 다른 나라들과 차이점이 있는가를 드러

내는데 도움이 되고, 우리나라의 검정 제도 개선에 도움이 되는 준거를 다음

15 가지로 추출하였다. 각국의 교과서 심의 및 채택 제도를 상호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 교과서 제도 비교 준거

(1) 각국의 교과서 기본 제도는 무엇인가?

(2) 교과서 저작의 기본 바탕이 되는 문서는 무엇인가?

나 . 교과서 심의 제도 비교 준거

(1) 교과서 제작자들에게 공시되는 심의 기준은 얼마나 구체적인가? 혹은

어떻게 나누어지는가?

(2) 교과서 검정 업무의 관리 운영에 관련되는 기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

가?

(3) 교과서 검정(심의, 심사) 신청의 주체는 누구인가?

(4) 검정(심의, 심사)의 대상이 되는 교육용 출판물은 무엇인가?

(5) 교과서 검정(심의, 인정, 심사)에 참여하는 위원들은 누구인가?

(6) 교과서 검정(심의, 인정, 심사)에 참여하는 위원의 명단은 공개되는가?

그리고 그들이 지켜야할 윤리적 책무는 무엇인가?

(7) 교과서 검정의 주요 절차는 어떠한가?

(8) 교과서의 제작, 검정, 사용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얼마나 되는가?

(9) 교과서 검정(인정) 심사(심의) 판정 결과는 어떠한가? 즉, 교과서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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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인정, 심사)의 의의는 무엇인가?

(10) 교과서 심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출원본의 재검정 제도가 있는

가?

다 . 심의 제도 비교 준거

(1) 누가 교실에서 사용할 교과서를 채택(선정)하는가?

(2) 교과서 채택(선정) 결정이 미치는 효력 범위는 얼마나 넓은가?

(3) 교과서 구입 및 사용 제도는 어떠한가?

2 . 심의 ·채택제도 비교 결과

위의 비교 준거에 따라 한국, 미국(텍사스 주), 독일(헤센 주), 프랑스, 일본

의 교과서 심의·채택 제도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가 . 교과서 제도의 비교

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5개국의 교과서 제도를 비교하기 위한

준거 질문과 그 비교 내용은 아래와 같다.

( 1) 각국의 교과서 기본 제도는 무엇인가?

교과서를 규정하고 있는 기본적인 제도를 살펴보면 <표 Ⅶ- 1>과 같다. 교

과서 제도는 엄격한 교과서관을 갖고 있는 일본과 독일은 검정제를, 이보다

느슨한 기준을 갖고 잇는 나라인 미국은 인정제를, 프랑스는 자유발행제를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가장 엄격한 의미의 국정제를 초등학교 대부분 교과

목과 중등학교 일부 교과목에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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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Ⅶ- 1> 각국의 교과서 제도

비교 한국
미국

(텍사스 주)

독일

(헤센주/바이에른 주)
프랑스 일본

기본

교과서

제도

국정제,

검정제,

인정제

인정제 검정제

자유발행제

(초등학교

교과서 : 인정제)

국정제 ,

검정제 ,

인정제

( 2 ) 교과서 저작의 기본 바탕이 되는 문서는 무엇인가?

교과서를 저작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참조해야하는 문서를 국가별로 살

펴보면, 국가형태가 연방제인 미국, 독일에서는 주 단위의 교육과정을 참고하

는 반면, 한국, 일본, 프랑스는 국가 교육과정 기준을 기초로 교과서를 저작하

고 있다.

<표 Ⅶ- 2> 교과서 저작의 기본 바탕 문서

비교 한국
미국

(텍사스 주)

독일

(헤센주/바이에른 주)
프랑스 일본

교과서

저작의

핵심 참고

문서

국가 교육과정

기준

주 교육과정

기준

주 교육과정

기준

국가 교육과정

기준

국가 교육과정

기준

나 . 심의 제도의 비교

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5개국의 교과서 심의(각국마다 약간씩 다

르므로 검정, 심사, 인정 등을 포괄적으로 표현한 것) 제도를 비교하기 위한

준거 질문과 그 비교 내용은 아래와 같다.

( 1) 교과서 제작자들에게 공시되는 심의 기준은 얼마나 구체적인가? 혹은

어떻게 나누어지는가?

저작자나 출판사에게 사전에 공시되는 심의기준은 일정한 수준으로 국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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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공통적으로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교육과정, 교육과정

해설서, 교과용 도서 집필 지침, 검정 심사 기준 등을 출판사에게 제공하고

잇다. 각 나라들은 교과서 저작을 위해 지켜야할 기준들을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주고 있다.

<표 Ⅶ- 3> 출판사에게 공시되는 심의기준

비교 한국
미국

(텍사스 주)

독일

(헤센주/바이에른 주)
프랑스 일본

출판사에

공시되는

기준

공통 기준 ,

교과별 기준 ,

내용 기준 ,

외형체제 기준

공통 기준 ,

교과별 기준 ,

교육과정 기준

외형체제 기준

무오류 기준

총괄(기본)기준 ,

내용 기준 ,

형식(외형체제)

기준

총괄 (기본)기준 ,

내용 기준

총괄기준 ,

교과별 기준 ,

내용 기준 ,

외형체제 기준

( 2 ) 교과서 검정 업무의 관리 운영에 관련되는 기구에는 어떤 것들이 있

는가?

교과서의 검정업무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기구를 살펴보면, 검정업무가 이루

어지는 단위별로 관련 기구가 설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검정이 정밀하게

이루어질수록 관련 기구도 분화되어 있다.

<표 Ⅶ- 4> 검정 관련 기구

비교 한국
미국

(텍사스 주)

독일

(헤센주/바이에른 주)
프랑스 일본

검정

관련

기구

교육인적자원부

내 평가관리과 ,

교과용도서

심의회 ,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주 교육위원회

내 관련 부서,

주교과용

도서심의위원회

(행정관리진,

내용검토진)

주 교육청 내

위원회

발행된

초등학교

교과서 인정을

위한

학구 교과서

선정위원회

문부성 내

교과용도서

검정조사

심의회

( 3 ) 교과서 검정 (심의 , 심사 ) 신청의 주체는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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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검정을 신청하는 주체를 살펴보면, 대표 저작자로 되어있는 우리나

라를 제외하고는 4개국이 모두 출판사 대표이다. 이는 출판사들이 전문화되어

있음을 의미하며 상대적으로 영세한 우리나라의 출판사들은 원고 초고 단계

만을 써주고 이름을 빌려주는 저작자에게 의존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표 Ⅶ- 5> 검정 출원 신청의 주체

비교 한국
미국

(텍사스 주)

독일

(헤센주/바이에른 주)
프랑스 일본

검정출원

신청주체 대표저작자 출판사 출판사 출판사 출판사

( 4 ) 검정 (심의 , 심사 )의 대상이 되는 교육용 출판물은 무엇인가?

검정의 대상이 되는 교육용 출판물의 범위를 비교하여 보면, 대부분 교과서

와 보완교재를 검정대상으로 삼고 있다. 교사용 지도서를 검정하고 있는 부분

은 우리나라의 특징적인 모습이다. 교사의 전문적 판단과 능력을 인정한다면

교사용 지도서는 장차 검정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와 같이 지

도서를 함께 검정한다면 교과서보다 지도서를 나중에 쓰고 쓰는 기간도 상대

적으로 짧아 지도서 때문에 불합격될 수도 있다. 지도서는 출판사의 교사에

대한 부가적 서비스이고 출판사의 수준을 가늠하는 잣대일 뿐이다.

<표 Ⅶ- 6> 검정 심사대상물

비교 한국
미국

(텍사스 주)

독일

(헤센주/바이에른 주)
프랑스 일본

검정

(인정)

심사

대상물

교과서,

지도서,

기타 지정한

보완 교재

(전자 교과서)

교과서,

전자 교과서

교과서 ,

전자 교과서

초등학교

교과서 ,

전자 교과서

교과서 ,

전자 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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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교과서 검정 (심의 , 인정 , 심사 )에 참여하는 위원들은 누구인가?

교과서 검정작업에 참여하는 위원들의 인적구성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교

원, 교과전문가, 교육행정가 등 교육전문가 집단이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

으며, 외국에서는 상대적으로 비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학부모 대표가 새롭게

참여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표 Ⅶ- 7> 검정 심사과정의 참여자

비교 한국
미국

(텍사스 주)

독일

(헤센주/바이에른 주)
프랑스 일본

검정

(인정)

심사

과정

참여자

중등교원 ,

교수,

교과교육전문가,

연구원 ,

교육행정가,

디자인 및 표기

전문가 등

학교 , 주 정부,

지역 사회 ,

학부모회등의

추천을 받은

인사(교육행정가,

교원 ,학부모)

중 전문성 ,

교과영역,지역

을 안배하여

임명

교과 전문가

중에서 비밀

임명

초등교원 ,

장학관 ,

교육부 관계자,

학구총장

중등 교원 ,

교수 ,

학부모대표

( 6) 교과서 검정 (심의 , 인정 , 심사 )에 참여하는 위원의 명단은

공개되는가? 그리고 그들이 지켜야할 윤리적 책무는 무엇인가?

검정제도가 엄격하게 실시되고 있는 국가일수록 검정위원의 명단은 비공개

로 이루어지고, 모든 나라에서 검정 위원들에게 청렴의 의무를 공통적으로 요

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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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Ⅶ- 8> 검정 심사위원의 명단 공개 여부 및 의무 사항

비교 한국
미국

(텍사스 주)

독일

(헤센주/바이에른 주)
프랑스 일본

검정(인정)

심사위원

명단공개

여부 및

의무사항

비공개,

이권 개입금지,

심사 과정상

기밀 유출 금지

등

공개,

출판사 관계자

직·간접적

접촉 금지

비공개 공개

종료후 공개 ,

이해관계자와

접촉 금지

( 7 ) 교과서 검정의 주요 절차는 어떠한가?

각 국의 검정절차는 신청→조사→심사→결정이라는 공통적인 절차를 포함

하여 각국의 실정에 맞게 세분화 정도를 달리하고 있다.

<표 Ⅶ- 9> 검정의 주요 절차

비교 한국
미국

(텍사스 주)

독일

(헤센주/바이에른 주)
프랑스 일본

검정

의

주요

절차

심사본 접수

기초조사 1차
심사 ( 1차부적
격 판정및 재검

신청 허용) 적
격본의 수정 보

완요구 2차 심
사 (교과서 )합
격 불합격 결정

(2차 부적격
판정 및 재검정

신청 허용) 지
도서 심사

교과서 지도서

종합 판정 최

종 합격본 발표

교과서 인정 공

고 공고문 에

대한 질의와 응

답 심의위 원

임명 출판사의

신청 제출 자

료 예비 검토

및 예비 보고서

출판사 반응

및 의견 제시

최종 결과 보고

서 교육과 정

일치본과 비일

치본으로 나누

어 선정 선정

결과 발표

출판사의 심의

신청 주 교육부

의 심의위원 임

명 및 업무 위임

심의 주 교

육부의 최종 판

정

출판사의 심의

신 청 학구 별

교과서 선정위

원회 심의 학

구총장 승인

교과서 선정 목

록 작성 각

초등학교에 목

록 배포

검정 신청 심

의회 구성 교

과서 조사관 조

사 / 조사원조사
심의회 심사

심의회 답신

판정 통지

재심사 판 정

불복 이의 기회

제공 검정 결

과 공개

( 8 ) 교과서의 제작 , 검정 , 사용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얼마나 되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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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에서 중요한 시간은 교과서 저작에 들이는 기간이다. 항상적으로 수시

로 일정한 시간을 정해 검정 심사를 실시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으나, 우리

나라에서처럼 일정한 교육과정기에 한정된 시기를 놓치면 해당 교육과정기

안에는 교과서를 발간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것은 국가 교육과정 기

준이 일시에 단주기에 바뀌기 때문에 일어나는 특수한 현상이다. 이는 출판사

들이 아주 짧은 기간에 교과서를 만들어 검정 출원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되

기도 한다. 교육과정 기준이 전면적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교과서 제도 상황이

다른 경우 항시적으로 교과서를 개정해서 질 높은 것으로 내놓고 이를 검정

심사를 거쳐 교과서 채택 후보 목록에 올리면 되므로 교과서 저작 기간은 그

만큼 많은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다.

<표 Ⅶ- 10> 제작에서 사용까지의 소요 기간

비교 한국
미국

(텍사스 주)

독일

(헤센주/바이에른 주)
프랑스 일본

제작과

검정

소요

기간

16개월 ,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사용 1년 전

학년별, 연차별

검정

교과별로

계획발표에서

승인까지 약

2 4개월 소요

검정 승인 후

1- 2년 지난

뒤부터

사용가능

교육부 교과서

지침 접수후

교과서

발행까지

최소한 14개월

편집, 검정,

채택 발행 ,

공급 , 사용에

약 3년

( 9 ) 교과서 검인정 심사 판정 결과는 무엇인가? 즉 , 교과서 검정 (심

의 , 인정 , 심사 )의 의의는 무엇인가?

교과서의 심의 결과는 기본적으로 합격과 불합격을 최소한의 기준으로 설

정하고 있으며, 교과서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수정·보완 지적,

교육과정 일치본 / 교육과정 비일치본 등으로 세분화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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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Ⅶ- 11> 심사 결과의 의미

비교 한국
미국

(텍사스 주)

독일

(헤센주/바이에른 주)
프랑스 일본

심사

(판정)

결과

합부 판정,

수정 보완 사항

지적에 의한

교과서 질개선 ,

재검정에 의한

구제

교육과정일치

본 , 교육과정

비일치본 ,

탈락본으로

판정, 수정

보완 사항

지적에 의한

교과서 질 개선

합부 판정,

수정 보완 사항

지적에 의한

교과서 질 개선

합격 판정된

교과서는

교과서 선정

목록에 들어감

합부 판정,

수정 보완 사항

지적에 의한

교과서 질 개선

( 10 ) 교과서 심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출원본의 재검정 제도가

있는가?

출원본의 재검정 제도 부분을 살펴본 결과 다른 나라에서는 취하지 않고

잇는 제도이다. 재검정 제도는 일종의 패자부활전과 같은 것으로서 우리나라

의 독특한 제도이다.

<표 Ⅶ- 12> 재검정 제도의 유무

비교 한국
미국

(텍사스 주)

독일

(헤센주/바이에른 주)
프랑스 일본

재검정

제도

유무

있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다 . 교과서 채택 제도의 비교

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5개국의 교과서 채택(선정) 제도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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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한 준거 질문과 그 비교 내용은 아래와 같다.

( 1) 누가 교실에서 사용할 교과서를 채택 (선정 )하는가?

교과서의 채택은 교육 실제에서는 매우 중요한 절차이다. 한 번 정한 교과

서는 쉽게 바꾸기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학교에서 정한 교과서를 개인

이 구입하여 사용하고 소유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출판사의 교과서를 채택하

느냐가 중요하다. 학생들의 이동 교사의 이동이 잦은 경우 이를 변경해야 하

는 부담도 적지 않다. 교과서는 검정 심사를 거친 교과서 목록 중에서 가르칠

교사들이 선정하되 그 채택의 과정에서 공정하고 질 높은 교재를 채택하는가

에 대한 점검의 필요성 때문에 학교 외부 인사들이 관여하기도 한다.

<표 Ⅶ- 13> 교과서 사용의 선정 주체

비교 한국
미국

(텍사스 주)

독일

(헤센주/바이에른 주)
프랑스 일본

교실

사용

교과서의

선정

주체

합격본 목록에

서 교과별 교

원 , 학교운영위

원회의 협조

합격본 목록에

서 교과서 채택

위원 회 (교 사 ,
학부모 , 학생

등 참여)

추천 목록에서

교과별 교원들

로 구성된 교과

서 채택위원회

초등학교 : 학구
교과서 선정 위

원회가 인정한

교과서 선정 목

록 중에서 담임

교사가 채택;
중등학교 : 교과
별 교육위원회

에서 채택

공립학교는

소관 교육위원

회 (공동채택지
구의 운영)
국·사립은 학교

교장

( 2 ) 교과서 채택(선정 ) 결정이 미치는 효력 범위는 얼마나 넓은가?

국가나 주의 교육과정 기준이 교육에 공통적인 길잡이 구실을 하지만 교과

서는 구체적인 수업 내용을 규정하기 때문에 교사와 학생의 이동 등으로 인

해 일정 지역에서는 같은 학년 같은 교과목에서는 같은 교과서를 사용하면

편리한 점이 있다. 이 때문에 일본의 경우 일정 지역의 공동 채택제도를 실시

하고 있어 채택 결정의 영향력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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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Ⅶ- 14> 교과서 채택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비교 한국
미국

(텍사스 주)

독일

(헤센주/바이에른 주)
프랑스 일본

교과서

채택결정

의

효력범위

당해 학교의

학년 및 교과

당해 학교의

학년 및 교과

당해 학교의

학년 및 교과

당해 학교 학급

및 교과

교과서 채택

지구내 해당

학교의 학년 및

교과

( 3 ) 교과서 구입 및 사용 제도는 어떠한가?

미국, 프랑스, 독일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과서 대여제 역시 학부모의 부

담을 줄이며 자원의 소비를 줄이며 학생의 입장에서도 근검하는 습관을 길러

주는 장점이 있다. 개인 구입하여 사용 후 소유 혹은 폐기하는 교과서는 교과

서만으로 공부하는 습관을 강화하고, 교과서 외에도 학습할 거리를 광범위하

게 찾는데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 다른 나라에서는 학교 전체용, 학년용,

학급용, 소집단용 교과서 등으로 교과서의 수나 종류를 다양하게 하고, 기관

보관본으로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고 질도 자연히 높은 편이다.

<표 Ⅶ- 15> 교과서 사용 제도

비교 한국
미국

(텍사스 주)

독일

(헤센주/바이에른 주)
프랑스 일본

교과서
사용

제도

국정은 학생 개

인용으로 무료
지급 , 검정은
개인 구입, 사
용 후 소유

교육청 교부 예

산으로 학교에

서 구입하여 관
리하고 학생에

게 무상 대여

사용 후 반납,
오용 파손은 변

상함 .

당해 학교의 학

년 및 교육청

교부 예산으로

학교에서 구입
하여 관리하고

학생에게 무상

대여 사용 후

반납, 오용 파
손은 변상함.

의 무교육 단계
에서 무상대여

제, 학생에게
무상 대여 사용

후 반납, 오용
파손은 변상함 :
초등학교 에서
는 읍 예산,
중 학교 에서는

도 예산

고등학교 첫학

년에서는 지역

예산

의 무교육 이후

인 고등학교 마

지막2년은 개
별구입

의 무교육 단계

에서는 문부과

학성이 구입하
여 개인 무상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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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교과서 심의 채택 제도의 비교 요약

위의 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5개국의 교과서 제도, 심의(검정)

및 채택(선정) 제도를 비교하기 위한 준거와 그 비교 내용은 아래 <표 Ⅶ

- 16>과 같이 종합 요약할 수 있다.

<표 Ⅶ- 16> 5개국 교과서 제도의 종합비교

비교 한국
미국

(텍사스 주)
독일

(헤센주/바이에른 주)
프랑스 일본

기본

교과서

제도

국정제 ,

검정제 ,

인정제

인정제 검정제

자유발행제

(초등학교

교과서 : 인정제)

국정제 ,

검정제 ,

인정제
교과서

저작의

핵심 참고

문서

국가 교육과정

기준

주 교육과정

기준

주 교육과정

기준

국가 교육과정

기준

국가 교육과정

기준

출판사에

공시되는

기준

공통 기준 ,

교과별 기준 ,

내용 기준 ,

외형체제 기준

공통 기준 ,

교과별 기준 ,

교육과정 기준

외형체제 기준

무오류 기준

총괄(기본)기준 ,

내용 기준 ,

형식(외형체제)

기준

총괄(기본)기준 ,

내용 기준

총괄기준 ,

교과별 기준 ,

내용 기준 ,

외형체제 기준

검정

관련

기구

교육인적자원부

내 평가관리과 ,

교과용도서

심의회 ,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주 교육위원회

내 관련 부서,

주교과용

도서심의위원회

(행정관리진,

내용검토진)

주 교육청 내

위원회

발행된

초등학교

교과서 인정을

위한

학구 교과서

선정위원회

문부성 내

교과용도서

검정조사

심의회

검정출원

신청주체 대표저작자 출판사 출판사 출판사 출판사

검정

(인정)

심사

대상물

교과서 ,

지도서 ,

기타 지정한

보완 교재

(전자 교과서)

교과서 ,

전자 교과서

교과서 ,

전자 교과서

초등학교

교과서 ,

전자 교과서

교과서 ,

전자 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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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한국
미국

(텍사스 주)

독일

(헤센주/바이에른 주)
프랑스 일본

검정

(인정)

심사

과정

참여자

중등교원 ,

교수,

교과교육전문가,

연구원 ,

교육행정가 ,

디자인 및 표기

전문가 등

학교 , 주 정부,

지역 사회 ,

학부모회등의

추천을 받은

인사(교육행정가,

교원 ,학부모)

중 전문성 ,

교과영역,지역

을 안배하여

임명

교과 전문가

중에서 비밀

임명

초등교원 ,

장학관 ,

교육부 관계자,

학구총장

중등 교원 ,

교수,

학부모대표

검정(인정)

심사위원

명단공개

여부 및

의무사항

비공개,

이권 개입금지,

심사 과정상

기밀 유출 금지

등

공개,

출판사 관계자

직·간접적

접촉 금지

비공개 공개

종료후 공개 ,

이해관계자와

접촉 금지

검정

의

주요

절차

심사본 접수

기초조사 1차
심사 ( 1차부적
격 판정및 재검

신청 허용) 적
격본의 수정 보

완요구 2차 심
사 (교과서 )합
격 불합격 결정

(2차 부적격
판정 및 재검정

신청 허용) 지
도서 심사

교과서 지도서

종합 판정 최

종 합격본 발표

교과서 인정 공

고 공고문 에

대한 질의와 응

답 심의위 원

임명 출판사의

신청 제출 자

료 예비 검토

및 예비 보고서

출판사 반응

및 의견 제시

최종 결과 보고

서 교육과 정

일치본과 비일

치본으로 나누

어 선정 선정

결과 발표

출판사의 심의

신청 주 교육부

의 심의위원 임

명 및 업무 위임

심의 주 교

육부의 최종 판

정

출판사의 심의

신 청 학구 별

교과서 선정위

원회 심의 학

구총장 승인

교과서 선정 목

록 작성 각

초등학교에 목

록 배포

검정 신청 심

의회 구성 교

과서 조사관 조

사 / 조사원조사
심의회 심사

심의회 답신

판정 통지

재심사 판 정

불복 이의 기회

제공 검정 결

과 공개

제작과

검정

소요

기간

16개월 ,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사용 1년 전

학년별, 연차별

검정

교과별로

계획발표에서

승인까지 약

2 4개월 소요

검정 승인 후

1- 2년 지난

뒤부터

사용가능

교육부 교과서

지침 접수후

교과서

발행까지

최소한 14개월

편집, 검정,

채택 발행 ,

공급 , 사용에

약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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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한국
미국

(텍사스 주)

독일

(헤센주/바이에른 주)
프랑스 일본

심사

(판정)

결과

합부 판정,

수정 보완 사항

지적에 의한

교과서 질개선,

재검정에 의한

구제

교육과정일치

본 , 교육과정

비일치본 ,

탈락본으로

판정, 수정

보완 사항

지적에 의한

교과서 질 개선

합부 판정,

수정 보완 사항

지적에 의한

교과서 질 개선

합격 판정된

교과서는

교과서 선정

목록에 들어감

합부 판정,

수정 보완 사항

지적에 의한

교과서 질 개선

재검정

제도

유무

있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교실사용

교과서의

선정주체

합격본 목록에

서 교과별 교

원 , 학교운영위

원회의 협조

합격본 목록에

서 교과서 채택

위원 회 (교 사 ,
학부모 , 학생

등 참여)

추천 목록에서

교과별 교원들

로 구성된 교과

서 채택위원회

초등학교 : 학구
교과서 선정 위

원회가 인정한

교과서 선정 목

록 중에서 담임

교사가 채택;
중등학교 : 교과
별 교육위원회

에서 채택

공립학교는

소관 교육위원

회 (공동채택지
구의 운영)
국·사립은 학교

교장

교과서

채택결정

의

효력범위

당해 학교의

학년 및 교과

당해 학교의

학년 및 교과

당해 학교의

학년 및 교과

당해 학교 학급

및 교과

교과서 채택

지구내 해당

학교의 학년 및

교과

교과서

사용

제도

국정은 학생 개

인용으로 무료

지급 , 검정은
개인 구입, 사
용 후 소유

교육청 교부 예

산으로 학교에

서 구입하여 관

리하고 학생에

게 무상 대여

사용 후 반납,
오용 파손은 변

상함 .

당해 학교의 학

년 및 교육청

교부 예산으로

학교에서 구입

하여 관리하고

학생에게 무상

대여 사용 후

반납, 오용 파

손은 변상함 .

의무교육 단계

에서 무상대여

제, 학생에게
무상 대여 사용

후 반납, 오용
파손은 변상함:
초등 학교 에서

는 읍 예산,
중학교 에서는

도 예산

고등학교 첫학

년에서는 지역

예산

의무교육 이후

인 고등학교 마

지막2년은 개

별구입

의무교육 단계

에서는 문부과
학성이 구입하

여 개인 무상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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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비교를 통해 우리 교과서 검정 심사 및 채택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검정제가 교과서 제도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변화하고

있는 추세이긴 하나 아직까지 우리나라 교과서 제도의 핵심 부분은 국정제와

관련을 맺고 있다. 일본의 검정제도가 교과서 제도의 중심을 차지함에 따라

검정기준과 체제, 교과서 가격결정제 등에 있어 지속적인 발전을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교과서 출판과 질 관리를 시장 기능에 점차 이양하고 있다. 민간 출

판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심사절차 및 기준을 점차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정

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교과용 도서를 제작하는 출판사의 전

문성이 미비한 상태에서 검정심사를 더욱 공정하고 엄밀하게 하기 위해 심사

절차를 세분화하고 구체화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점과 대조된다.

셋째, 심사 및 채택 과정의 민간인 참여 확대이다. 심사위원에 학부모 학생

등이 참여하게 된 점 또한 바람직하게 보인다. 학교교육에 관여하는 다양한

집단들이 교과서 심사에 참여하여 자신의 관점을 반영하게 하는 제도로서, 교

과서에 대한 광범위한 합의와 지지를 얻는데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이

러한 비전문가들의 참여를 열어두는 대신에 주 교육과정에 대한 연수를 강조

하는 것 또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교과용 도서 선정 심

의회」나 「채택지구 협의회」등의 위원을 선정함에 있어서 학부모 대표의

수를 증가시키는 등 학부모의 의견이 보다 넓게 반영하고, 채택 결과 등을 발

표함으로서 채택과정의 신뢰성을 증진시키고자 하고 있다.

넷째, 검정 심사의 정확성과 심사 과정의 투명성이다. 한국과 독일 등에서

는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소지가 있어서 교과서 검정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공개의 과정은 검정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에게는 많은

행정 부담을 주고 있으며, 교과서 출원 출판사에게는 많은 심사 비용을 감당

하게 한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도 공개 심사의 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미국 텍사스 주에서 운영하는 심사의 과정을 참고할

만하다. 검정 심사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일본은 매년 교과서 심의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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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므로 기본적인 단계의 조사원 구성을 인력풀(pool)제로 상시 운영하여 1차

단계부터 심의용 도서에 대한 조사자료를 치밀하게 수집하여 검정결과의 신

뢰성을 확보하고자 하고 있다.

다섯째, 미국 텍사스 주에서 채택하는 교과서의 70%는 교육과정과 일치하

는 일치본 교과서를 인정해주지만, 나머지 일부 교과서는 교육과정과 일치하

지 않는 비일치본을 인정하는 점 또한 교육의 다양성을 위해 눈여겨볼 만한

점이다. 교과서의 합격 종수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제한하기 보다 다양한 교재

가 학교 도서로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시장에서 상대적 우위 점유는 전

적으로 사용자에게 맡겨두는 식이다. 또한 지역과 학교의 운영위원회는 독자

적인 기준으로 교과서를 채택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책임은 채택하는

쪽에서 일부 지도록 하여 책임감있는 채택을 유도하고 있다. 이런 단계를 거

치면 교과서 시장에서 전문 출판사에 의한 책임있는 교과서 출판이 이루어지

고 궁극적으로 프랑스와 같이 자유발행제 및 자유경쟁제로 나갈 수 있을 것

이다.

여섯째, 다양한 교재가 학교교육에 쓰일 수 있는 제도를 열어 두어야 할 것

이다. 주된 교재와 보완 교재를 구별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보완 교재들이 도

서관 혹은 교육정보실을 통해 쓰일 수 있도록 교재의 범위를 넓게 보는 심의

제도가 필요하다. 교과서가 교육내용의 전부인 한국과는 달리 프랑스에서는

교과서 이외의 다양한 교수학습자료, 즉 잡지, 멀티미디어자료, 첨단교수매체,

신문, 다양한 책들이 국가 또는 민간차원에서 다양하게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

기 때문에 교육이 생생하게 전달되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다양한 교과서와

보조교재들 속에서 교사가 전문가적 입장에서 다양한 교과서와 학습 자료들

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가르칠 수 있으며, 학생의 입장에서도 다양한 교과서

를 공부할 수 있는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보다 열린 검정 심사 방식 혹은 채택 방식이 교과서 내용제시 및 질문방식

을 바뀌게 하고, 학생들의 학습 방식이나 교과서의 외형도 화보처럼 아름다워

애정이 가며 심미안을 길러주도록 구성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화보와 사진,

얇고 가벼운 종이의 질, 활자와 색상의 선명도가 높은 인쇄의 질, 미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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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색상으로 아름답고 흥미로우며 눈이 피로하지 않은 좋은 외형적 조건

을 갖출 수 있도록, 교과서 관련 예산들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출판사들에

게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일곱째, 미국, 프랑스, 독일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과서 대여제 역시 학부

모의 부담을 줄이며 자원의 소비를 줄이며 학생의 입장에서도 근검하는 습관

을 길러주는 장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용 교과서는 교과서만으로 공부

하는 습관을 강화하고, 교과서 외에도 학습할 거리를 광범위하게 찾는데 오히

려 방해가 될 수 있다. 학교 전체용, 학년용, 학급용, 소집단용 교과서 등으로

교과서의 수나 종류를 다양하게 하고, 가격을 높임으로써 질을 높이는 방향을

찾아야 할 것이다. 현재와 같이 학생 개인용 교과서를 위주로 하면 가격은 높

아질 수 없을 것이며 이에 따라 교과서의 질도 높아지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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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 요약 및 결론

1 . 요 약

본 연구에서는 다른 나라(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과의 비교를 위하여 한

국의 교과서 제도를 개관하고, 2종 교과서인 검인정 교과서가 실제로 심의되

는 기준과 절차, 그리고 채택 기준과 절차, 그리고 보조자료의 채택기준 및

절차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검정이란 민간 출판사와 저작자가 편찬한 도서를

학교에서 교수·학습용 도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지를 교육부나 그 위임을

받은 공공성있는 기관이 판단하는 절차 이다.

먼저, 한국에서 검정 업무의 주관은 제6차 교육과정까지는 교육부가 검정위

원회를 구성하여 실시 운영하여 왔으며,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한 검정부터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가 협조하여 실시 중에 있다. 검정의 목적은 공

정하고 전문적인 심사를 통해 제7차 교육과정에 따라 2001학년도부터 연차적

으로 사용할 질 높은 중·고등학교 2종 교과용 도서를 확보하여 공급하는데

있다.

한국의 교육과정에 따른 검정 심사의 기본 원칙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Korea Institute Curricula and Evaluation)이 시안을 마련하고 교육부 장관이

교과목 또는 도서별 교과용 도서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확정된 검정

기준은 검정 신청기간이 시작되는 날의 6월 이전에 이를 공표하도록 하여(교

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14조) 교과용 도서 저작·편집자들이 이를 충분히

숙지하고 교과용 도서를 개발하도록 하고 있다. 제 7차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2종 교과용 도서의 심의 기준은 공통기준, 교과 공통기준 및 교과기준으로 구

성되어 있다. 여기서는 모든 교과에 공통적으로 평가해야 할 요소만을 제시하

였다. 각 교과심의회에서는 이 기준을 토대로 교과별 특성을 반영하여 교과서

와 지도서의 기준을 적용 심사한다. 교과용 도서의 심사는 검정위원회와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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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를 구성하여 공통기준을 검정하고 교과 기준을 고려하여 합·불합격을

결정한다. 불합격된 교과서는 재검정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이 다른 나라에 비

하여 특이점이다.

교과서의 채택은 각 학교에 위임하여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권을 갖고 있

는데 실제로는 각 학교에 학교장과 교사들로 구성된 교과서 선정위원회를 두

고 학교별로 선정기준과 선정 절차에 따라 선정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우리와 같은 검정 제도는 아니지만, 주 교육부 차원에

서 제도적으로 교과서의 질 관리를 하는 인정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

는 우리나라의 검정과는 다르지만, 교육 당국에서 교과서를 제도적으로

질 관리한다는 점에서는 그 취지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주 수준에서

중앙집권적으로 교과서를 심사하여 채택하는 대표적인 주는 텍사스, 켈리

포니아, 플로리다 등이다. 여기서는 텍사스 주의 교과서 심의·채택 제도

를 살펴보았다.

교과서 저작의 근거는 국가 혹은 주의 교육과정과 국가 혹은 주에서 자체

적으로 제작한 교과서 심사 채택 기준이다. 심사 기준은 텍사스 주에서 정한

교과목별 혹은 학년별 필수 지식 및 기능(T EKS)이다. 즉, 교육과정 기준이

곧 심사 기준이 되고 있다. 심사는 교육과정 기준에 나타난 것을 교과서가 포

함하고 있는 정도를 중심으로 한다. 이것을 대다수 포함하고 있다면 교육과정

기준 일치본 교과서로 분류하고, 절반 이하로 포함하고 있다고 판정하면 교육

과정 비일치본 교과서로 분류된다. 또한 교과서 외형 체제나 오류 정도를 종

합적으로 보아 교육감이 탈락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에는 심사본 교

과서의 오류를 찾아내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교과서를 일시

적으로 심사함으로써가 아니라 항상적으로 수정·보완하여 질 높은 교사용·

학생용 교재를 공급한다는데 취지를 두고 있다. 물론 출판사들로 하여금 오류

를 수정, 보완, 삭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며, 심사 위원들에게 소명하고 답변

할 기회 및 이의 제기를 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주 교육부에서 작성한 교

과서 목록 내에서 각 지역 교육청과 학교는 교과서를 신청할 수 있으며, 목록

밖에서 신청하는 경우 지역 교육청에 대한 주 교육부의 교과서 보조금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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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의 70%이다. 교과서의 채택은 학교의 운영위원회에서 하며, 교과서 채택의

근거는 인정을 거친 도서들의 목록이라고 할 수 있다.

독일은 민간 출판사들이 개발한 교육용 교재를 각 주의 교육부가 심의 선

정하여 교과서 목록을 제시하면,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교과서 및 교재를 선

택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독일 연방내의 16개 주마다 일반 학교를 위한 교과 과정과 그에 따른 교

과서 채택에 관련된 법규와 규정이 정해져 있다. 교육부가 교과를 정하고 교

육부가 심의 선정한 교과서를 각 학교가 선정하는 과정의 법적 절차는 각 주

마다 조금씩 다르다. 여기서는 독일의 다양한 교과서 심의·채택에 관련된 법

규 중 가장 중요하며 모든 주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규정을 소개하였으며,

특히 헤센 주와 바이에른 주를 중심으로 심의 채택 제도를 살펴보았다.

독일의 교과서 심의·채택 방식은 우리나라의 교과서 검정제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지만, 교육부의 심의를 통과하는 교재의 수, 즉 학교에서 채택할 수

있는 교과서의 수는 우리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모든 주에서는

교과서와 수업 교재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법규가 오래 전부터 시행되고 있

다. 교과서 심의·허가에 관련된 법규는 각 주 마다 거의 일치하지만, 교과서

및 교재 자율 선택에 관한 법규는 각 주의 재원과 학교의 조직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다.

독일은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무료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교육의 자유와

혜택이 많은 나라이다. 독일은 학교 교육을 위한 교재를 승인할 때 아주 면밀

하고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한편, 학교를 위해서는 방대한 교재 목록을 제

시하여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학교 특성과 과목에 적합한 교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재 및 학습재료의 예산까지 주 정부가 부담하는 점과 학

생들에게 그것들을 소중하게 물려 쓰게 하는 제도는 그 경제적 운용의 면에

서뿐만 아니라 정신적 태도에서도 우리가 본받을 만 하다고 할 수 있다.

프랑스의 교과서 제도는 자유발행제 및 자유경쟁제로서 국가적 차원의 교

과서 심의 제도 또는 검·인정제도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국가는 교육과

정 중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두어 편찬하라는 개괄적인 교과서 편찬 방향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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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표할 뿐, 교과서의 집필, 채택, 공급 등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따라서 교과

서의 저작, 편찬, 발행은 국가교육과정 문서에 제시되어 있는 목표, 내용, 학

습 지도 등의 지침에 근거하여 출판사별 자유발행제 형태로 이루어진다. 단지

초등학교 교과서의 경우는 발행된 도서에 대해 학구 교과서 선정위원회에서

의 인정 절차 ⇒ 교과서 리스트 작성 ⇒ 각 학교의 담임교사 채택·사용의

절차를 거친다.

교사 역시 교실 수업에서 국가교육과정 문서에 제시되어 있는 목표, 내용,

학습 지도 등의 지침에 의거하여 다양한 교재를 바탕으로 지도하는 체제를

갖고 있어 우리 나라의 교과서 제도와는 완전히 상이하다. 프랑스에서 교과서

란 수많은 교수·학습 자료 중 하나의 자료집일 뿐이다. 반드시 교사가 수업

시간에 교과서를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달달 외워서 학습해야할 하나

의 성전처럼 인식되어왔던 우리 나라에서의 교과서와는 다른 것이다. 교과서

를 각종 다양한 학습 자료와 멀티미디어 자료와 문서들과 연계적으로 활용하

고 있으며, 현장 학습 및 실험이 병행된다. 요컨대 교사는 교사로서의 전문성

과 자율권을 존중받으며 자신의 전문가적인 판단에 따라 교육과정에 제시된

주제(교과내용)를 다양한 교과서 및 교수학습 자료와 매체를 자율적으로 선

정, 활용하여 가르치도록 하는 것이 프랑스의 교과서 정책이자 프랑스 교육의

기본 철학이자 성격이라 할 수 있다.

별도의 교과서 심의 제도가 없더라도 부실 교과서들이 나타날 수 없는 여

건이 조성되어 있다. 완전히 교과서 시장 경쟁의 원리에 지배되도록 하고 있

는데, 교과서의 내용이 부실하고 질이 나쁜 경우에는 교과서의 선택권자인 교

사들로 구성된 교육위원회에서 채택되지 못하며 자연 소멸되는 것이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제시할 수 있는 별도의 국가적 차원의 심의제도라는 것은

프랑스에 제도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각 출판사에서 교과서를 발행할

때 사용하는 국가교육과정 문서의 예로서 프랑스의 중학교 시민교육교과 교

육과정 문서를 소개하였다.

교과서의 채택 방식은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의 경우가 다른데, 먼저 초

등학교의 경우를 보면, 매년 각 출판사의 교과서 안내 책자와 각 지방 교과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교과서 선정 리스트를 참고하여 담임 교사들이 선정

한다. 한 학년에 여러 학급이 있을 경우에는 같은 학년 교사들이 협의를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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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공통의 교과서를 선정하지만 간혹 한 학급만 다른 교과서를 채택할

수도 있다.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교과서를 개발하는 출판사에서 매년 5월경에 교

과서 소개 책자를 각 학교의 CDI(자료·정보센터 Centres de Documentation

et d'Information)로 보낸다. CDI의 사서교사는 교무실에 소개 책자를 비치해

교사들로 하여금 이를 열람케 한다. 각 중·고등학교에서는 5월중에 교과별로

교육위원회 회의(Conseil d'Enseignement )를 갖는데 교과마다 교과용 도서의

선정을 위한 심의가 행하여진다. 이 회의에서는 각 교과 담당 교사 뿐 아니라

학교장 및 사서가 모두 모여 다음 학기초에 가르칠 교과서를 선정한다.

일본은 학교교육법에 의해 소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에서 사용되는 교과

서에 대해서 교과서 검정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교과서 검정제도는, 교과서의

저작·편집을 민간에게 맡기기보다는 저작자의 창의적인 연구성과를 기대함

과 동시에 검정제도를 통하여 보다 적절한 교과서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제도이다.

일본에서의 교과서 검정은 대략 4년 주기로 시행되고 있으며, 문부과학대신

은 교과서 검정을 실시함에 있어서 검정실시 전년도에 검정신청을 받고자 하

는 교과서의 종목과 기간을 공시한다.

민간업자에 의해 검정용 도서가 신청되면 먼저 교과용 도서 검정 조사 심

의회는 심사에 앞서 조사원 및 교과서 조사관으로 하여금 검정용 도서에 대

한 조사를 실시케 한다. 교과용 도서 검정 조사 심의회는 검정 신청이 있는

도서에 대한 조사원 및 교과서 조사관의 조사결과와 위원 스스로의 조사결과

를 토대로 하여 합격 및 불합격 또는 합격판정 유보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 심의회의 의견에 근거하여 문부과학대신은 검정용 도

서 신청자에게 검정의 결과를 통지한다.

문부과학성은 검정에 있어서의 심사기준으로서 의무교육제학교 교과용 도

서 검정기준 및 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검정 기준을 정해 이를 고시하고 있

다. 검정 기준은 검정심사의 기본방침인 총칙과 각 교과 공통의 조건과 각 교

과 고유의 조건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각각의 조건은 크게 ① 범위 및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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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선택·취급 및 조직·분량 ③ 정확성 및 표기·표현 등의 세 가지 관점으

로 구분된다.

교과서 채택의 권한은 공립학교에서 사용되는 교과서에 대해서는 그 학교

를 설치하는 시(市), 정(町), 촌(村)이나 도(都), 도(道), 부(府), 현(縣)의 교육

위원회에 있다. 국립이나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교과서의 결정 권한이 교장에

게 있다. 채택의 방법은 의무교육에 포함되는 소학교, 중학교, 중등교육학교의

전기과정 및 맹아, 농아, 간호학교의 소학교부와 중학교부의 교과서에 대해서

는 「의무교육제학교의 교과용 도서의 무상조치에 관한 법률」 의해 정해지

고 있다. 고등학교 교과서의 채택에 대해서는 법령상 구체적인 규정내용은 없

으나, 각 학교의 실태에 입각해서 공립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채택의 권한을 가

지는 소관 교육위원회가 채택을 실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진 상호간 협의를 거쳐 각국의 교과서 심의·채택 제도

를 파악하고 상대적으로 어떤 점에서 다른 나라들과 차이점이 있는가를 드러

내는데 도움이 되고, 우리나라의 검정 제도 개선에 도움이 되는 준거를 교과

서 기본 제도, 교과서 저작의 기본 바탕이 되는 문서, 심의 기준의 종류나 분

류, 교과서 심사 업무의 관리 운영 기구, 교과서 검정(심의, 심사) 신청의 주

체, 검정(심의, 심사)의 대상이 되는 교육용 출판물의 종류, 심사에 참여하는

위원과 명단의 공개 여부, 검정 심사의 주요 절차, 소요 기간, 검정(심의, 인

정, 심사)의 의의, 재검정 제도 유무, 채택(선정)의 주체, 채택(선정) 결정의 효

력 범위, 교과서 구입 및 사용 제도 등 15 가지로 추출하였다.

결과적으로 우리와 가장 비슷한 제도를 두고 있는 나라는 일본이다. 일본의

검정제도와 채택제도를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제도와 매우 유사하

다고 할 수 있다.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검정제는 많은 부분을 일본의

검정제에서 빌어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일본에서 실시되고

있는 심의, 채택제도의 장점들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검토하여 실시하는 것

은 우리나라 교과서 정책 전반에 걸쳐 많은 질적 향상을 가져올 수 있을 것

이다. 미국과 독일도 엄정한 심사 절차를 두고 있는 반면 프랑스는 심사 채택

을 소비자에게 맡기는 제도를 택하고 있었다.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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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 심사의 신청자를 대표 저작자로 하고 있고, 심사 탈락본에 대한 재검정

제도를 두고 있다.

2 . 결 론

본 연구에서 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5개국의 교과서 심의, 채택

제도에 관해 알아보았다. 이들 제도들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들은 적지 않

다. 이를 논의하기에 앞서서 모든 교육은 그 나라 고유의 역사와 전통, 현실

적 상황의 소산이므로 우리는 비판정신을 가지고 세계 여러 나라들의 교육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제도와 프로그램들은 각기

그것이 나온 배경이 있을 것이므로 이러한 배경에 대한 인식과 그것의 장점

과 단점 또한 면밀히 분석하여 한국의 상황과 현실에 진보를 가져다 줄 것으

로 보이는 측면은 현실 적용 가능성과 실험적 적용을 거쳐 수용하여 단계적

으로 수정·보완해나가는 작업이 지속적으로 주어져야할 것이다. 그러면 본

연구에서 연구·논의된 시사점들을 간략히 결론적으로 도출하고자 한다.

첫째, 검정제 혹은 인정제가 교과서 제도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다. 변화하고 있는 추세이긴 하나 아직까지 우리나라 교과서 제도의 핵심 부

분은 국정제와 관련을 맺고 있다. 일본의 검정제도가 교과서 제도의 중심을

차지함에 따라 검정기준과 체제, 교과서 가격결정제 등에 있어 지속적인 발

전을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교과서 출판과 질 관리는 사실상 전문화된 출판사의 손에 맡겨져 있

다. 정부 주도로 교과서 질을 끌어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 각국은 민간 출

판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심사절차 및 기준을 점차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정

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교과용 도서를 제작하는 출판사의 전

문성이 미비하고 영세한 상태에서 검정심사를 더욱 공정하고 엄밀하게 하기

위해 심사절차를 세분화하고 구체화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점과 대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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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심사 및 채택 과정의 민간인 참여 확대이다. 심사위원에 학부모 학생

등이 참여하게 된 점 또한 바람직하게 보인다. 학교교육에 관여하는 다양한

집단들이 교과서 심사에 참여하여 자신의 관점을 반영하게 하는 제도로서, 교

과서에 대한 광범위한 합의와 지지를 얻는데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이

러한 비전문가들의 참여를 열어두는 대신에 주 교육과정에 대한 연수를 강조

하는 것 또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교과용 도서 선정 심

의회」나 「채택지구 협의회」등의 위원을 선정함에 있어서 학부모 대표의

수를 증가시키는 등 학부모의 의견이 보다 넓게 반영하고, 채택 결과 등을 발

표함으로서 채택과정의 신뢰성을 증진시키고자 하고 있다.

넷째, 검정 심사의 정확성과 심사 과정의 투명성이다. 한국과 독일 등에서

는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소지가 있어서 교과서 검정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공개의 과정은 검정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에게는 많은

행정 부담을 주고 있으며, 교과서 출원 출판사에게는 많은 심사 비용을 감당

하게 한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도 공개 심사의 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미국 텍사스 주에서 운영하는 심사의 과정을 참고할

만하다. 검정 심사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일본은 매년 교과서 심의가 실시

되므로 기본적인 단계의 조사원 구성을 인력풀(pool)제로 상시 운영하여 1차

단계부터 심의용 도서에 대한 조사자료를 치밀하게 수집하여 검정결과의 신

뢰성을 확보하고자 하고 있다.

다섯째, 미국 텍사스 주에서 채택하는 교과서의 70%는 교육과정과 일치하

는 일치본 교과서를 인정해주지만, 나머지 일부 교과서는 교육과정과 일치하

지 않는 비일치본을 인정하는 점 또한 교육의 다양성을 위해 눈여겨볼 만한

점이다. 교과서의 합격 종수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제한하기 보다 다양한 교재

가 학교 도서로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시장에서 상대적 우위 점유는 전

적으로 사용자에게 맡겨두는 식이다. 또한 지역과 학교의 운영위원회는 독자

적인 기준으로 교과서를 채택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책임은 채택하는

쪽에서 일부 지도록 하여 책임감있는 채택을 유도하고 있다. 이런 단계를 거

치면 교과서 시장에서 전문 출판사에 의한 책임있는 교과서 출판이 이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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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궁극적으로 프랑스와 같이 자유발행제 및 자유경쟁제로 나갈 수 있을 것

이다.

여섯째, 다양한 교재가 학교교육에 쓰일 수 있는 제도를 열어 두어야 할 것

이다. 주된 교재와 보완 교재를 구별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보완 교재들이 도

서관 혹은 교육정보실을 통해 쓰일 수 있도록 교재의 범위를 넓게 보는 심의

제도가 필요하다. 교과서가 교육내용의 전부인 한국과는 달리 프랑스에서는

교과서 이외의 다양한 교수학습자료, 즉 잡지, 멀티미디어자료, 첨단교수매체,

신문, 다양한 책들이 국가 또는 민간차원에서 다양하게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

기 때문에 교육이 생생하게 전달되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다양한 교과서와

보조교재들 속에서 교사가 전문가적 입장에서 다양한 교과서와 학습 자료들

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가르칠 수 있으며, 학생의 입장에서도 다양한 교과서

를 공부할 수 있는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보다 열린 검정 심사 방식 혹은 채택 방식이 교과서 내용제시 및 질문방식

을 바뀌게 하고, 학생들의 학습 방식이나 교과서의 외형도 화보처럼 아름다워

애정이 가며 심미안을 길러주도록 구성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화보와 사진,

얇고 가벼운 종이의 질, 활자와 색상의 선명도가 높은 인쇄의 질, 미려하고

다양한 색상으로 아름답고 흥미로우며 눈이 피로하지 않은 좋은 외형적 조건

을 갖출 수 있도록, 교과서 관련 예산들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출판사들에

게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일곱째, 미국, 프랑스, 독일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과서 대여제 역시 학부

모의 부담을 줄이며 자원의 소비를 줄이며 학생의 입장에서도 근검하는 습관

을 길러주는 장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용 교과서는 교과서만으로 공부

하는 습관을 강화하고, 교과서 외에도 학습할 거리를 광범위하게 찾는데 오히

려 방해가 될 수 있다. 학교 전체용, 학년용, 학급용, 소집단용 교과서 등으로

교과서의 수나 종류를 다양하게 하고, 가격을 높임으로써 질을 높이는 방향을

찾아야 할 것이다. 현재와 같이 학생 개인용 교과서를 위주로 하면 가격은 높

아질 수 없을 것이며 이에 따라 교과서의 질도 높아지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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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 1] 일본의 교과용 도서 검정 규칙

(1988년 4월4일 일본 문부성령 제20호)

개정 (2000년 10월 31일 일본 문부성령 제53호)

제 1장 총 칙

(취지)

제1조 학교교육법(1947년 법률 제 26호) 제 21조 제1항(동법 제40조, 제51

조, 제51조의 9 제 1항 및 제76조에 있어 이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에 규정하는 교과용 도서의 검정에 관계되어 필요한 사항은 이

법령이 정하는 것에 따른다.

(교과용 도서)

제2조 이 법령에 따르는 「교과용 도서」란 초등학교, 중학교, 중등교육 학

교, 고등학교 및 맹아학교, 농아학교 및 양호학교의 소학부, 중학부

및 고등부의 아동 또는 학생이 이용하기 위해 교과용으로 편수된 도

서를 말한다.

(검정의 기준)

제3조 교과용 도서 (이하 「도서」라 칭한다.)의 검정의 기준은 문부과학대

신이 별도로 공시하는 교과용 도서검정기준이 정하는 것에 따른다.

제2장 검정 수속

(검정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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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제1항 도서의 저작자 또는 발행자는 그 도서의 검정을 문부과학대신에게

신청할 수가 있다.

제2항 전항(前項)의 신청을 할 수 있는 도서의 종목 및 기간은 문부과학대

신이 관보로 고시한다.

제5조 전조 제1항의 신청을 하는 사람은 별기 양식 제 1호에 의한 검정 심

사 신청서에, 신청도서 및 제 12 조에 규정하는 검정심사료를 더해

문부과학대신에게 제출한다.

제6조 삭제조항

(신청도서의 심사)

제7조 문부과학대신은 신청도서에 대해서, 검정의 결정 또는 검정심사 불합

격의 결정을 하고, 그 취지를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다만 필요한 수

정을 한 후에 재차 심사를 하는 것이 적당한 경우에는 결정을 유보

해 검정 의견을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불합격 이유의 사전통지 및 반론의 청취)

제8조

제1항 문부과학대신은 전조의 검정심사 불합격의 결정을 할 때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해 결정을 할 때를 제외한다.)는 검정심사 불합

격의 이유를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제2항 전항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통지가 있던 날의 다음날부터 계산해

20일 이내에 별기 양식 제2호에 의한 반론서를 문부과학대신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3항 전항의 반론서의 제출이 없을 때는 문부과학대신은 전조의 검정심

사 불합격의 결정을 인정한다.

제4항 제 2항의 반론서 제출이 있을 경우에 문부과학대신은 반론서를 첨

부하여 해당 신청도서에 대해서 전조의 검정의 결정 또는 검정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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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불합격의 결정을 한다. 다만 필요한 수정을 한 후에 재차 심사

를 하는 것이 적당한 경우에는 전조의 검정 의견을 통지하는 것으

로 한다.

(검정 의견에 대한 의견의 신청)

제9조

제1항 제 7조의 검정 의견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통지가 있던 날의 다음

날로부터 계산해 20일내에 별기 양식 제 3호에 의한 검정 의견에

대한 의견제기서를 문부과학 대신에게 제출할 수가 있다.

제2항 전항의 의견제기서의 제출이 있을 경우, 문부과학대신은 제기된 의

견이 이유있다고 인정될때는 해당 검정의견을 취소할 수 있다.

(수정을 한 신청 도서의 심사)

제10조

제1항 제7조의 검정 의견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문부과학대신이 지시하

는 기간 내에 신청도서에 대해서 검정의견에 따라 수정한 내용을

별기 양식 제 4호에 의한 수정본 제출계에 의해 문부과학대신에게

제출한다.

제2항 문부과학대신은 전항의 수정을 한 신청도서에 대해서 검정의 결정

또는 검정심사 불합격 결정을 내려 그 취지를 신청자에게 통지한

다.

제3항 제 1항의 수정본 제출계의 제출이 없을 경우 문부과학대신은 검정

심사 불합격 결정을 하고 그 취지를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불합격 도서의 재신청)

제11조 신청도서 또는 수정을 한 신청도서에 대해서 검정심사 불합격 통

지를 받은 사람은 그 도서에 필요한 수정을 한 후 문부과학대신이

별도로 지정하는 기간내에 재신청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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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 심사료)

제12조

제1항 검정 심사료는 신청도서에 대해 문부과학대신이 별도로 정하는 규

정에 의해 산정한 페이지수를 초등학교용 도서에 있어서는 280엔,

중학교용 도서에 있어서는 450엔, 고등학교용 도서에는 550엔으로

계산한다. 다만 신청도서 1건에 대해 계산금액의 총액이 5만 6천엔

미만일 때는 5만 6천엔으로 한다.

제2항 납부한 검정심사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3장 검정필 도서의 정정 (訂正 )

(검정필 도서의 정정)

제13조

제1항 검정을 경과한 도서에 대해서, 오기, 미스프린트, 탈자, 잘못된 사실

의 기재 또는 객관적인 근거의 변경에 의해 명백하게 잘못된 사실

의 기재가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발행자는 문부과학대신의 승인

을 받아 필요한 정정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2항 검정을 경과한 도서에 대해서, 전항에 규정하는 기재를 제외하는

것 이외에 학습을 진행시키는데 지장이 되는 기재 또는 갱신을 하

는 것이 적절한 사실의 기재와 수정되어야 하는 통계자료의 기재

가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발행자는 문부과학대신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정정을 할 수 있다.

제3항 제1항에 규정하는 기재의 정정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오기, 미스프

린트와 탈자와 관련되는 부분에서 내용의 동일성을 가진 자료에

의해 통계자료의 기재의 갱신을 요하는 것에 대해서 발행자는 전

2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문부과학대신이 별도로 정하는 날까지 문

부과학대신에게 신고하고 정정할 수 있다.

제4항 문부과학대신은 검정을 경과한 도서에 대해서, 제 1항 및 제 2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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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는 기재에 대하여 발행자에 대해 그 정정의 신청을 권고할

수 있다.

(검정필 도서의 정정 수속)

제14조

제1항 전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별기 양식

제5호에 의한 정정 신청서에 정정본 1부를 더해 문부과학대신에게

제출한다.

제2항 전조 제3항의 신고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별기 양식 제 65호에 의

한 정정 신고서를 문부과학대신에게 제출한다.

제3항 전조 제1항 또는 제 2항의 승인을 받은 사람 또는 동조 제 3항의

정정을 한 사람은 그 도서의 공급이 이미 완료되었을 때는 신속하

게 해당 정정의 내용을 그 도서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학교의

교장에 통지해야 한다.

제4장 잡칙

(검정필의 표시 등)

제15조 검정을 경과한 도서에는 그 표지에 「문부과학성 검정필 교과서」

의 문자, 그 도서가 목적으로 하는 학교 및 교과의 종류 및 그 도서

의 명칭을, 판권페이지에는 검정의 연월일을 각각 표시해야 한다.

(견본의 제출)

제16조 제7조 또는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의 결정의 통지를 받

은 사람은 문부과학대신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내에, 도서로서 완성

한 견본을 작성하여 별기양식 제7호에 의한 견본 제출계에 문부과

학대신이 별도로 정하는 부수의 견본을 더해 문부과학대신에게 제

출한다.

(신청도서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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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문부과학대신은 검정심사 종료후, 별도로 정하는 곳에서 신청도서를

공개할 수 있다.

(검정필 도서의 공개 등)

제18조

제1항 문부과학대신은 검정을 경과한 도서의 명칭, 목적으로 하는 학교

및 교과의 종류, 검정의 연월일, 저작자의 이름 및 발행자의 이름

및 주소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대표자의 이름 및 주된 사무소

의 소재지)를 관보로 고시한다.

제2항 검정을 경과한 도서의 저작자의 이름 또는 발행자의 이름 또는 주

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이름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했을 경우에는 발행자는 신속하게 그 내용을 문부과

학대신에게 신고하지 않으면 안된다.

부 칙

(1999년 1월 25일 일본 문부성령 제2호)

1. 이 법령은 199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개정후의 교과용 도서 검정규칙의 규정에 관계없이, 이 법령의 시행때

실제로 개정전의 교과용 도서 검정규칙의 규정에 의해 도서의 검정의 신

청이 수리되고 있는 도서의 검정에 대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2000년 10월 31일 일본 문부성령 제53호)

(시행기일)

제1조 이 법안은 내각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1999년 법률 제 88호)의

시행일 (2001년 1월6일)로부터 시행한다.

(교과서의 발행에 관한 임시 조치법 시행규칙등의 일부개정에 수반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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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조치)

제2조 이 법령의 시행일로부터 2006년 3월 31일 동안에 제 3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후의 교과서의 발행에 관한 임시조치법 시행규칙 제1조중

「문부과학성 저작 교과서」라고 되어 있는 것은 「문부성 검정필

교과서」혹은 「문부과학성 검정필 교과서」또는 「문부성 저작교과

서」또는 「문부과학성 저작교과서」라고 하며, 제77조의 규정에 의

한 개정후의 교과용 도서 검정규칙제 15조중 「문부과학성 검정필

교과서」라고 되어있는 것은, 「문부성 검정필 교과서」또는 「문부

과학성 검정필 교과서」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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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일본의 교과서 채택관련 독점 금지법에 근거하는 특수지정

1.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있어서 사용하는 교

과서(이하 교과서라 한다.)의 발행 또는 판매업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이 교과서의 사용 또는 선택에 관여하는 것에 대해, 본인

또는 특정한 사람이 발행하는 교과서의 사용 또는 선택을 권유하는 수단

으로서 금전, 물품, 향응 등과 이와 유사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것.

교과서의 발행업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이 교과서의 사

용 또는 선택 관계자에 대해 교과서 이외의 서적, 잡지, 교재, 교구 등의

판매에 관계되어 금전, 물품, 향응 등과 이와 유사한 경제상의 이익을 제

공하거나, 이의 제공을 요구하여 교과서의 사용 또는 선택을 권유하는

것.

2. 교과서의 발행업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이 교과서의 판

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 교과서의 사용권 또는 선택관계자가 자기

의 발행하는 교과서를 사용 또는 선택하도록 권유하기 위해 금전, 물품,

향응 등과 이와 유사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를 요구하는 것.

3. 교과서의 발행업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이 다른 교과서

발행업자에 대해 그 발행하는 교과서를 중상, 비방하거나 그 외의 부정

한 수단으로 다른 사람이 발행하는 교과서의 사용 또는 선택을 방해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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